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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백석 여승 , < > _ 수능특강 쪽9

작품 분석

여승 은 ( )女僧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 처럼 서러워졌다( )佛

평안도의 어늬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 인 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女人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섧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여승이 된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다루

고 있다 가족을 잃고 끝내 여승이 된 여인의 신산한 삶은 . 

시적 화자로 하여금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한다 시적 화. 

자는 단순히 타인의 삶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 체험

을 통한 내면의 울림과 공감을 전달하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서사적 애상적: ,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표현상 특징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함  - .

시상의 압축과 절제가 나타남  - 

화자를 관찰자로 설정하여 여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전  - 

달함.

두 손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예법

속세와의 단절 탈속적인 모습, , 후각적

여승이 되었어도 고통스럽고 서러운 속세의 흔적이 느껴짐

속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 대한 슬픔

수공업적 방식으로 작업하던 금광의 일터

몸이 마르고 얼굴빛이나 살색이 핏기가 없다

나이 어린 힘겹고 고달픈 삶, 공감각적 심상 청각의 촉각화( )

일벌 남편

어린 딸의 죽음을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심화시킴,  죽음의 미화적 표현

감정이입 한( ), 恨 청각적

현실의 고통을 초탈하기 위한 세계 한( ), 恨 시각적

현재

과거

과거

과거

여인이 여승이 되는 장면을 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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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하운 보리 피리 , < > _ 수능특강 쪽31

작품 분석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  -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 )山

어린 때 그리워 

피  닐니리- .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寰)의 거리

인간사( )人 事 그리워 

피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 )幾山河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  닐니리- .

이해와 감상

한하운은 천형이라 일컫는 나병 일명 문둥병 환자였다 작( ) . 

가의 극한적 체험이 우리에게 비운의 감동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의 시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인. 

이 나병을 앓다가 죽어 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해도, 

이 시에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고독한 방랑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시적 화자의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

다 이 시의 연과 연에서는 태어나 살던 고향에 대한 그. 1 2

리움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보리피리, . 

를 불어 보니 티 없이 순수하던 어린 시절 고향의 봄 언덕

에서 아무 걱정 없이 새파란 보릿대를 꺾어 만든 보리피리

를 불며 재미있게 놀던 추억이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시적 화자의 그리움은 단순히 지나간 시절에 대한 애틋

한 그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에 나타난 바와 같, 3

이 몸 성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 성한 몸을 ,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시인과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 세계에 . , 

들어가서 살고 싶은 소망을 숱한 세월 속에 묻어 두고 보

리피리 소리에 한을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 천형을 받아 ? 

정착할 수 없어 떠도는 자의 한 성한 사람이 되고 싶은 , 

비극적 소망 고향과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것, , 

이 방랑하는 자가 걷게 되는 언덕마다 눈물의 언덕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핵심 정리

성격 서정적 회상적: , 

주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방황하는 삶의 한: 

표현상 특징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  - 

피리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를 통해 화자의 한을 청  - 

각적으로 형상화함. 

보리 줄기를 잘라서 만든 피리 고향 어린시절 인간사에 대한 그리움의 매개체, & &

비애 한이 서린 애절힌 피리 소리, , 의성어 청각적 운율감, , 

나병으로 인해 떠돌이 생활을 하기 이전

인간 세계 평범함 삶의 세계 그리움의 대상, , 

인간 세계 평범함 삶의 세계 그리움의 대상, , 

나병 환자로서의 떠도는 삶

산하 자연 는 그 몇인가 많은 자연을 떠돌며 살았음( ) ?, 

화자의 비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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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한용운 거짓 이별 , < > _ 수능특강 쪽78

작품 분석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가 좋을데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 지라도나의 입

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 )桃 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

화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 볕에 얼마나 바래, 

서 백설이 될까요.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언덕엔 물결이 뛰놀아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이해와 감상

임과 이별한 객관적 상황을 거짓 이별로 표현함으로써 주

관적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

는 작품이다 전반부에서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세월의 무상. 

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애상적 의지적 산문적: , , 

주제 이별의 극복의지와 재회에 대한 소망: 

표현상 특징

경어체를 통한 경건한 분위기 조성  -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상황 정서를 드러냄  - ,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 

연인 조국 부처 절대자 진리 , , , , 

객관적 상황 이별 을 주관적으로 부정함 ( )

경어체 여성적 어조 경건한 분위기, 

화자의 젊음 젊음을 잃은 화자 두 볼의 도화

검은 머리 화자의 젊음, 

흰 머리 젊음을 잃은 화자 두 볼의 도화 푸른 구름, , 

열정 임을 기다리는 마음

만남에 대한 희망 기대, 

만남에 대한 확신

이별을 거부하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

대구 통사구조 반복,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 

잠시 이별한 상태이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듯이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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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지훈 맹세 , < > _ 수능특강 쪽78

작품 분석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멋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이해와 감상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맹세 를 노래하는 작‘ ’

품으로 화자에게 임 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 ’ . 

핵심 정리

성격 의지적: 

주제 임에 대한 절대적 사랑: 

표현상 특징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  - 

함

동일한 구문을 변형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함  - ,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임에 대한 열정 싸늘한 바위

임에 대한 절실한 마음 죽음까지 각오하는 절실함,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

임에 대한 절실한 마음 벅찬 감정, 

지조 절개, 

부정적 상황에 처한 힘없는 존재들

희생적 태도

임을 위해 할 수 있는 별로 없다는 한탄, 의문형

의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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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김소월 접동새 , < > _ 수능특강 쪽81

작품 분석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津 )江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 

누나라고 불러 보랴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이해와 감상

의붓딸에 대한 계모의 학대 한을 지니고 죽은 혼의 접동새, 

로의 환생 등 우리 민족의 가장 보편적이며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한 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고전 설화에( )恨
서 모티프를 차용한 소재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소재와 정서 , 

면에서 우리 문학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전통적 애상적 민요적 향토적: , , , 

주제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혈육의 정: 

표현상 특징

조 음보를 바탕으로 운율을 드러냄  - 7 5 , 3 .

활음조 현상을 통해 새로운 시어를 창조함  - .

설화를 차용하여 시적 모티프로 삼음  - .

의성어를 통해 혈육의 정을 표현함  - .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 

접동새 울음소리, 의성어 청각적, 

아홉 명의 남동생 아홉 오라비의 활음조 듣기 좋은 음질 를 활용한 접동새 울음소리( )

서북 지방 강 지명, 강가

경어체

의붓어머니 아버지의 후실 계모, , 

설화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함 누나의 비극적 죽음[ ] , 

몹시 서러워, 평안도 방언

주관적 감정 표출[ ] 

죽은 누이의 화신 한 의 상징, ( )恨

그 정도 되던 남동생 죽어서도 원한이 남을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 ] 

동생들을 향한 그리움 안타까움 혈육의 정, , 

깊은 밤 밤 시 새벽 시, 11 ~ 1
죽어서도 계모의 눈을 피해 다녀야 하는 누나의 한[ ] ( )恨

접동 을 행을 바꾸어 가며 반복함 ‘ ’

소리가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효과 

시 전체에 비극적인 분위기 형성에 기여    

영탄법

원한이 많은 넋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 방황한다는 우리의 민속 신앙과 [ ] 

촉나라의 망제 죽은 임금 가 죽어서  새가 되었다는 중국 고사와 관련된 표현   ( , )望帝

정서의 일반화, 죽어서 접동새가 된 누나의 한을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의 것 또는 우리 민족의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라고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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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김광균 수철리 , < > _ 수능특강 쪽81

작품 분석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 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똑 서

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 한 공중- 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

고 등 뒤에 서걱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 한- 비석 이 하나  ( )碑石 노을

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

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墓 의 )地 물소리와 바람소

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직 히 부르면 함박꽃 -

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이해와 감상

이 시의 화자는 누이동생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를 찾아 그

리움과 추모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있다 동생이 잠든 묘. 

지의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묘사함으로써 누이동생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누이. 

동생의 무덤을 살아있는 화자와 죽은 누이동생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애상적 추모적: ,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그리움: , 

표현상 특징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 대조  - , 

 

자연의 화사한 모습 무덤의 어두운 분위기 누이의 모습

시냇물이 은실처럼 흐르고밤나무 여읜 가지를 누이의 영혼으로 여김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차가운

시간적 배경 비석의 차고 초라함 연약하고 마른 누이의 모습 형체가 없는

시적 허용누이가 죽은 후 쓸쓸하고 삭막한 누이 무덤, 청각 의인법, 

비석과 누이를 동일시 시간의 흐름 황혼 별, ( , )

옷소매에 눈물을 닦음 그리움 감정의 절제, 

활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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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박용철 싸늘한 이마 , < > _ 수능특강 쪽83

작품 분석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한 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한  위로이랴

모두 빼앗기는 듯 눈덮개 고이 나리면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까만 귀또리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한 기쁨이랴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

길 잃은 별이라도 맘에 있다면 얼마나한  즐검이랴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박용철의 초기 시로서 비애와 우울 을 잘 보여 주‘ ’

는 시이다 단독자 로서 걸어가는 시적 화자의 외로운 길. ‘ ’

섶에 어둠마저 다가올 때 아득하기만 하더라도 한낱 촛불, 

이라도 있어야 앞길을 걸어갈 수 있을 터이다 이처럼 어. 

둠을 지양하고 밝은 빛을 지향하는 태도가 이 시에서는 어‘

둠 밝음 불 눈 불 싸늘함 따뜻함 이라는 대위적 구도로 / ( )’, ‘ / ’, ‘ / ’

나뉘어 나타나고 있다 시의 화자는 전적으로 후자 의 . ( )後者
가치들을 지향하고 있는데 연에서는 어두운 바깥 세계와 , 1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는 안쪽 세계가 대비되고 있다‘ ’ . 

비록 그 홀로 있음이 외로움일지라도 한 포기 산꽃 이라도 ‘ ’

있으면 위로가 된다며 밝음 의 세계를 긍정하고 있다 그, ‘ ’ . 

리하여 연에서 모두 빼앗기는 듯 눈덮개 고이 내려도 그 2 ‘ ’ 

환한 온몸은 화자의 내면에서 긍정적으로 유지된다 마찬‘ ’ . 

가지로 연에서도 화자는 지금은 비록 차가운 몸이지만 새3

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에 몸을 살라 차츰 온기를 ( )燐光
회복하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

핵심 정리

성격 명상적: 

주제 고립된 자아의 외로움: 

표현상 특징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 , .

대립적 이미지 가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 , .

점층적 전개를 통해 외로움의 심화과정을 보여줌  - .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 

 

상황의 가정 

상황의 가정 

상황의 가정 

일제강점기

빛의 자극을 받아 빛을 내던 물질이 그 자극이 멎은 뒤에도 계속하여 내는 빛

외로움

외로움의 심화

외로움의 극한

위로 위안의 대상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대상/ , 

위로 위안의 대상 화자의 소망이 투영/ , 

위로 위안의 대상 화자의 소망이 투영/ , 

심화된 외로움의 상태

정신이 맑아지며 깨어나는 듯한 심정[ ] 

눈을 감으면, 역설법

명암 대비[ ] 

연의 인광2 ‘ ’

시적 허용

설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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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 , ,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

갱(坑) 속 같은 마을 . 꼴깍 해가, ,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

을 켜지요. 콩깍지 꽁깍지, 처럼 후미진 외딴 집 외딴 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

슥토록 창문은  모과( )木瓜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 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

도 하고 고무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 후루룩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 를 생각합니다, ( )溫氣 숨을 죽이고 생각. 

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 .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 창호지 , 

문살에 돋는 월훈(月 )暈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산골 마을의 외딴 집에서 홀로 지내는 한 노인

의 외로움을 따스한 시선으로 포착하고 있다 깊은 산골의 . 

전경에서 노인이 살고 있는 외딴 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노인의 외로움을 보여 주고 있으며 다양한 비유와 의태어, 

의 사용 등을 통해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작은 소리. 

에도 귀 기울이는 모습과 여운 있는 시상의 마무리가 잔잔

한 감동을 전해 준다.

핵심 정리

성격 애상적 토속적: , 

주제 산촌의 적막함과 노인의 고독: 

표현상 특징

경어체의 표현을 통해 정감의 깊이를 더해줌  - 

향토적 서정을 불러일으키는 토속어 고유어 사용  - ,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  - 

마을 집 노인    :  

현재형 어미를 통해 극적 효과를 얻음  -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시상을 마루리함  - 

현대문명과 동떨어진 원시적 토속적 세계 환상적 분위기& , 

함정

광물을 파내기 위해 땅속을 파 들어간 굴 짧은 겨울 해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흙바닥

반복 운율형성, 

밤이 깊도록 노란빛 은은함 신비롭고 싱그러운 느낌의 불빛, , 

노인의 고독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짚단이 풀리는 소리를 설레며 듣다 누군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기대감, 

새들의 날개짓에서 사라들의 온기를 떠올림 그리움, , 음성 상징어

외로운 노인의 감정이입 노인의 고독 슬픔의 고조& , 점층법 

산촉의 적막함 고조

그리움의 이미지, 명사형으로 종결하여 정서의 깊이를 더함

고독의 시간, 시적허용

음성 상징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행위

노인이 깊게 잠이 든 상황 조용한 방 안의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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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정지용 그의 반 , < > _ 수능특강 쪽85

작품 분석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나의 영혼 안의 고운 불 ,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

나의 눈보다 값진 이 ,

바다에서 솟아 올라 나래 떠는 금성( )星 ,

쪽빛 하늘에 흰꽃을 달은  고산 식물( )山植物 ,]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항상 머언 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 .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굽이굽이 돌아 나간 시름의 황혼( )昏 길 위 ]

[나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걷노라.]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가톨릭 신자였던 정지용의 신앙이 기반이 된 작품

으로 종교적 존재인 절대자를 향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위 시의 화자는 감히 이름 붙이기 힘든 그 의 존재를 ‘ ’ 

불 달 금성 고산식물 이라며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 ’, ‘ ’, ‘ ’, ‘ ’ 

있다 그 는 화자의 영혼을 밝혀 주는 존재이고 화자에게 . ‘ ’ , 

눈 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금성 과 고산식물 처럼 신비‘ ’ , ‘ ’ ‘ ’ 

롭고 고귀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화자는 그 로부터 멀리 . ‘ ’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그 가 항상 나의 영. ‘ ’ ‘

혼 안의 고운 불 로 나 의 안에 있다는 점에서 이 거리’ ‘ ’ 

감은 크고 먼 존재를 향한 경외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

다 화자는 이 절대적인 존재에게 순종하고 숭배할 수밖에 . 

없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인생이 절대자의 거대한 존재 . 

속에 속해 있는 것을 인식하며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독백적 관념적: , 

주제 절대적인 존재인 그 에 대한 존경: ‘ ’

표현상 특징

도치법을 통해 화자 자신을 낮추고 그 에 대한 외경  - ‘ ’

심을 강조함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절대적 존재를 형상화함  -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 도치법

절대자의 고결함 강조 절대자에 대한 외경심[ ] , 

내면을 밝혀줌 불 나의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 ) 

광명의 존재 달 절대적인 존재 화자에게 공손한 태도를 갖게 하는 존재( ) , 

화자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

신비롭고 고귀한 존재 날개짓 하는 금성, , 활유법

푸른색

화자와 절대자의 거리감[ ] 

절대자에 대한 경배, 도치법

바로 합쳐 단정하게 만들어지며

화자의 갈등이 진정되고 있음

절대자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으로 화자의 시름이 줄어든 상태[ ] 

화자의 인생이 절대자에게 속해 있음[ ] 

신비롭고 고귀한 존재 날개짓 하는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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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은교 사랑법 , < > _ 수능특강 쪽85

작품 분석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 살 속의

오래 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 있는 누워 있는 구름,

결코 잠깨지 않는 별을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지나간 사랑에 대해 침묵하고 기다림으로써 보다 

큰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사랑을 .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침묵 으로 자‘ ’

신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한다 화자는 이 침묵의 시간에 . 

서두르지 말고 실눈 을 뜬 채 홀로 떠나는 이의 모습을 바‘ ’

라보라고 하며 그때 가장 큰 하늘 이 매우 가까이 있음을 , ‘ ’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가장 큰 하늘 은 사랑의 초월적 . ‘ ’

경지로서 사랑법을 알게 된 이가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삶

의 차원을 의미한다.

핵심 정리

성격 관조적 상징적: , 

주제 인내와 침묵 속에서 발견하는 큰 사랑: 

표현상 특징

간결하고 엄격한 절제의 어조  - 

체념의 모습 이면에 나타나는 희망과 의지  -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 

떠나는 이에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 

 대구법

내면 응시를 위한 자세

사랑의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변화 

나열 열거법 대구 통사구보 반복 & , , 

아름다움

높고 순수한 사랑

죽음의 순간까지 유지되는 사랑

자신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쉽게 말하거나 단정짓지 말 것 

 대구

굳은 날개 흐르지 않는 강물 누워 있는 구름 잠깨지 않는 별 ‘ ’, ‘ ’, ‘ ’ ‘ ’

화석화된 꿈 이상 내면의 활력을 상실한 무기력 이별로 인한 아픔  & , , 

 대구 나열 열거법 역설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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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 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침묵과 기다림의 태도를 버리지 말 것 

 대구 나열 열거법, &

현실을 담담한 자세로 관조하라는 의미

깨달음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 

등 뒤는 가깝지만 보이지 않는 곳 새로운 인식의 지평도 만나기 어렵지만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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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치환 학 , < > _ 수능특강 쪽88

작품 분석

나는 학이로다

[박모( )暮 의 수묵색 거리 ]를 가량이면

슬픔은 멍인 양 목줄기에 맺히어

소리도 소리도 낼 수 없누나

저마다 저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화( )淡彩畵 속으로 흘러가건만 

나는 향수 할 ( )愁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 만

아득한 풍랑인 양 머리에 설레노니 

깃은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춥고 

자랑은 호올로 높으고 슬프기만 하여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욕되도다

[어둑한 저잣가에 지향 없이 설 양이면]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인 양

- 마르는 학이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학 에 빗대어 표현함으로‘ ’

써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학 은 고고. ‘ ’

하고 지조 높은 전통적 대상이아니라 슬픔과 향수에 젖어 , 

남루하고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학으로 그려진다 이러. 

한 비참한 화자의 처지와 자기 인식은 마르는 학 을 통해 ‘ ’

집약되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사색적: 

주제 슬픔과 향수에 젖어 있는 처량한 자기 인식: 

표현상 특징

화자를 학 에 빗대어 동일시함  - ‘ ’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함  - , .

해가 진 뒤 어스레한 동안 시간적 배경, 

엷은 먹물색 시간적 배경, 

학의 목 부분의 검은색 멍 슬픔

푸른색이 은은히 채색된 그림 생명감, , 시각적

기독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아름답고 광활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공간 안식처. , , 

긍정적 희망적 이미지, , 곰강각적 심상 청각의 시각화, 

시적 허용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럽다

저잣거리

소리

암울한 분위기[ ] , 시각적

긍정 희망과 동떨어짐, 

타인 화자

화자의 모습 남추한 채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존재, , 직유법

화자의 모습 마르고 연약한 존재, , 직유법

화자의 모습 야위어 가는 존재, , 은유법

희망 목 없는 화자의 처지 암울함[ ] , , 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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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용택 저 새 , < >_ 수능특강 쪽88

작품 분석

저 산 저 새 돌아와 우네 

어둡고 캄캄한 저 빈 산에

저 새 돌아와 우네

가세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저 어두운 들을 지나

저 어두운 강 건너 

저 남산 꽃산에

우우우 꽃 피러 가세

산아 산아 산아

저 어둠 태우며

타오를 산아

저 꽃산에 눈부시게 깃쳐 오를 새하얀 새여

아아 지, 금은 저 어두운 빈 산에 갇혀

저 새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이러한 부 , 

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특히 이 . 

작품은 산속에 갇혀 우는 저 새 를 통해 화자가 처한 ‘ ’

부정적 현실을 표현하고 깃쳐 오를 새하얀 새 와 어둠, ‘ ’

을 태우며 타오를 산 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이러한 현‘ ’

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 

만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 

고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부정적 현실을 형상화하며 시

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의지적 희망적: , 

주제 부정적 현실 인식과 현실 극복에 대한 소망: 

표현상 특징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의 대비  - 

청유형을 통해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드러냄  - 

암울한 현실에 놓인 화자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 저 빈 산 에 속박된 존재, ‘ ’

부정적 상황, 시각적

부정적 상황, 청각적

부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이 종식된 새로운 세상 어두운 들 어두운 강, 

청유형 화자의 소망 의지 , 

부정적 현실을 종식시키며, 상승적 이미지

새로운 세상 상승적 이미지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나타내는 시적 대상 저 새

화사하고 향기로운 이미지 부정적 현실이 종식된 새로운 세상을 나타내는 시적 대상, 

부정적 현실 인식 

슬픔 아픔 , 

음성 상징어 청각적, ,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자 하는 기대

영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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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윤동주 참회록 , < > _ 수능특강 쪽91   

작품 분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 石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암울한 시대 상황에 처한 시인의 자세가 잘 드

러난 시로 평가받는다 과거 자신의 삶을 욕된 것으로 인. 

식하고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와 같은 탄식으로 ‘ .’

참회를 갈음하던 화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그 어느 ‘

즐거운 날 을 전망하면서 그때 자신이 부끄런 고백 즉 현’ ‘ ’, 

재의 참회를 다시 참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화자는 밤이면 밤마다 손‘ ’, ‘

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행위 즉 치열하고 처절’ , 

한 자아 성찰이 요구됨을 인식한다 이러한 자아 성찰의 . 

결과 자신이 홀로 슬픈 희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깨‘ ’, ‘ ’ 

닫고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에서 숙연함을 느낄 

수 있다.

핵심 정리

성격 고백적 자기성찰적 상징적: , , 

주제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희생의 의지: 

표현상 특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구리거울을 매개로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임  - 

부정적 이미지 역사의 쇠망 흐려진 민족혼, , 

성찰의 매개체

부정적 자아

역사와 민족에 관련된 참회 역사적 자아, 

망국민으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부끄러움. 의문형 자기반성적 질문( )

변명없이 솔직하게, 청유형 의지 

지나온 삶

현재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 , 의문형

미래 조국 광복의 날 밤, 

미래시점 현재 상황에 대한 성찰 역사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 소극적 저항 에 대한 성찰, ( )

성찰의 시간 암울한 시대상황 어느 즐거운 날, ( ) 

현재에 대한 성찰

현재

적극적 성찰의 행위 시대적 양심의 실천의지 현실을 극복하게 맞게 될 미래에 대한 준비, , , 청유형

죽음 어두움 외로운 자아 를 연상시키는 비극적 이미지‘ ’, ‘ ’, ‘ ’ , 하강적

화자의 비극적 삶 속죄양 자기희생 이미지( ) 

현재의 거울에 비친 미래의 모습

의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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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 > _ 수능특강 쪽91

작품 분석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지금까지 맑은 하늘 아래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

보지 못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간적

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을 바로잡자는 의도를 드러

내고 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물음은 결국 . ‘ ’ 

제대로 된 하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 

이 땅의 민족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간다운 세상을 살아오, 

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냉철한 자각을 . 

통해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하늘 은 인간다운 삶이 펼쳐지는 ‘ ’

곳 자유와 평화가 있는 세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핵심 정리

성격 비판적 참여적 남성적 격정적: , , , 

주제 구속과 억압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밝은 미래에 : 

대한 염원

표현상 특징

대립적인 시어의 사용함  - . 

수미상관을 통한 구조적 안정감 주제 강조함  - , .

행간걸침을 통해 화자의 미세한 감정을 표현함  - . 

자유 평화를 누리며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맑은 하늘을 볼 수 없게 하는 장애물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했음[ ] , 설의법

점층적 전개 

불특정 다수의 민중,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 

암담한 현실 하늘

잘못된 현실 인식에 기초한 삶[ ] 

자유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억압 구속, , &

자유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억압 구속, , &
명령형 표현 도치법 , 

과거의 어리석었던 삶을 깨칠 것을 촉구 

티꿀을 닦고 맑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

행간 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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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 )畏敬 을

알리라

아침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 )憐憫 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삶 속에서 알아야할 가치 타인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면 안됨, 

알 것이다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먹구름을 닦고 쇠항아리를 찢어야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 , , 

삶의 외경과 연민을 알게 될 것이다   

볼 수 있는

영원하고 무궁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위한 노력

경건한 자세 삶[ ] , 

자유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서러움을 당하면서  , 

인고 의 나날을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의 슬픔 ( )忍苦
현실 극복 의지 ,  반어법

수미상관 

현실 극복 의지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슬픈 현실

삶 속에서 알아야할 가치 자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한 연민, 

행간 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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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박목월 층층계 , < > _ 수능특강 쪽95

작품 분석

적산 가옥( ) ( )敵産 家屋 구석에 짤 막한 층층계...

그 이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써도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

이것은 내일이면

지폐가 된다.

어느 것은 어린것의 공납금.

어느 것은 가난한 시량대(柴 )代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 )用

밤 한시 혹은, 

두 시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나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서글픈 것의

저 무심한 평안함.

아아 나는 다 시

층층계를 밟고

이층으로 올라간다.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

곡예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시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인 화자가 가족의 생계 

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시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이 . 

늦도록 글을 쓰던 화자는 화장실을 가려다 잠들어 있는 자

식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 층에 올라와 유. 

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고 글을 쓰는 작

가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인 자기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

며 팽팽한 긴장감과 중압감을 느낀다 글은 써도 써도 가랑. 

잎처럼 공허감 으로 몰려와 화자는 스스로를 생활의 막다‘ ’ ‘

른 골목 끝 의 곡예사 와 같다고 느낀다’ ‘ ’ .

핵심 정리

성격 상징적 독백적: , 

주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표현상 특징

일상적 평범한 시어를 사용함  - , .

광복 이전까지 한국에 있던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집

땔나무와 먹을 양식을 마련하는 비용

용돈

수업료

나열 열거 , 

통사구조 반복 

내적 갈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생계유지 시인으로 이상 추구, ( ) 

가벼움 허전함, , 직유법

원고료

넉넉하지 않은 살림

자식들

걱정없이 잠들어 있는 아이들

화자의 공간

화자를 제외한 가족들의 공간 이층, 공간의 대비

영탄법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화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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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어설픈 아버지 라는 것이다< > .

나의 어린것들은

왜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에서

날무처럼 포름쪽쪽 얼어 있구나 .
가공하지 않은 생무 자식들, 

푸른색으로 여럿이 한줄이 이어지는 모양

마루방에 까는 일본식 돗자리 방

밤, 시간적 배경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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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옹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 하는 사람을 보면 일 항가 댕가 하기 
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강가 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 낭가가 
된다

강가 낭가 당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머리가 발에 닿아 둥글어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손도순 살어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어머니의 말과 몸과 삶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사

색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말할 때 ㅇ 받침을 많이 사용. ‘ ’ 

하시는 어머니의 버릇 사투리 에서 비롯된 시상은 그 ㅇ( ) , ‘ ’

을 닮아 꼬부라진 늙은 어머니의 몸으로 자연스레 이어지

고 받침 이라는 말의 의미에 주목하여 자식들을 떠받드시, ‘ ’ , 

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연결된다. 

상투성에 함몰되기 쉬운 주제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을 ‘ ’

참신하게 형상화한 시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핵심 정리

성격 상징적 의지적: , 

주제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과 사랑: 

표현상 특징

어머니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형상화함  - .

방언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함  - .

일반적 말하기 어머니의 말버릇 사투리, 

일반적 말하기 일반적 말하기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들도 존중하는 태도, 어머니의 말버릇 사투리, 

어머니의 말버릇 사투리, 어머니의 말버릇 사투리, 

어머니의 말버릇 사투리, 어머니의 말버릇 사투리, 일반적 말하기 일반적 말하기

어머니의 말버릇 어머니의 희생 사랑, 

갈수록 더

늙음

어머니의 사랑 희생, 

허리가 굽은 어머니 모습 어머니의 사랑 희생, 

ㅇ 받침을 넣어 말하는 버릇‘ ’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떠받드는 어머니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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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판잣집 유리 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의 배경은 한국 전쟁 후 잿더미로 변해 버린 삶의 

공간으로 구체적으로는 피란민촌의 판잣집을 배경으로 삼, 

고 있다 물리적인 현실로는 명백하게 폐허이기에 시적 화. 

자를 의미하는 그림자 는 울상이고 소극적으로 나의 뒤를 ‘ ’

따른다 하지만 그곳에서 화자는 봄을 알리려고 개화를 앞. 

두고 있는 개나리꽃 의 망울들과 밝고 해맑은 소녀의 미‘ ’ ‘

소 를 만난다 시적 화자의 울상이던 마음은 흥그러워진다’ . . 

울상이던 그림자도 웃으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을 선

다 전쟁의 상처와 절망을 딛고 일어설 새로운 희망의 싹. 

을 보았기 때문이다 화자가 소녀의 미소에서 발견한 사실. . 

이를테면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는 표현은 중의적으‘ ’

로 읽힐 여지가 있다 소녀의 앞니가 하나도 없다 라는 의. ‘ ’

미도 되지만 소녀는 죄가 하나도 없다 로도 읽힐 수 있는 , ‘ ’

것이다 전쟁과 그로 인한 참혹한 현실에 있어서 아이들은 . 

죄 하나도 없는 순수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 

핵심 정리

성격 상징적 현실적 희망적: , , 

주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 의지: , 

표현상 특징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형상화함  - 

시상전환 인식 전환 을 통해 주제를 부각함  - ( )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 태도를 부각함  - , 

조각조각 깨진 유리를 덕지덕지 이어서 붙여놓은 피란민 마을 전쟁의 참혹함, 

아이들의 천진함 전쟁의 비극성 부각,  정적 이미지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에 햇빛마저 돌아서다 감격/ , 화자의 의식 투영 의인법 객관적 상관물, , 

부끄러움 자책, 

전쟁의 현실에서 느끼는 화자의 비애 자괴감 화자의 분신, , 

인식 전환의 공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 절망과 죽음의 이미지, 

미래에 대한 희망 생명 인식 전환의 계기 잿더미 , , 색채대비 대조/

역동적 이미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어른

희망찬 미래를 확인 후 마음에 여유 흥겨움 인식 변화, , , 

미래에 대한 긍정적 낙관적 태도 연 울상이 된 그림자& 3 ‘ ’

전쟁 속에서 고통을 겪는 약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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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곽재구 새벽 편지 , < > _ 수능특강 쪽98

작품 분석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은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박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에서 화자는 새벽에 일어나 편지를 쓰려는 행위를 

통해 세상의 고통 등을 직시하는 가운데 사랑과 희망에 대, 

한 소망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자의 이러한 의. 

도는 험한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으로서 

새벽 과 화자가 지향하는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시간으‘ ’ , 

로서의 아침 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

핵심 정리

성격 희망적 의지적: , 

주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과 : 

희망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소망

표현상 특징

고통스러운 현실과 대조적인 새벽의 이미지를 제시함  - .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세상을 표현함  - .

수미상관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 .

희망을 기다리는 시간

희망 이상,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대한 기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령 죽은 사람의 넋/ : 

고통을 겪어 낸 순수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  소외된 이웃에 연민을 가진 사람들

새벽

절실한 인간의 소망 희망 열정, ,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 고통을 통한 성숙의 의지, 

이상세계 고통을 이겨난 삶의 아름다움 새소리 햇살 바람 라일락 [ ] : , , , 청각 촉각 후각 대구, , , 

도치법 

반복을 통한 진실성 강조

희망을 주는 매개체

화자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

수미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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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경림 폐촌행 , < > _ 수능특강 쪽101

작품 분석

떨어져 나간 대문짝

안마당에 복사꽃이 빨갛다.

가마솥이 그냥 걸려있다.

벌겋게 녹이 슬었다

 잡초가 우거진 부엌바닥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엔

콩나물 값과 친정어미한테 쓰다 만

편지

 

빈집 서넛 더 더듬다가

폐광을 올라가는 길에서 한 늙은이 만나

동무들 소식 물으니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산동네 이름 두어 곳을 댄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폐광으로 인해 황폐화한 광산촌의 모습을 그린 작 

품이다 여기저기 빈집들이 있는 쓸쓸한 마을을 둘러본 화. 

자는 그 정경을 담담히 묘사한 뒤 마을에 남아 있는 노인, 

에게서 들은 옛 동무들의 근황을 제시하고 있다 감정의 직. 

접적 노출을 자제하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분, 

위기를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특징이 있는 작품이다.

핵심 정리

성격 사실적: 

주제 퇴락한 광산촌의 쓸쓸한 모습: 

표현상 특징

담담한 묘사로 감정을 절제함  - .

색채어를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생명력, 계절적 배경 봄 시각적( ), 

폐가의 황폐한 분위기, 시각적

생활의 흔적

이촌향도 도시 빈빈으로 살고 있는 친구들 , 

폐가의 황폐한 분위기, 시각적 

폐촌이 된 이유

추억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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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 옆 

청솔 한 그루 꼿꼿이 서 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생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둥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 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댓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 그러나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막까치 얼어 죽는 이 아침 에도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오른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김정희의 세한도 그림을 차용하여 농촌의 힘겨운 ‘ ’ 

현실과 극복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날로 퇴락해 가는 농. 

촌 현실을 날로 기울어 가는 마을 회관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곁에 꼿꼿하게 서 있는 청솔과 그것을 바라, 

보며 희망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이

겨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표현적 측면에서는 색채감. 

과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핵심 정리

성격 묘사적: , 

주제 힘겨운 농촌의 현실과 극복하려는 희망: 

표현상 특징

김정희의 세한도 를 변용하여 농촌의 고달픈 현실을   - ‘ ’

보여 주고 있다.

푸른빛 과 꼭두서니빛 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  - ‘ ’ ‘ ’

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로 쇠락해가는 농촌의 모습&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희망의 대상, , 의인화 마을회관 

과거 번성했던 농촌 현재[ ] , 

시련 고난, 

청솔의 의지적인 모습 의인법

아주 이른 시간 시련, 

청솔의 의지적인 모습 의인법 감정이입, 

유행가 가사

산업화 도시화로 쇠락해가는 농촌의 모습& 시상 전환 한탄 희망

힘겨운 농촌 현실을 이겨 내려는 농민들이 노력 난장난 비닐하우스 기우듬해 가는 마을회관, =

희망의 대상 희망을 잃지 않은 농민들

삭풍 겨울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 시련, , 

청솔의 의지적인 모습 의인법

화자가 꿈꾸는 희망이 근거 없는 공상이 아님 희망에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님, 

시련 고난의 시간 희망을 갖고 밝은 날을 기다리는 시간, 

과거 농촌의 번영 활기 현재 서러움을 표출하는 수단, & . 

꼭두서니 풀 새로운 희망 청솔의 푸른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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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석남 궁긍한 일 박수근의 그림에서 , < - > _ 수능특강 쪽104

작품 분석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치어다

보면서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보곤 하는데 원래 제목인 

강변 도 좋지만 < > [ 할머니 라든가 손주 라는 제목을 붙여 보아도 가슴< > < >

이 알알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 오릅니다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에는 .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 커다랐었

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 

도 합니다 그는 멋쟁이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꼼지락거렸

을 햇빛들이며는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

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  

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뻐국새 소리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

을까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 . 가난

이며 그리움 같은 것은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일들은 . 다 슬픈 일들입니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과 그의 삶에 대한 화자의 감

상을 드러낸 것이다 화자는 강변 이라는 그림에서 느낀 . ‘ ’

것이 할머니 손주 라고 제목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가‘ ’, ‘ ’

족 간의 애잔한 정서임을 드러낸다 결국 박수근 화백이 표. 

현하고 싶었던 것은 강변의 풍경이 아니라 강변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화자는 읽어낸 것이다 그러나 시의 . 

후반부에서 화자는 궁금한 일 에 시상을 집중시키는데 이는 ‘ ’ , 

박수근 화백이 보여 준 일상의 숭고함과 예술의 아름다움‘

을 이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박수근 화’ . 

백의 그림에서 드러나는 햇빛 뻐꾹새 소리 같은 그의 예‘ , ’ 

술의 원천이 이제 그가 죽음으로써 더 이상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화자는 궁금한 것이다 이는 곧 . 

박수근 화백이 이루어 놓은 일상의 위대함과 그것을 예술

로 승화시키는 일을 자신 또한 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고 , 

있는 예술가로서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 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산문적 애상적 예찬적: , , 

주제 일상적 삶과 예술의 조화: 

생명의 존재론적 한계에 대한 애상감       

표현상 특징

박수근 화가의 그림을 소재로 하여 소박하면서도 정겨  - 

운 표현을 함.

ㅂ니다 를 통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  - ‘~ ’

근감을 드러냄.

산문에 가까운 긴 호흡의 시구를 구사하여 유장하고   - 

안정적인 느낌을 줌.

창작의 계기

상처 따위로 약간 아린 느낌이 있다

박수근의 소박하고 소탈한 그림에 대한 화자의 정서[ ] 

소박하고 소탈한 일상 다정하고 인간적인 모습, 

전해 들은 이야기 박수근 화가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

시상 전환 생전 박수근 화가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 유한한 존재, .  활유법 시각적

생전 박수근 화가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 유한한 존재, ,  활유법 청각적

결핍 부재의 이미지 유한한 존재& , 반복법 열거법 생략법, , 

유한한 생명에 대한 근원적 애상감

박수근 화가는 죽고 없지만 그의 생전에 그와 함께 했던 것들은 남아 있음 유한한 생명에 대한 애상감[ ] 

박수근에 대해 들었던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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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김명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 < > _ 수능특강 쪽104

작품 분석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 새  여기서 그쳐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 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 떼 

헛디뎌 내 아득히 헤맨 날들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 붙고

스치는 소매 끝마다 툭툭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 

사라진다 일념도 세상 흐린 웃음 소리에 감추며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헤진 발바닥의

무슨 감발에 번진 피얼룩도 ]

저렇게 저문 바다의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폐선된 목선 하나 덩그렇게 뜬 모래벌에는 

무엇인가 줍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

굽은 갑( )岬 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엇 던져 놓고도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띄워 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는 수없이 물살 흩어지면서

흩어 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 끝없고 

마주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이 보인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대동여지도를 만든 고산자 김정호의 

삶을 상상하여 쓴 시이다 김정호는 이전에 편찬된 지도들. 

을 집대성하여 조선의 국토 정보를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이

용할 수 있도 록 평생에 걸쳐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알려

져 있다 시인은 김정호가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 

바다 끝까지 홀로 걸으며 느꼈을 고단함과 외로움 두고 온 ,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등을 상상하여 노래하고 있

다.

핵심 정리

성격: 

주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느끼는 고독: 

감과 그리움

표현상 특징

연쇄법 도치 등의 표현을 사용함  - , 

시련

육지 현실세계, 운명

시련

양말 버선 대신 발에 감는 무명천&

화자의 외로운 처지

바다쪽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와 희망를 지닌 화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 김정호 가 떠돌아다니며 운명 지도를 그리며 이 세상의 끝 경계 마음의 안식처 바다 를 찾다( ) ( ) ( / ) ( )

바다와 육지의 경계

실용적인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생각

지도를 완성하고자 하는 화자의 꿈을 비웃는 웃음

실용적인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생각

길을 걸으며 입은 상처[ ] 

연쇄적으로 행을 구성

활유법

음성 상징어

도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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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송수권 나팔꽃 , < > _ 수능특강 쪽107

작품 분석

바지랑대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뼘은 더 자라서

꼬여 있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었다 .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덩굴손까지 흘러나와

허공을 감아쥐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 )까지 매어달고는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이해와 감상

이제는 한계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화자의 예상과 달리 끊

임없이 뻗어가는 나팔꽃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는 

작품이다 화자는 바지랑대의 끝까지 뻗어 있는 나팔꽃을 . 

보며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그 자리에 멈추어 있을 것이

라 짐작하지만 화자의 예상과 달리 다음 날 아침 바지랑, 

대를 넘어 허공으로 나아가는 나팔꽃을 보며 경탄을 한다. 

그리고 그다음 날 꽃봉오리마저 피워 내는 나팔꽃의 모습, 

에서 화자는 다시 한 번 경탄한다 한계에 직면했을 때. , 

좌절하지 않고 이를 이겨 내려는 나팔꽃의 모습을 통해 우

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슬픔도 더 큰 성장을 위, 

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며 시상을 마무리 

짓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희망적 의지적: , 

주제 현계를 극복하는 나팔꽃을 통해 본 인새의 의미: 

표현상 특징

자연의 대상에서 깨달은 내용을 인간의 삶으로 확장시  - 

키고 있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  - 

다.

행간 걸침을 통해 대상에서 느낀 경이로움을 효과적으  - 

로 표현하고 있다.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한계, 

화자의 판단 예측 나팔꽃이 더 뻗어갈 곳이 없음& , ,

화자의 예측이 어긋남 한계에 맞서서 극복한 나팔꽃 , 상승적 이미지

의도적 행갈이 행간 걸침, 나팔꽃이 자라는 원동력 열거

나팔꽃이 의지하려는 대상

화자의 예상이 빗나감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나팔꽃의 변화

나팔꽃 줄기 덩굴손 두세 개의 종 :  

삶의 공간

나팔꽃

아픔을 극복한 상태, 공감각적 심상 청각의 시각화 , 

한계 절망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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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 _ 수능특강 쪽107

작품 분석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 을 것이다

얼굴 한 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 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수양 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을 통해 협력함으로

써 얻어지는 성장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용기를 , 

노래하고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지은이는 가정적 표현. 

을 통해 수양 가지가 담을 넘는 행위에 담긴 의미와 담을 

넘는 것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보

여 주고 있다 이 시에서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화. 

자가 규정하는 담 을 넘는 것의 의미에 압축되어 나타나는‘ ’

데 그것은 곧 도박과 도반 이다 즉 담 을 넘는 것이 도, ‘ ’ . ‘ ’ ‘

박 인 것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일에 도전해야 하기 때’

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적 대상이 용기와 신, 

명을 자극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기에 도반 인 것이다‘ ’ .

핵심 정리

성격 상징적 의지적: , 

주제 자유를 얻기 위한 용기와 협력: 

표현상 특징

ㄹ 것이다 를 반복하여 각운의 효과를 살림  - ‘- ’

자연물을 의인화 하여 담을 넘을 가지의 정서를 추측  - 

함.

가정법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함  - .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유를 얻는 모습을 형상화함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님 ㄹ 것이다 의 반복하여 각운의 효과‘- ’–

수양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내적 요인

수양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내적 요인

자유를 얻는 과정의 시련 수양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외적 요인

적절한 시련이 있어야 신명 날 수 있음 시련을 긍정적으로 인식. 

시련 수양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외적 요인

자유를 얻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일 위협을 무릅쓰는 일, 

서로 도와 주는 길을 가는 사람 신명 나게 용기를 내어 담을 넘을 수 있게 한 존재, 

담을 넘어 자라는 식물들[ ] , 나열

자유를 얻는 과정의 시련 수양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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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호승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 < > _ 수능특강 쪽244

작품 분석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이해와 감상

이 

핵심 정리

성격: 

주제: 

표현상 특징

  - 

부정적으로 인식

부정적으로 인식 분노 절망이 없는 희망, &

희망을 위한 조건

긍정적으로 인식

부정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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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한직 낙타 , < > _ 수능특강 쪽271

작품 분석

눈을 감으면 

어린 때 선생 님이 걸어오신다( ) .先生

회초리를 드시고

선생 님은 낙타 처럼 늙으셨다( ) ( )先生 .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 )는 항시 추억 한다( ) ( ) .恒時 鏸憶

� 옛날에 옛날에 �

낙타(鷬 )鷘 는 어린 때 선생 님처럼 늙었다( ) .先生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 를 본다)鷬鷘 .

내가 여읜 동심 의 옛 이야기( )童心 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 )動物園 의 오후( )午後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시각, 

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

다 작품은 크게 연 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 1~3 , 4~5 , 1~3

은 화자가 눈을 감고 생각한 세계로 선생님이 등장하고, 

연은 현실로 되돌아와 눈앞에 본 세계로 낙타가 등장한4~5

다 화자는 늙은 낙타를 보며 옛날을 그리워하시던 늙은 은. 

사를 연상하고 그리움을 느낀다 화자가 늙은 은사를 그리. 

워하는 것은 동심을 잃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동, 

심을 그리워하는 처지가 과거 늙은 은사의 모습과 유사하

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선생님과 낙타와 나 는 동일화. ‘ ’

가 이루어진 존재라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성격 회상적 시각적: , 
주제 선생님에 대한 회상과 동심에 대한 동경: 
표현상 특징

현재 과거 현재 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 ‘ ’ 

대상의 객관적 형상화를 통해 감정의 절제  - 

회상의 시작 현재 과거

낙타를 닮았던 늙은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림

늙은 선생님

추억에 잠겨 있던 늙은 선생님의 모습

 과거

회상의 매개체 시적 대상의 변화 선생님 낙타, ( ),  과거 현재

현재 

현재 

따뜻한 추억을 떠올림 계절 촉각적, 

옛날을 추억한다

동심을 잃어버린 현실의 삭막함 아쉬움, 

쓸쓸함과 그리움이 공존하는 공간

시간적 배경 명사형 종결, 공감각적 심상 청각 이야기 시각 떨어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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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수익 방울소리 , < > _ 수능특강 쪽271

작품 분석

청계천 가 7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질녘 하산 하던( )下山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널터널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 의 ( )文明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 대는 경적이

저자 바닥에 따 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 소리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면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이해와 감상

청계천 골동품 가게에서 산 방울을 매개로 유년 시절의 고

향을 떠올리고 시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물리적으로 회

복할 수 없는 먼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현재와 과거 도심 한복판과 고향의 공간이라는 . , 

대립되는 시 공간이 중첩되어 표현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회상적: 

주제 방울 소리를 통해 떠올린 아련한 과거에 대한 그: 

리움

표현상 특징

현재와 과거의 시간과 공가니 중첩되면서 그리움의 정  - 

소를 효과적으로 증폭시킴

도시 문명의 공간 추억의 사물들과 교감하는 장소

회상의 매개체

추억 속의 소리

방울의 주인 죽은 소, 

소를 몰고 하산하던 유년시절 화자 가난하고 소박한 시골 마을의 풍경

방울 소리를 계기로 소년 시절을 회상함[ ] 

청계천 가7

도시 문명

시장

기억 속의 존재를 현실 속에 재현시킴

기억 속의 공간

머뭇거림 과거와 현재 사이의 넘나듦, 

유년 시절 추억 속의 인물과 관련됨

방울소리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가 중첩 

그리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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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김춘수 능금 , < > _ 수능특강 쪽277

작품 분석

1

그는 그리움에 산다.

그리움은 익어서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다.

그리움은 마침내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

떨어져 와서 우리들 손바닥에

눈부신 축제의

비할 바 없이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

2

이미 가 버린 그날과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머물은

이 아쉬운 자리에는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익어간다.

보라,

높고 맑은 곳에서

가을이 그에게

한결같은 애무의

눈짓을 보낸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익어 가는 능금에 대한 경이감을 차분한 어조로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능금이라는 존재를 밝히기 . 

위하여 끊임없는 물음을 보내며 그 비밀을 알아낸다 능금. 

은 겉모습이 아닌 속 모습 곧 실체를 드러내며 다가오기 , 

시작한다 존재의 비밀을 밝히는 주지시이면서도 그리움. ‘ ’, 

축제 애무의 눈짓 세월 감정의 바다 와 같이 함축적 ‘ ’, ‘ ’, ‘ ’, ‘ ’

의미가 풍부한 시어를 구사하여 얼음 같은 지성을 녹여 포

근하고 풍요로운 서정의 세계를 열어 보이고 있다 현상적 . 

세계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태도는 현대시의 새로운 

경향을 이끌었다.

핵심 정리

성격 상징적 철학적: , 

주제 존재의 본질과 경이로움: 

표현상 특징

대상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간결 단백하게 표현함  - & .

구체적 사물의 이미지에서 존재의 본질을 찾아냄  - . 

능금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닌 대상 , 의인법

능금의 본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내적 성숙

내면적 충실함 아름다움의 외적 표출, 

내면적 충실함

성숙을 이룬 존재에 대한 경이감

정신적 성숙을 이룬

존재에 대한 감동

내적인 성숙

능금을 내리비추는 햇살 자연의 섭리 신의 은총, , 

능금

과거

미래

현재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곳

현재형 종결 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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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놓칠 듯 놓칠 듯 숨 가쁘게

그의 꽃다운 미소 를 따라가면은]

세월도 알 수 없는 거기 

푸르게만 고인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가 있다.

우리들 두 눈에 

그득히 물결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있다 .

근원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아름다움 존재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 

능금의 내면에 펼쳐진 끝없이 넓고 시원한 감정의 세계 신비한 존재의 본질, 

주체 우리 화자: , 

생명의 무한한 그리움 충만의 세계 능금을 통해 발견한 존재의 본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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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가림 석류 , < > _ 수능특강 쪽277

작품 분석

언제부터
이 잉걸불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지난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나 혼자 부둥켜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 가는 어둠을
이젠 알알이 쏟아 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충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

아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 주소서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열병과 같이 타오르는 사랑과 외롭고 애달픈 사랑

의 속성을 석류알이 익어 터져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빗대

어서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석류 는 그리운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사랑을 상징한‘ ’

다 석류가 껍질을 부수고 터져 나오는 모습은 사랑의 감정. 

이 성숙하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홍보석 은 영롱한 석류알을 비유한 것이기도 하지‘ ’

만 홀로 사랑의 열병을 앓아 사랑의 고독과 아픔이 내재, , 

된 것이기도 하다 화자는 사랑의 열정과 홀로 하는 사랑. 

의 애달픔 고백에 대한 거절의 두려움과 슬픔 등 다양한 , 

감정을 복합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애상적 감각적 사색적: , , 

주제 고독과 사랑의 순환적 관계에 대한 깨달음: 

표현상 특징

영탄법 과장법을 통해 화자의 격정적인 정서를 드러  - , 

냄.

화자의 내면의 사랑을 비유를 통해 형상화함  - .

색채 중심의 시각적 심상을 활용함  - .

다 타지 않은 장작불

설의법

고독한 공간에서 그리움 사랑이 싹틈[ ] &

감당하기 힘든 그리움 사랑[ ] &

감당하기 힘든 그리움 사랑[ ] &

석류

어지러운 화자의 마음 색채대비 대조/

사랑하는 마음의 극단적인 상태

영탄법

과장법

사랑의 슬픔이 깨지는 공간 역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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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 )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 에 온( )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작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 )本 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고전 소설 흥부전 의 흥부 부부를 소재로 가난한 < > , 

이들이 겪는 삶의 애환과 소박한 행복을 형상화하여 정신

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화자는 박을 가르기 전. 

에 웃고 있는 흥부 부부를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 

을 통해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흥부 부부야

말로 물질적 풍요보다는 사랑과 신뢰 정신적 행복을 더 중, 

시하는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시련 속에. 

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전통적 고전적 회상적: , , 

주제 가난한 삶의 애환과 극복: 

표현상 특징

고전 소설에서 제재를 끌어 옴  - 

연과 연이 형식 면에서 유사성을 보임  - 1 3 .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상

가난한 생활을 상징

웃음의 물살 안분지족의 태도, 

물질적 풍요

물질적 풍요

문제 중요 가 아니다 ( ) 설의법

물질적 빈곤을 이겨나가는 힘

물질 재물 적 풍요는 중요한 것이 아님[ ] ( )

가난하지만 욕심 없고 소박한 삶의 태도가 중요함. 단정적 어죠

말끔하고 깨끗하다,

물질적 풍요

흥부 부부의 낙천적 성격[ ] 

고달픈 처지

똑같이 웃는 모습이 마치 거울 같음 서로에 대한 이해 사랑. &

비참한 현실 상황 인식

서로에 대한 연민의 눈물

현실에 슬퍼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인 것을 부끄러워 하고 미안해 함.

깜짝 놀래 몸을 떠는 듯이 움직이다 갑자기 표출되는 웃음의 순간성

눈물을 극복한 후의 진정한 웃음

가난을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중요함. 



현대시 수능특강 수능완성 _ EBS &

38 더나은 국어 수능특강 수능완성_ EBS &

31 김사인 지상의 방 한 칸 박영한 님의 제 를 빌려 , < - ( ) > _ 수능특강 쪽283

작품 분석

세상은 또 한 고비 넘고

잠이 오지 않는다

꿈결에도 식은 땀이 등을 적신다

몸부림치다 와 닿는

둘째놈 애린 손끝이 천 근으로 아프다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를 애비라 믿어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바로 뉘고 이불을 다독여 준다

이 나이토록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 메꿔 밥비는 재주뿐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 칸이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냐 ]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밖에는 바람소리 사정없고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잠이 오지 않는다

이해와 감상

가난한 삶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원고지 메꿔 밥비는 재주밖에 없는 시인이 처한 . 

현실은 며칠 후 가족이 함께 누울 방마저 사라지게 될 암

울한 상황이다 가족에 대한 애정과 함께 경제적으로 무능. 

한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최소

한의 공간마저 상실하게 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드러나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주제 가난한 시인이 겪는 생활의 고통: 

표현상 특징

자기 고백적임  - .

대조적인 상황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  - , 

로 표현함.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강박관념

자식에 대한 사랑 안타까움, 

가족의 생계도 책임질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수입

넓은 세상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근심에 휩싸임[ ] 

가난한 처지에 대한 비애 한탄[ ] , 

힘겨운 삶

더욱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 미래 을 암시( )

다른 입주자를 위해 방을 비워야 함

수미상관

평생 생계를 위해 채워야 할 넒은 공간

몸 하나 누일 작은 공간 원고지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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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김광규 상행 , < > _ 수능특강 쪽290

작품 분석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안테나들TV ]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 

놀라울 때는 다만 �아 라고 말해 다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상행선 열차 안팎의 풍경을 통해 급속한 근대화, 

의 과정에서 자연 전통 인정의 가치가 쉽사리 무시되고, , , 

사람들이 사회 현실에 무감각해진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화자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청자에게 계

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왜곡된 근대화 언론 , , 

통제 우민화 정책 자연 파괴 황금만능주의의 만연과 같은 , , ,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의도를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성격 비판적 반어적: , 
주제 왜곡된 근대화의 현실과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 
표현상 특징

반어적 표현과 상징적 소재를 통해 근대화의 현실을   - 

비판함. 

다오 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 ’ . 

기차 안 소시민 과 밖 부정적 현실 의 공간을 대비하여   - ( ) ( )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성찰과 사색이 가능한 배경

현실에 대해 비판하려는 모습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무비판적인 태도로 침묵하는 소시민

현실을 비판하려 하지 말라, 반어법

현실에 대해 무비판적 안일하게 살아가는 소시민,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

겉모습만 근대화된 사회 현실[ ] , 대구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이야기들

현실에 관심을 갖지 말아 다오, 반어법

근대화의 미명 아래 사라져 버린 것들 근대화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은밀하게 전해지는 비판의 소리 언론이 통제받는 현실, 

외면하라, 반어법이미 사라졌거나 통제되는

근대화로 인해 그럴듯하게 포장된 모습[ ] 

전시 행정적인 근대화에 대한 비판, 반어법

가볍게 즐기면서 삶에 대한 진지함 없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말아 다오, 반어법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한 삶을 살아 다오, 반어법

현실에 대한 가벼운 반응 짧은 말을 해라& , 반어법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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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 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 와 증권 시세P 에 관하여]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말 아‘ ’ 현실에 대한 비판의 말을 하지 말라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현실. , 반어법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이야기 진지함 없이 겉도는 이야기, 

시대상황과 관계없는 이야기

근대화된 삶의 현실 세속적인 관심사, 

시대현실과 동떨어진 이양기를 해 다오, 반어법

근대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지내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 ] 

소시민적 속성을 비판 화자 자신에 대한 비판 반성   , &

사회적 모순을 내재하지 않은 문제 본질적이지 않은 눈 앞의 문제[ ] , 

대구 나열 열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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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정희 성에꽃 , < > _ 수능특강 쪽310

작품 분석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 황홀한 꿈 을 보았나.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허긴 사람도 그렇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 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추운 겨울 새벽 유리창에 서린 성에 를 보며 이‘ ’ , 

에 대한 감탄과 인간사의 진실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

다 시적 화자는 혹독한 겨울의 추위 속에 핀 성에꽃을 보. 

면서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화자, . 

는 이러한 섭리를 인간의 삶에 적용하여 인간 또한 성에‘ ’

처럼 시련을 극복해 낸 후에야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 

이 지나면 아름답고 희망찬 미래가 다가온다는 평범한 진

리를 깨달은 것이다 비록 그 성에가 곧 한 방울 물로 스. 

러질지라도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화자는 시련에 ,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갖는 삶의 가치를 표현

하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애상적 예찬적: , 

주제 성에꽃에 대한 예찬과 아름다움: 

표현상 특징

성에의 모습을 인간의 삶에 유추하여 적용함  - .

비유 상징을 통해 시적 대상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  - , 

러냄.

성에꽃 순수함, 

모든 생명력과 빛깔을 잃어버린 황량한 겨울의 정경[ ]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는

열반 곧 번외 고뇌가 사라지고 일체의 속박 속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 시련을 겪고 최후의 순간에 피워낸 아름다움, & 

위태로움 불안정함 각박하고 냉혹한 상황, , 

시상전환, 인식의 확장 성에 인간: 

시련의 시간

성에꽃 들녘의 꽃들

꽃이 피지 않는 시기[ ] 

화자가 성에꽃에 대해 비애 슬픔을 느끼는 이유 순간성 소멸& , &

이해할 수 없는 한 방울의 물로 사자려 버림 생명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성에꽃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되지 못함

고통을 이겨낸 후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음, 

활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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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김남조 생명 , < > _ 수능특강 쪽310

작품 분석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 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 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날의 섭리에 불려 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 充 부싯돌임을 보라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 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겨울을 배경으로 하여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겨울보리 와 겨울나무 는 추운 몸으로 오. ‘ ’ ‘ ’

는 생명체를 표상하고 있는데 화자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 

존재도 추운 몸 으로 오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실도 피 ‘ ’

흘리면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화자는 겨울을 . 

이겨 내는 자연물을 지켜 보며 인간이 소중하게 여겨야 하

는 것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사색적 교훈적: , 

주제 고통을 통해 완성되는 생명의 본질: 

표현상 특징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과 의미를   - 

강조함. 

계절적 배경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 

명령형을 통해 깨달음에 대한 확실을 표현함  - . 

고통을 거쳐서 탄생한다

시련에서 비롯되는 참된 삶

대자연

힘겨운 상황 고통, 
인식의 확대 

생명 생명의 어머니  : 

삶의 진실도 생명처럼 고통을 거처야 얻을 수 있다[ ] . 통사 구조 반복

명령형 확신 강조,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면도에 비유함 고통을 통해 성숙하는 생명, 

자연의 섭리

다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힘을 모으고 있음 강인한 줄기에 비유함 강인한 생명력, , , 

고통을 알지 못하는 이

진실을 함께하는 사람

고통과 상처를 감싸 주지 못하는 이

통사구조의 반복

온갖 고난 시련, 

고통 끝에 얻는 생명의 결실

연의 행 반복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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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함민복 오래된 잠버릇 , < >

작품 분석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날개 휘 젓던 공간밖에 믿을게 없어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게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 비행할 포즈 

헬리콥터처럼 활주로 없이 이착륙하는 파리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지구의 밑 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저 사내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  

발 붙이고 사는 땅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사내는 슬프다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게 거꾸로 쭈그려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한다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나보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두 화자가 존재하는 독특한 구성으로 화자와 시적 , 

대상이 연과 연에서 그 역할을 바꾼다는 점에서 참신한 1 2

발상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연에서는 사내가 파리가 잠자. 1

는 버릇을 관찰하며 구더기였던 파리는 날개에 대한 이상, 

을 품었기에 높은 곳에 매달려 잠을 잔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이는 추락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사내에게 파리는 

슬퍼 보인다 연의 파리는 자신이 매달린 천장을 바닥이. 2

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날개도 없이 중력만 믿고 천장에 . 

등을 붙이고 자는 사내가 슬퍼 보인다 게다가 쭈그려 앉아 . 

전화를 거는 모습이 외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이렇듯 상대. 

의 시선을 통해 밝혀지는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본. 

질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성격 대칭적 자조적: , 

주제 상대의 입장을 통해 본 존재의 본질: 

표현상 특징

두 개의 시선으로 시상을 전개함  - .

두 연을 대칭적으로 구성함  - .

연의 시적대상1

사내 연의 화자, 1

파리에게는 바닥 사내에게는 천장, 

구더기였을 때 품었던 이상 성취된 소망, 

추락에 대한 불안감, 감정이입

날개가 없는 구더기는 더러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아감

구더기였던 시절에 형성된 높은 곳에 대한 동경

연의 시적대상2

파리 연의 화자, 2

사내에게는 바닥 파리에게는 천장, 

사내의 천장

사내의 바닥

사내의 바닥 중력밖에 믿을 게 없음, 감정이입

사내의 외로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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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김기택 어둠도  , < 자세히 보면 환하다 > _ 수능특강 쪽324

작품 분석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 자취방.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아침에 퇴 근하여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꺾이어 흩어지던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잔광 도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던 방.

퀴퀴하고 걸쭉한 어둠이 향상 고여 있던 방 .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던 방.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방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주던 방 .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춰주고 되비춰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낡고 누추한 화자의 자취방에 드리운 어둠에 대 

한 관찰을 통해 어둠 속 세계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화자는 누추한 어둠의 세계를 오랜 시. 

간 동안 면밀히 관찰하면서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며 빛이 되어 주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둠

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는 역설적 진리를 확인하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성찰적: 

주제 어둠 속에서 발견한 상생과 공존의 의미: 

표현상 특징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형상화함  - .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나타냄  -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 .

역설적 표현을 통해 현상의 이면에 대해 생각하게 함  - .

 

어둠이 눈에 들어오다 눈이 어둠 속에 박히다 뒤집어 보기X, O ,  역설적 발상

눈이 어둠 속 빛깔 색깔을 발견하다 어둠 속 빛 색깔이 눈을 발견하다 뒤집어 보기, X, , O ,  역설적 발상 주객전도, 

보이지 않다 어둠이 사물을 덮다 사물이 어둠을 빨아들이다 뒤집어 보기: X, O, ,  역설적 발상

약자들이 지닌 힘 희망, 

열악한 공간 어둠을 관찰하는 계기, 

야간에 일을 하는 힘겨운 삶

빛을 받았던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방

작고 약한 빛

밝은 곳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금방 어둠에 적응할 만큼 방이 어두움

상하고 찌들어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냄새가 구림, 후각적

주위를 둘러보려고 해도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움

시상 전환

어둠 속의 세계를 관찰하기 위한 노력

소외된 사람들 서로를 보살펴 주고 의지함, 의인법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도 저마다 미약하지만 힘을 지니고 있음

타인에게 지속해서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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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오규원 문 , < > _ 수능완성 유형편

작품 분석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 지만

어느 집의 문이나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문은 열려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의 문이나 그러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라는

확증이 없듯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상에서 수없이 접하는 문 에 대한 인식을 새‘ ’

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나 인식과는 . 

달리 문이 열려 있지만 열려 있지 않다는 표현과 연결의 

속성을 가진 문이 단절의 속성을 가진 담이나 벽이 된다는 

표현을 통해 문이 지닌 일반적인 속성을 무너뜨림으로써 독

자를 일상에서 벗어난 낯선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성찰적 비판적 단정적: , , 

주제 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비틀기: 

표현상 특징

일상적 소재를 통해 발상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함 -

단정적 어조로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표 -

현함

부정적 서술어를 통해 사회적 통념에 대한 저항적 의지 - , 

를 표현함.

단정적 어조 문에 대한 통념 통념의 파괴에 대한 흥미 유발 , 

인칭 화자1

우리 집 어느 집 / 일반화

문의 열림과 닫힘에 대한 통념을 부정함 

 통사구조 반복 대구, 

시상 전환

문의 열림과 닫힘에 대한 통념을 부정함 

문의 열림에 대한 통념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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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에서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이나 문은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잡는다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자리잡기는 잡았지만

담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단절

소통과 단절이라는 모순된 속성의 대립을 뛰어넘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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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김기택 쥐 , < > _ 수능완성 유형편

작품 분석

구멍이 어둠 속에 정적의 숨죽임 뒤에 

불안은 두근거리고 있다

사람이나 고양이의 잠을 깨울

가볍고 요란한 소리들은 깡통 속에

양동이 속에 대야 속에 항상 숨어 있다

어둠은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굶주림이 있는 곳

몽둥이와 덫이 있는 대낮을 지나

번득이는 눈과 의심 많은 귀를 지나

주린 위장 을 끌어당기는 냄새를 향하여

걸음은 공기를 밟듯 나아간다

꾸역꾸역 굶주림 속으로 들어오는 비누 조각

비닐 봉지 향기로운 쥐약이 붙어있는 밥알들

거품을 물고 떨며 죽을 때까지 그칠 줄 모르는

아아 황홀하고 불안한 식욕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쥐의 시각을 빌려 현대 물질문명에 매몰된 인간

을 비판하고 있는 시이다 참을 수 없는 욕망에 이끌려 파. 

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쥐를 통해 인간성을 상실한 채 

황홀해 보이는 대상에 대한 욕망에 매몰된 현대인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핵심 정리

성격 성찰적 비판적 역설적: , , 

주제 욕망에 빠져 생명을 잃은 쥐와 같은 현대인: 

표현상 특징

탐욕에 빠져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현대신의 모순성을  -

비판함

쥐가 처한 상황을 감각적 사실적으로 묘사함 - , .

쥐가 숨어 있는 공간

불안함 관념 촉각 감각( ) ( )

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

청각적, 쥐를 위협하는 대상들 사람 고양이 을 깨우는 소리 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소리 ( , )

쥐의 속성

이질적 상황 쥐의 결핍된 욕망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만으로는 식욕을 채울 수 없음/ 

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 위협의 시간
대구 통사구조의 반복 , 

쥐의 결핍된 욕망 굶주린 쥐가 위험을 무릅쓰고 향하는 것 

역설적 표현, 죽음을 불러오는 향기로움 

역설적 표현, 죽음을 불러오는 욕망 

욕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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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윤동주 길 , < > _ 수능완성 실전편 1

작품 분석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 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해와 감상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참된 자

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담 저쪽에 . 

남아 있는 나 즉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지만‘ ’, , 

돌담과 쇠문으로 인해 참된 자아와의 만남이 가로막힌 절

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화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 

신을 성찰하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자아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고백적 상징적 의지적: , , 

제재 길: 

주제 참된 자아의 회복과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 

특징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내면세계를 형상화한다- .

소박하고 일상적인 시어를 구사하여 표현한다- .

고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다- .

길 을 걷는 여정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 ‘ ’

를 드러낸다.

참된 자아 본질적 의 상실( ) , 경어체

불확실한 상실의 대상

내면세계

자아탐색의 여정

담 의 연속성을 형상화함‘ ’

참된 자아에 대한 지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극복의 대상, 

경제 통로의 차단 자아의 단절, , 

절망적 상황[ ] 

화자의 그림자 절망적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

쇠문의 그림자 어둡고 암울한 상황의 도래

자아 탐속의 과정이 지속됨 .

자아탐색의 길 삶의 여정 = 

비애감

자아성찰의 매개체

자아성찰을 게을리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 

암담한 현실

화자의 지향점 참된 자아 본질적 이상적 상실의 대상( , ), 

현실적 자아

역사와 자아를 회복하려는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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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곧은 길은 곧게 가고 

막판에는 나를 싣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걷지 않아도 좋을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수풀 사이

빨갛게 익은 멍석딸기도 만나고

해 저문 개울가 고기비늘 찍으러 온 물총새

물총새 쪽빛 날갯짓도 보았으므로, 

이제 날 저물려고 한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굽은 길은 굽게 곧은 길은 곧게 순리대로 살아, 

가는 화자의 모습에서 여유 있는 삶의 행복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불행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것들에서 기. 

쁨을 찾으려는 화자의 긍정적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

다. 

핵심 정리

성격 독백적 긍정적 반성적: , , 

제재 길: 

주제 순리를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삶의 만족과 즐거: 

움

특징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시 전체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길을 걷는 여정에 빗대어 삶의 모습과 성찰한 내용을 형- 

상화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느낀 소박한 감동을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 

다. 

고단함 힘겨움, 

편안함

삶에 적극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순응하며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화자의 태도 

 대구법

일상을 마무리하는 시간

예상하지 못한 상황 길을 걷게 된 계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황에서 오는 수고로움

긍정적 인식

자연에 대한 감탄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준 자연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준 자연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준 자연

시간의 흐름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삶에 대한 만족감의 지속 긍정적 인식 , 

변형된 수미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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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

환한 봄 햇살 꽃그늘 속의 설렘 도 보지 못하고

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예순에 더 몇 해를 보아 온 같은 풍경과 말들

종착역에서도 그것들이 기다리겠지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산역에서 차를 버리자

그리고 걷자 발이  부르틀 때까지

복사꽃 숲 나오면 들어가 낮잠도 자고 

소매 잡는 이 있으면 하룻밤쯤 술로 지새면서 

[이르지 못한들 어떠랴 이르고자 한 곳에]

풀씨들 날아가다 떨어져 몸을 묻은

산은 파랗고 강물은 저리 반짝이는데

이해와 감상

특급열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

게 된다 날아가듯 달려가 도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같은 . ‘ ’ ‘

풍경과 말들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목적 달성을 위’ 

한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이윽고 화자는 특급열. 

차에서 내려 들판을 걷고 복사꽃 숲에 들어가 낮잠을 자기, 

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 술로 밤을 지새우는 등 여유로운 ,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화자는 정해진 목적지로 날. , 

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무 곳에나 떨어

져 생명을 발하는 풀씨들이 파란 산과 반짝이는 강물과 함

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표만을 위해 질주해 왔던 자신의 , 

삶에 대해 반성한다. 

핵심 정리

성격 비판적 회의적: , 

주제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느낀 삶에 대한 반성과 : 

여유로운 삶의 회복

특징: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냄  . 

의문문의 형식을 이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함  . 

연에서 도치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  2, 3

함. 

청유형 어미 자 를 사용하여 의지적 태도와 함께하  (- )

자는 공감적 자세를 유도함.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  

치를 부각함. 

속도에 쫓기는 삶, 설의법

바쁜 삶 속에서 놓친 것 소중한 가치, 

바쁜 일상의 모습

같은 풍경과 말들 현대인의 획일화된 삶

삶의 자세가 바뀌는 곳 특급열차

빠르고 바쁜 삶과 대비되는 모습

여류로운 삶의 모습

목표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회복, 설의법

자유롭게 날아간 풀씨들과 같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시각적

특급열차를 벗어난 여유로운 삶에 대한 지향 

도치법 청유형 , 

특급열차의 목적지

종착역

도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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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을 알려면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

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뉘라서 사랑이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고 하여요.

당신이 가신 뒤로 사랑이 멀어졌으면 날마다 날마다 나를 울리는 것은 사

랑이 아니고 무엇이어요.

이해와 감상

사랑의 측량 은 사랑에 대한 독창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 ’

작품이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에서는 오히려 사람과 ,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랑의 양이 많아진다고 

말한다 사랑이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두 사. , 

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사랑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사랑에 . 

대한 화자 나름의 통찰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이별의 상황. , 

에서 오히려 상대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워하는 마음은 더 

깊어진다는 점을 화자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 

한 사랑에 대한 통찰을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

가 봐요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 ‘

울립니다 와 같은 역설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점은 이 시의 ’

특징이다.

핵심 정리

성격 여성적 연설적: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숭고한 사랑: 

특징: 

경어체를 통해 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존경의   

자세를 드러냄.   

추상적 개념인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거리로 나타  

내는 발상이 참신함.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사랑에 대한 통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식을 드러냄. 

일반적인 생각

양이 적으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 역설적 인식 여성적 어조 경어체, 

사랑의 양을 알기 위한 방법

거리가 멀다 사랑의 양이 많다 나를 울림 슬픔= , , 거리가 가깝다 사랑의 양이 적다 나를 웃김 기쁨= , , 

역설법

사랑에 대한 통념을 부정

사랑의 통념 사람이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 에 대한 부정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짐( ) , , 반복 설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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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년대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도시 노동자의 1970

삶을 차분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중년의 노동자인 화자가 하루 일을 끝내고 흐르는 강물에 

삽을 씻으며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는 내용인데 행에서 , , 1~4

고단한 하루의 노동을 끝낸 화자는 강물을 보며 삶의 슬픔

을 관조하고 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의 대가는 언제나 보잘 . 

것 없다 육체적 노동은 항상 천시당하기만 하고 노동자에. 

겐 무력감과 실의뿐이다 행에서는 적극적인 현실 극복. 5~8

의 의지가 없이 체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무력감. 

과 실의에 빠진 화자의 모습이 스스로 깊어 가는 강 쭈‘ ’, ‘

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등의 시구에서 ’. ‘ ’ 

잘 나타난다. 

행은 젊어서부터 중년의 나이까지 그의 노동자 생활이 9~12

아무런 발전 없이 반복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썩은 물 은 . ‘ ’

그 세월 동안 세상은 계속 썩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보여 준다 행에서 화자. 13~16

는 그래도 시간이 되면 달은 어김없이 뜨고 썩은 강 위에 , 

뜨는 달과 같이 가난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

는다.

이 시는 감정의 절제와 체험적 이미지의 형상화를 통해 깊

은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삶의 한 국면을 . 

자연물인 강 의 흐름이라는 심상과 결합시켜 형상화함으로‘ ’

써 민중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성찰적 회고적: , 

주제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 

특징 

연의 구분이 없는 단연시임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자연물의 이미지와 결합시킴 .

시간의 흐름과 화자의 내면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 

함.

우리 노동자 도 물과 같음( ) , 설의법 강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썩은 강물은 궁핍하고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사의 삶을 표상한다: .

흐르는 물

노동자의 표상 생계의 수단, 

삽에 담긴 노동자의 고단한 삶 삶을 이어가기 위한 어려움을 씻어내고 싶은 마음,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노동자의 비애가 깊어감 심화( )

삶에 대해 무기력하고 체념적이며 소극적인 화자의 태도 

보조사 이나 의존명사 뿐 을 통한 강조 ‘ ’ ‘ ’

중년 노동자로서의 삶

발전없이 반복되는 삶 희망 없이 시드는 삶, , 반복법 하강적 이미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희망과 생명력이 없는 노동자의 삶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반복해서 뜨는 달과 같아서

반복적인 삶 주체적이지 않은 삶 희망, / X, 영탄법

궁핍한 노동자의 삶

반복적인 삶 가난한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 체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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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너 들어 보았니 

저 동구 밖 느티나무의  /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 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

지난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 버리는 마을 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려 나겠니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봄을 맞이한 느티나무처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운 현실도 미래에는 희망

차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의 제목에 제시된 면면함 은 시의 주제를 함축하고 ‘ ’

있다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뜻하는 . 

면면함 은 시련 속에서도 생을 계속 이어 나가고 ‘ ’

언젠가는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삶의 본질을 보여 주고 있

다 즉 화자는 이농 현상으로 피폐화된 농촌 마을 사람들. , 

이 겨울을 이겨 낸 느티나무처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면면

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시련 속에서도 희망

을 잃지 않는 태도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예찬적 교훈적: , 

주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면면함: 

특징

특정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줌.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화함 .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참된 의미를 제 

시함.

동네 어귀 느티나무가 겨울 바람을 견뎌내는 모습 봄의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 , 공감각적 심상 청각의 시각화 시적허용, , 

겨울바람 시련, 

나무의 꼭대기 줄기 희망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 ] 

고통의 시간

도시화 이농현상으로 피폐해진 농촌, 

농촌 사람들의 플픔 희망을 위해 아픔을 감내하는 소리 푸르른 울음소리, 

시련을 견딘 이후의 시간, 시상전환

새잎이 돋는 봄

무성하게 우기진 잎 겨울을 이겨 내고 무성하게 잎을 피워 냄 시련과 고통을 견뎌 낸 결과물, 

농촌에 남아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느티나무를 보며 위안 희망 을 얻는 사람들( ) , 설의법

희망 용기를 주는 소리, 

음성상징어 청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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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노주인( )主人 의 장벽( )壁 에 

무시( )無時 로 [인동 삼긴 물( ) 忍冬 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지어

무가 순 돋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

[바깥 풍설( )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 )山中 에 책력 도 없이( )冊曆  

삼동(三 )冬 이 하이얗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노주인이 인동 삶은 물을 마시며 한겨울의 추‘ ’ 

위를 이겨 내려는 모습을 통해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실을 묵묵히 이겨 내려는 의지를 감각적으로 보여 준 시

이다 생명력이 억눌려 있는 겨울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라는 두 계절의 이미지를 적절히 드러내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자세를 보여 준 것이 특징이다.

핵심 정리

성격 동양적 관조적: , 

주제 시련을 묵묵히 견디는 인내: 

특징

여백의 미와 절제미를 통해 동양적 세계관을 표현함 .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인내와 의지의 태도를 표 

현함.

겨울 추위를 이겨 내기 위해 인동차를 마시는 노주인 

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견디려는 인내와 기다

림을 형상화함.

아무때나 인동차를 마신다 겨울 시련 을 참고 견딘다 [ ] ( ) / 중의법인동차 시견을 견디는 시간, 내린다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생명력, 

강인한 생명력 

강인한 생명력 

붉은색의 푸른색의 선명한 이미지 

암울한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화자의 의지 - 

강인한 생명력 

바깥상황, 공간대비 봄 광복 에 대한 희망 기대[ ] ( ) , 

눈바람 외부 시련 일제강점기, , ,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쓰다

속세와 단절된 공간 시간의 흐름을 잊음 초월 속세를 초월( ), 

추운 겨울 일제강점기, 

시간의 흐름도 초월한 탈속의 경지 

동양적 세계관 -

시적허용

감정이 절제된 표현 노주인의 행동만 묘사 부정적 현실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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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 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봄 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를 통해 계절적 순환‘ ’

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올 봄을 너 로 의인화하여 표현‘ ’

한 시이다 시인은 너는 온다 와 같은 화자의 단정적인 어. ‘ ’

조와 마침내 와 같은 표현을 통해 반드시 찾아올 봄에 대‘ ’

한 확신과 기쁨을 독자에게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드시 . 

찾아올 봄은 힘든 순간을 지나 찾아온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핵심 정리

성격 상징적 현실 참여적 희망적: , , 

주제 언젠가는 올 봄 새로운 세상 에 대한 기대: ( )

특징

봄을 의인화하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 .

단정적 어조를 통해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을 강조함.

자연의 섭리 계절의 순환 봄의 도래에 대한 당위성, , 

당연한 것마저 잃어버린 절망적 상황 봄 자유 민주, , 

단정적 어조

갯바닥 늪 바닥에 있는 미끈미끈한 흙으로 이루어진 밭, 

시련

봄의 행위, 의인법

부정적 현실의 심화 봄이 와야만 하는 상황, 소식 전달의 매개체, 의인법

의인법

더디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 

봄이 오기까지의 시련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감격 

기다림의 완성에 대한 기쁨

시련을 이겨 낸 봄에 대한 예찬, 의인법



현대시 수능특강 수능완성 _ EBS &

56 더나은 국어 수능특강 수능완성_ EBS &

47 김지하 무화과 , < > _ 수능완성 실전편 5

작품 분석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우러른 잿빛 하늘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 섰다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 닌가

어떤가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 주며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 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일어나 둘이서 검은 개굴창가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다

검은 도둑괭이 하나가 날쌔게 

개굴창을 가로지른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비록 화려하거나 남들의 눈에 띄게 요란하진 않아

도 열매 속에서 속 꽃 을 피우며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 ’ ‘ ’

삶을 아름답게 여기는 시인의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

다 연에서 화자는 구토를 한 후 잿빛 하늘 을 올려다보. 1 , ‘ ’

려 하지만 그마저도 무화과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여. 

기서 화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 고, 

통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에서 화자는 친구. 2

에게 자기에게는 화려하고 좋은 젊은 시절인 꽃 시절 이 ‘ ’

없었다고 한탄한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마치 꽃 없이 . 

열매 맺는 무화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화자의 친구는 ‘ ’ . 

무화과 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열매 속에서 속 꽃 을 피‘ ’ ‘ ’

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일 뿐 오히려 화자는 , 

성숙함 속에 화려하고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위로한다 연에서 화자와 친구는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 3

걷지만 그곳이 검은 개굴창가 이고 그 옆으로 검은 도둑, ‘ ’ ‘

괭이 가 지나가는 것으로 그려 내어 여전히 현실 상황은 ’ , 

암울하고 힘들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며 시를 끝맺는다.

핵심 정리

성격 비유적 현실 비판적: , 

제재 무화과: 

주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추구하는 삶의 가치: 

특징 

사물의 속성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함 - .

대화 형식을 통해 절망하는 이를 위로하는 구조를 보 - 

임.

자연물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형상화함 - 

나 와 친구 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임 - ‘ ’ ‘ ’ .

시대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

연에 유사한 문장의 반복이 사용됨 - 2 .

화자가 술에 쉬함 

고통스럽고 암울한 현실의 상황 

화자의 말 자조적 : 

친구의 말 위로 : 

부정적 현실, 회색 시각적, 

잿빛 하늘

아름답고 화려한 시절

화려한 시절없이 암울하기만 한 삶 무화과 화자, = 

확신에 찬 물음

위로의 행동

밖으로 꽃피는 삶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있는 삶

검은 도랑 시궁창 부정적 현실, , 

부정적 현실을 힘겹고 위태롭게 살아가는 모습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부정적 현실을 활보하는 부정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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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域  삼만 리.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巴 삼만 리 .

신이나 삼아 줄걸 슬픈 사연의

올올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 로 이냥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걸 .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

굽이굽이 은핫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님아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전통적 소재를 빌려 떠나간 임에 대한 화자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귀촉도 란 흔히 소쩍새. ‘ ’ ‘ ’, 

접동새 로 불리는 새로 이 작품에서는 사랑하는 임의 죽음‘ ’ , 

에 대한 한 을 상징하고 있다 화자가 사랑하는 임은 다( ) . 

시 오지 못하는 저승길 즉 서역 삼만 리 파촉 삼만 리, ‘ ’, ‘ ’

로 떠나 버렸다 화자와 사랑하는 임과의 거리감은 이루 . 

말할 수 없이 슬퍼 눈물이 아롱아롱 맺힐 뿐이다 차라리 . 

사랑하는 임이 살아 계실 때 머리털을 엮어 신이나 삼아 ‘

줄걸 이라며 지극한 정성을 쏟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의 정’

서를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한 으로 승화되어 . ( )

목이 젖은 새 제 피에 취한 새 인 귀촉도 로 귀결된다‘ ’, ‘ ’ ‘ ’ . 

하늘 끝 호올로 가신 임 이기에 화자의 그리움은 응어리져 ‘ ’

피맺힌 눈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핵심 정리

성격 전통적 동양적 상징적: , , 

제재 귀촉도의 전설 임과의 이별: , 

주제 죽음 임을 향한 그리움: 

특징

도치법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냄 - .

시적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드러냄 - .

전통적 설화와의 접목을 통해 정서를 드러냄 - .

임이 떠난 죽음의 길

한 의 이미지( )恨 저승 죽음의 세계, 저승과 이승의 심리적 거리 돌아올 수 없는 길 , 

수의 죽음의 이미지 한 의 이미지( ), , ( )壽儀 恨

저승 죽음의 세계, 

도치  

슬픈 사연을 올올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신이나 삼아 줄걸 

도치  

은장도 푸른 날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이냥 베어서 엮어 드릴걸 

정성을 들인 여인의 머리털로 만들어진 신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 

임에 대한 사랑, 여성화자 이러한 모습으로 줄곧

임이 없으면 의미없는 존재

늦은밤까지 이어지는 임에 대한 그리움

감정이입

단절의 이미지 귀촉도 한 의 이미지, ( )恨

그리움 슬픔, 화자의 슬픔 한, , 감정이입

저승 임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 강조, , 시적허용

눈물이 떨어져 얼룩진 모양, 의태어 음성상징어, 





 

고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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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 샛별 작자미상 시비에 작자미상 논밭 , < ~> / , < ~> / , < ~> _ 수능특강 쪽12

작품 분석

[샛별 지자 종다리 떴다 ] [호미 메고 사립 나니]

긴 수풀 찬 이슬에 베잠방이 다 젖는다 

아이야 시절이 좋은 손 옷이 젖다 관계하랴 

시비에 개 짓거늘 님만 여겨 나가보니

님은 아니 오고 잎 지는 소리로다 

저 개야 추풍낙엽 을 짖어 날 놀랠 줄 이시랴 ( )秋

[논밭 갈아 김 매고 베잠방이 대님 쳐 신 들메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를 벼려 들러 메고 울창한 산속에 들어가서 삭정 

이 마른 섶을 베거니 자르거니 지게에 짊어져 지팡이에 받쳐 놓고] 샘을 찾 

아가서 점심도 다 비우고 곰방대를 툭툭 털어 잎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흥얼

대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꼬 

하더라]

현대어 풀이

샛별이 지자 날이 밝아 종다리가 떳다 호미를 메고 . 

사립문을 나서니

길게 자란 수풀에 맺힌 찬이슬로 베잠방이가 다 젖는

다.

아이야 시절이 이처럼 태평하고 좋기만 한다면 옷이 , 

젖는 것쯤이야 어떠하랴.

주제 건강한 농촌 생활에 대한 동경: 

현대어 풀이

사립문에 개가 짖으니 임이 오는 것으로 여겨서 나가

보니

임은 안 오고 잎이 지는 소리구나

저 개야 가을 바람에 낙엽이 지는 것을 보고 짖어 날 , 

놀라게 할 줄 있으랴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현대어 풀이

논밭 갈아 김 매고 베잠방이 베로 만든 남자용 홑바지( ) 

대님 바짓가랑이 끝을 접어서 발목을 졸라 매는 끈( ) 

쳐 신 잡아매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갈아 둘러메고 울창한 산속

에 들어가서 삭정이 산 나무에 붙어 있는 죽은 가지( ) 

마른 섶 땔감 을 베거니 자르거니 지게에 짊어져 지팡( )

이 받쳐 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비우고 곰

방대 툭툭 털어 잎담배 물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졸다

가

석양이 재를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주제 농촌의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여유: 

시간의 흐름 아침 시각적 청각적[ ] , , , 

금성

공간의 이동 집 집 밖[ ] , 

사립문을 나서니

베로 만든 짧은 남자용 홑바지

태평성태 풍년, 설의법

사립문

개가 짖은 대상

논밭에 난 잡풀

공간의 이동

농민의 바쁜 일과[ ] , 사실적 묘사 열거 나열, &

낙천적 풍류적 태도 &시간의 흐름

농민의 한가롭고 여유있는 삶과 풍류[ ] , 사실적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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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군 은 아버지요( )君

신 은 사랑하실 어머니요( )

민 은 어린아이라고 ( )民 하실지면]

민이 사랑을 알리이다

꾸물거리며 살손 물생( )物生 이

이를 먹여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이다

아으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니이다

현대어 풀이

임금은 아버지며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이며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받음을 알 것입니다.

구물거리며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 

이들을 먹여 다스리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 안이 유지될 것을 알 것입니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이 태평할 것입니다. 

주제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자세: 

가정법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백성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이들 백성,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현실에 만족하는 백성의 말 

구체 향가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10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 국태민안 각자의 본분에 충실한 자세( ), 

궁극적 지향점

임금 신하 백성 가족[ ] , , 

   은유법 통사구조 반복 가정법, , 

가족주의 

민본주의 

국태민안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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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해동 육룡( )六 이 나시어 일마다 천복( )天福 이시니 

고성( )古 이 동부 하시니( )同  

제 장< l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뮐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나니

제 장< 2 >

[적인( )狄人 의 사이에 가시어 적인이 침범하거늘 기산( )岐山 으로 옮기심도 

하늘의 뜻이시니]

[야인( )人 의 사이에 가시어 야인이 침범하거늘 덕원( )德源 으로 옮기심도 

하늘의 뜻이시니]

제 장< 4 >

[천세 전에 미리 ( ) 千世 정하신]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 )仁 國 하시어 복

년( )卜年 이 가없으시니

[성신( )神 이 이으셔도 경천근민( )敬天勤民 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임금하 아소서 낙수 에 사냥 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 )洛水  

제 장< 125 >

현대어 풀이

제 장< 1 >

우리나라의 여섯 용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 , , , , , 

종 이 나시어 하신 일 개국창업 마다 하늘이 내리신 복) ( )

이시니

그래서 엿날 중국의 성인이 하신 일들과 부절을 합( ) ( ) 

친 것처럼 꼭 맞으시니

제 장< 2 >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

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솟아나므로 냇

물이 되어 바다에 이르니

제 장< 4 >

주나라 고공단보께서 북쪽 오랑캐들이 모여 사는 가( ) 

운데에 가시어 사실 때에 오랑캐들이 침범하므로 기( ), 

산으로 옮기신 것도 하늘의 뜻이시니,

익조가 여진족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에 가시어 사실 ( ) (

때에 여진족들이 침범하므로 덕원으로 옮기신 것도 ), 

하늘의 뜻이시니

제 장< 125 >

천 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 땅에 여러 대에 (

걸쳐 어진 일을 쌓고 나라를 여시며 점지받은 나라의 ) 

운수가 끝이 없으시니

그렇지만 성스럽고 신령스런 임금이 왕위를 이으셔( ) 

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힘쓰셔야 나라가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시시여 아소서 하나라 태강처럼 낙수에 사냥 가. ( ) 

서 할아버지 우왕 의 공덕만을 믿었던 것입니까( ) ? 

주제 새 왕조 창업의 정당성 : 

발해의 동쪽 우리나라, 

이 씨 왕조의 역대 조상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 , , , , 

천우신조 조선 건국의 정당성( ), 天佑神助

중국 고대 왕조의 창업주 짝이 되어 똑같이 들어맞음

기초가 튼튼한 나라 시련 내우외환 나라 안팎의 어려움, ( , )內憂外患

문화의 융성

유서 깊은 나라 시련 내우외환, ( )內憂外患 무궁한 발전

중국 북족 오랑캐 야만족, 중국 산시성에 있는 산, 

주나라 시조 고공단보가 이곳의 남쪽으로 옮겨가 살았던 곳

여진족 함경남도 문천군의 지명

목조가 오동에서 원의 벼슬인 오천호 소장을 하였는데 그 아들 익조가 계승하여 인심을 얻었었는데[ ] , , 

    여진족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자 익조가 경흥부 동쪽에서 움 구덩이 을 파고 살았다 그후 덕원으로 돌아와 ( ) . , 

살게 되었는데 경흥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 .

후손이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한 하늘의 뜻   

주나라 시조 고공단보가 빈곡에서 살 때 북쪽 오랑캐의 침범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강을 건너 기산 밑으로 옮겨와 살았는데[ ] , . , 

백성들이 그의 덕을 사모하여 모두 따라와 살았다   .

후손이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한 하늘의 뜻   

주체 하늘: 여러 대에 걸처 인 을 쌓아 나라를 열다( )仁

하늘이 점지해준 운수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 ] 

성스럽고 신령스런 임금 훌륭한 후대의 임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다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 나타나도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태도가 잘못되다면[ ] 

지금의 태평한 상황이 오래 갈 수 없음   ,

경견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당부함   . 

후대 임금 임금이 타산지석 삼을 만한 고사의 인용( ) 他山之石
하나라의 시조 우왕은 치수 사업 등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다 , . 

그의 손자인 태강왕은 할아버지의 공만 믿고 정사를 게을리하다 왕위에서 쫓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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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 >

 

임아, 물을 건너지 마오 .                       公無渡河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                  公竟渡河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墮河 死     

가신 임을 어이할꼬.                           當奈公何     

견우노인 헌화가, < >

 

딛배 바회                              布岩乎希

자 온손 암쇼 노 시고                    執 乎手母牛放敎

나 안디 븟 리샤                    吾兮不喩慙兮伊

곶 것가 받 리 다 .                     兮折叱可獻乎理 如    

을지문덕 여수장우중문시, < >

 

귀신같은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神 究天文

기묘한 꾀는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도다.     妙 窮地理

싸움마다 이기어 공이 이미 높으니 ,                          戰勝功旣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                         知 云止

백수광부의 정체

신화적 존재 
신화적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온 질서가 나타남

무당 

무당이 의식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

고조선이 국갖거인 체제를 

확립하면서 무당의 지위가 

상실되자 좌절하여 죽음

백수광부 주신=

아내 악신=


술병을 들고 강물로 뛰어든 

백수광부는 주신( ),酒神

공후를 들고 노래를 하는 행

동으로 보아 아내를 악( )樂神

주제 임을 여윈 슬픔: 

현대어 풀이

자줒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주제 꽃을 바치며 사랑을 고백함: 

주제 적장 우중문에 대한 조롱 야유: , 

백수광부 사랑

이별

죽음

화자의 정서 집약 슬픔 탄식 체념적 태도, , , 

자줏빛

생업 사회적 제약

주체 수로부인 생업을 버릴 만큼 노인이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됨: .

아름다움을 상징 수로부인에 대한 노인의 마음

표면적 칭찬 : 

이면적 조롱 : 

반어법 대구법 , 

더는 이길 수 없다 우중문에게 패한 것이 적을 유인하기 위한 계략이었음

위협 전쟁을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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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자미상 동동 , < > _ 수능특강 쪽46

작품 분석

 

덕 으란 ( )德 곰ꪏ예 받딮고 복 으란 ( )福 림ꪏ예 받 고딮

덕 이여 복 이라 ( ) ( )德 福 호ꚯ 나 라 놶 오소 다둻

아으 동동(動動 다리)   

제 연< 1 >

정월  ( )正月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논롞 ]

누릿 가온 나곤   몸하 올로 녈롞 셔

아으 동동 다리( )動動

제 연< 2 >

이월  ( )二月 보로매 아 으 노피 현 등 블 ( )燈  다호라 

만인 비취실 즈 샷다( ) 蠧人 놦

아으 동동 다리( )動動

제 연< 3 >

삼월 나며 개 아으 ( ) ( )三月 馆 롡 만춘( )滿春  욋고지Ꞷ 여

ꚪꦢ 브롤 즈 디녀 나샷다 놕 

아으 동동 다리( )動動

제 연< 4 >

사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 ) 四月 곳고리 새여

므슴다 녹사(雿 )事 니 녯 나 닛고 신뎌ꦊ ꢗ 

아으 동동 다리( )動動

제 연< 5 >

현대어 풀이

제 연< 1 >

덕은 뒤에 뒷잔에 신령님께 바치옵고 복은 앞에 앞잔( , ) , (

에 임에게 바치오니, )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진상하러 오십시오.

아으 동동다리( )

제 연< 2 >

정월 냇물은 아아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

세상 가운데에 태어난 이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

제 연< 3 >

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켜 놓은 등불 같구나2 , .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도다.

아으 동동다리( )

제 연< 4 >

월 되며 핀 아아 늦봄의 진달래꽃이여3 , ,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아으 동동다리( )

제 연< 5 >

월을 잊지 않고 아아 오는구나 꾀꼬리 새여4 , .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시( ) 

는가

아으 동동다리( )

주제 임데 대한 그리움 사랑: , 

뒤 신령님, 앞 임금님, 

하는 것을 드리러 ㅂ니다 경어체‘~ ’, 

후렴구 의성어 동동 북소리 다리 악기소리 청각, ( - , - ), 

냇물 화자의 외로움 강조, , 객관적 상관물 대조, 

화자 나릿믈 냇물( )세상

정월 냇물이 얼었다 녹았다함 얼어붙은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임에 이해 녹게 하고 싶다. 
마음을 녹여 줄 사람 없이 홀로 살아간다.

보름에 높이 켜 놓은 등불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임, 

직유법

늦봄

진달래꽃 임의 아름다운 모습, 

부러워할

꾀꼬리새 화자의 외로움 고조, , 객관적 상관물 대조, 

고려시대 벼슬 이름 임은 남성 곳고리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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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오일 애 아으 ( ) ( )五月 五日 수릿날 아  약( )은

즈믄 장존 샬 약 이라 받( ) ( )存 딮노둻다

아으 동동 다리( )動動

제 연< 6 >

유월(六  보로매)月 아으  별해 룐 빗ꩱ 다호 라

도라 보실 니믈 젹곰 좃니노 다둻

아으 동동 다리( )動動

제 연< 7 >

칠월  보( )七月 로매 아으  백종( )百種  배 야 두( )排 롞 고

니믈 롡 녀가져  원 을 비 노 다 ( )鱓 뇁 둻

아으 동동 다리( )動動

제 연< 8 >

팔월  보로매( )八月 아으  가배( )嘉俳 나리마ꢕ

니믈 뫼셔 녀곤 오 낤 ꚯ 가배( )嘉俳 샷다

아으 동동 다리( )動動

제 연< 9 >

구월 구일( ) 九月 ( )九日 애 아으 약 이라 먹논( )觠

황화 고( )ꊾ蚬 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 얘라롞

아으 동동 다리( )動動

제 연< 10 >

시월 애 아으 ( )十月 져미연 ꩱꢥ 다호라 

것거 리신 후 에 디니실 부니 업스샷다( )後ꩱ 롢 

아으 동동 다리( )動動

제 연< 11 >

현대어 풀이

제 연< 6 >

월 일 단오 에 아아 단옷날 아침 약은5 5 ( ) , 

천 년을 사실 약이기에 바치옵니다.

아으 동동다리( )

제 연< 7 >

월 보름 유두일 에 아아 벼랑에 버린 빗 같구나6 ( ) , .

돌아보실 임을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

제 연< 8 >

월 보름 백중 에 아아 여러 가지 제물을 차려 두고7 ( ) , 

임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비옵니다.

아으 동동다리( )

제 연< 9 >

월 보름 한가위 은 아아 한가윗날이지마는8 ( ) , ,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뜻있는 한가윗날입니( ) 

다

아으 동동다리( )

제 연< 10 >

월 일 중양절 에 아아 약이라고 먹는9 9 ( ) , 

노란 국화꽃이 집 안에 피니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아으 동동다리( )

제 연< 11 >

월에 아아 잘게 자른 보리수나무 또는 고로쇠10 , (

나무 또는 열매 같구나) .

꺾어 버리신 후에 이를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 .

아으 동동다리( )

단오 음력 월 일, 5 5 임에 대한 사랑 정성&

유두 벼랑에 버려진 빗 버림받은 화자, , 화자의 분신

백중 음식을 차려두고온갖 음식 제물, 

임과 함께 살고자 화자의 소망, 

한가위 추석( ) 한가위 객관적 시간, 

주관적 인식 진정한 한가위 임이 없는 한가위 의미 없음, ( )

중앙절

노란 국화꽃, 객관적 상관물 유사성, 초가가 조용하구나 임이 없는 집, , 묘사

잘게 썬 보리수 나무 버림받은 화자, , 화자의 분신

ㅂ니다 경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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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월(十一月  ) 자리예 아으 한삼( )汗 두퍼 누워 

슬 라온뎌 고우늴 스싀옴 녈셔 

아으 동동 다리( )動動

제 연< 12 >

십이월  ( )十二月 분디남 로 갓곤 아으 나 반 ( )盤  져다호라

니믜 알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 노 다 

아으 동동 다리( )動動

제 연< 13 >

현대어 풀이

제 연< 12 >

월에 봉당 자리에 아아 한삼을 덮고 누워11 , 

슬퍼할 일이로구나 고운 임을 여의고 제각기 홀로 살. 

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

제 연< 13 >

월에 분디나무로 깎은 아아 차려 올리는 소반 위의 12 , 

젓가락 같구나.

임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가 뭅

니다.

아으 동동다리( )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흙바닥 홑적삼 여름옷, 

슬픈 일이구나, 영탄법

분지 나무로 깎은 젓가락 임과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 , 화자의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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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자미상 황계사 , < > _ 수능특강 쪽45

작품 분석

 

일조 에 ( )日朝 낭군과 이별 후에 소식 조차 ( )消息 돈절 하야( )
자네 꼭 못 오던가 무삼 일로 아니 오더냐
이 아해야 말 듣소 
황혼 저문날에 개가 짖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춘수 가 만( )春水 사택( )滿四澤 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이 이해야 말 듣소
하운 이 다( )夏 기봉 하니( )多奇峰  산( )山 이 높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 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다리고 희롱한다
지어자 좋을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 ꆿ) 수탉이 두 나래  둥덩 치고 
찌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새벽에 날 새라고 꼬꾀요 울거든 오랴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
[너란 죽어서 황하수(ꊾ )河水 되고 날란 죽어서  도대선( )铸大蘴 이 되야]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둥덩실 떠서 노자
저 달아 보느냐
[임 겨신 데 명휘(明錘)를 빌리거든 나도 보자]
이 아해야 말 듣소
추월( )秋月 이 오래도록 밝으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데를 가고서 네 아니 오더냐 
지어자 좋을시고

현대어 풀이

하루아침에 낭군과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끊어졌구나. 

자네 꼭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던가, 

이 아해야 말을 듣소. 

황혼 저물어 가는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을 듣소. 

봄에 물은 못마다 가득차 넘치니 물이 깊어 못 오던

가, 

이 아해야 말을 듣소. 

여름 구름이 수많은 기이한 봉우리와 같으니 산이 높

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을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는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하고 있구나. 

지화자 좋을시고, 

병풍에 그린 누런 수탉이 두 나래 둥덩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새벽녘에 날 새라고 꼬끼오 울거든 오려는가. 

자네 어떻게 그렇게도 아니 오던가. 

너는 죽어서 황하수 되고 나는 죽어서 나룻배 되어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둥덩실 떠서 놀자꾸나. 

저 달아 보느냐, 

임 계신 데 밝은 기운 빌리거든 나도 보자. 

이 아해야 말을 듣소, 

가을 달이 오래도록 밝으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디를 가고서 네 아니 오느냐, 

지화자 좋을시고.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 

편지 소식 따위가 갑자기 끊어짐, 

임에 대한 원망

후렴구 내용과 관계없이 반복됨, 

화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

여자가 남편 연인을 부르는 말 화자 여성, : 

임이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 봄비가 연못에 가득차 있음 도연명의 시구에서 차용, , 

임이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 산에 구름이 가득차 있음, 

화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

화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

대구법 

고전소설 구운몽 인용 < > 

내용의 유기적 연결 대중의 관심 유도 < 

가사의 잡가적 속성    : 

털빛이 누런 닭 의성어 음성상징어 청각적, , 
불가능한 상황 설정 역설적 발상 , 

임에 대한 그리움 슬픔 원망  , , 

중국 황화강

죽어서라도 재회하고 싶은 소망[ ] 

큰 나룻배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대구, , 항상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 

기원의 대상

밝게 빛나다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임이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 화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

조음구 가창 현장의 톡속성 유흥성을 반영한 결과. , , 흥겹고 명랑한 분위기 임이 오지 않는 상황 원망 그리움, , 

임에 대한 웜망 그리움, 



고전시 수능특강 수능완성 _ EBS &

68 더나은 국어 수능특강 수능완성_ EBS &

7 이화에 가마귀 이별하던 농부의 집에 쓰다 < ~> / < ~> / < ~> / < > _ 수능특강 쪽50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 ~>

 

[이화( )梨 에 월백( )月白 하고 은하수 삼경( )三更 인 때]

일지 춘심( )一枝春心 을 자규야 알랴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박팽년 가마귀 눈비 마자, < ~>

 

가마귀 눈비 마 희 듯  검노 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랴

님 향한  일편단심( )一片丹心 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홍서봉 이별하던 날에, < ~>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 만지

압록강 내린 물이 푸른 빛이 전혀 없네 

배 위에 허여센 사공이 처음 보았다 하더라

현대어 풀이

이화에 월백하고< ~>

하얀 배꽃에 달이 환하게 비치고 은하수는 자정을 알

리는 때에

배나무 한 가지에 어려 있는 봄날의 정서를 소쩍새가 

알고서 우는 것이랴마는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싶어 잠을 이루지 못하노라.

주제 봄날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 

가마귀 눈비 마자< ~>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서 흰 듯하면서도 검구나

한밤중에도 빛나는 밝은 달이 밤이라고 해서 그 빛을 

잃겠는가

임금 단종 을 향한 굳은 충성심이야 변할 까닭이 있겠( )

는가

주제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 

이별하던 날에< ~>

임금과 이별하던 날 피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

지만

압록강에 흐르는 물이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우리처럼( ) 

푸른 빛이 전혀 없네

배를 젓는 머리게 하얗게 센 사공도 평생에 이런 모, 

습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 

주제 고국을 떠나는 슬픔: 

배꽃, 흰색 봄, 흰달, 흰색 흰색 밤 시 시11 ~1

나뭇가지에 어려 있는 봄의 마음, 의인법

애상적 분위기[ ] , 시각

두견새 소쩍새 애상감( ), , 청각적

정이 많은 것 고뇌, 직유법

간신배 혼란한 시대상황

충신 화자 사육신 가마귀 밤( , ) , 시련 어둠 야광명월 밝음, , 

설의법

단종 단종에 대한 충심 설의법

과거 병자호란 패배 후 소현세자 봉림대군 신하 등이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감, , ,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과 이별한 후 다시 가 보니 씻을 수 없는 치욕 슬픔 분노, , , , 과장법

화자의 정서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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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무 제전사 농부의 집에 쓰다, < ( )> ( )田舍

 

[콩깍지더미 곁으로 오솔길 나뉘어 있는데 穀堆 分

붉은 아침 햇살 살짝 퍼지자 소떼들이 흩어지네.] 暾稍 散牛

[푸른 하늘은 가을 든 산봉우리를 물들이려는 듯 娟 欲染秋來峀

맑은 기운에 비 갠 뒤의 구름은 먹음직스럽네.] 秀潔堪 後

[갈대에 햇살이 반짝반짝 기러기가 놀라서 일어나고, 影幡幡奴

벼 앞에 쏴 하는 소리 붕어가 야단스러운가 보다, .] 禾 瑟瑟婢

[산 양지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으니 山南欲

농부에게 반만이라도 빌려 달라 졸라 봐야지.] 向田 半分

주제 전원에서의 삶을 추구: 

선경   

후정   

아침햇살 받으며 흩어지는 소떼[ ] , 묘사 시각 시산의 이동 콩깍지더미 오솔길 아침햇살 소떼, , ( )  

맑은 하늘과 가을 산[ ] , 대비 하늘 산봉우리 묘사 시각 시선의 이동 푸른하늘 산봉우리( , ), , , ( )

햇살에 반짝이는 가을 풍경[ ] , 대비 시각 청각 묘사 시선의 이동 갈대 기러기 벼 붕어( , ), , ( )  

전원생활에 대한 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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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말은 임 이별 뒤뜰에 청천에 < ~> / < ~> / < ~> / < ~> _ 수능특강 쪽53

작자미상 말은 가자 울고, < ~>

 

[말은 가자 울고 님은  잡고 아니 놓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 

저 님아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안민영 임 이별 하올 적에, < ~>

 

임 이별 하올져긔 져는 나귀 한치마소 

가노라 돌쳐 셜제 [저난 거름 안이런덜 

꽃 아 눈물 젹신 얼골을 엇지 자세이 보리요]

작자미상 뒤뜰에 봄이 깊으니, < ~>

 

뒤뜰에 봄이 깊으니 그윽한 심회 둘 데 없어 

바람결에 슬퍼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온갖 꽃 난만한데 버들 위  꾀꼬리는 

쌍쌍이 비껴 날아 울음 울 제 어찌하여 내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리는고

어찌타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새만도 못하느냐

작자미상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 ~>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 .

한양 성내에 잠간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 고 웨웨쳐 불러 이르기를, [�월

황혼( )月ꊾ昏 겨워갈 제 적막 ( ) 寂寞 공규( )空馣 에 던진 듯 홀로 앉아 임 그

리워 차마 못 살레라�]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임 보러 바삐 가옵는 길이노니 전할 동 말 동 하여라.

현대어 풀이

말은 가자 울고< ~>

말은 가자고 울면서 재촉하고 님은 나를 잡고 놓지 , 

않네

석양은 재를 넘어가고 있고 갈 길은 천 리구나, .

저 님아 가는 나를 붙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 

주제 이별의 아쉬움: 

임 이별 하올 적에< ~>

임과 이별할 적에 발을 절기 때문에 빨리 못 가는 나

귀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가겠다고 임께서 돌아 서실 때 발을 저는 나귀가 아니

라면

꽃나무 아래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떠나는 우리 임의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까?

주제 이별의 아쉬움: 

뒤뜰에 봄이 깊으니< ~>

뒤뜰에 봄이 깊으니 임에 대한 그리움을 둘 데 없어

바람결에 슬퍼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온갖 꽃이 아름답

게 피었는데 버드나무 위 꾀꼬리는 쌍쌍이 날면서 울 , 

때 어찌하여 내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리는가, 

어찌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새만도 못하느냐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

푸른 하늘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야 날지 말고 , 

내 말을 듣거라. 

서울 장안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웨웨 외

쳐 불러 말하기를 달 뜨는 저녁이 훨씬 지난 때에 임 , ‘

없는 쓸쓸한 규방에 던져진 듯 홀로 앉아 임 그리워 

차마 못 살겠구나하고 부디 내가 지금 한 말을 전하’ ( ) 

려 주렴. 

우리도 임 보러 바삐 가는 길이므로 전할 동 말 동 하

여라.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이별을 재촉, 대구 대조 청각적[ ] , , 이별의 아쉬움

이별을 재촉, 시각

화자도 이별하기 싫어하지만 가야만 하는 상황 시한 이 있음 내적갈등, ( ) 

시적 상황

나귀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 , 

    임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냄

이별의 슬픔 설의법

임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 객관적 상관물 청자 말을 주고 받는 방식, , , 

임 계신 곳

달이 뜬 황혼 텅 빈 방 고독 외로움, , 

화자의 당부 내용[ ] 

기러기, 화자의 교체 말을 주고 받는 방식, 

임에 대한 그리움 봄날 풍경봄날 아름다운 풍경

객관적 상관물 화자

화자가 자신을 새보다 못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이유

부정적 상황 강조, 물음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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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인로 조홍시가 , < > _ 수능특강 쪽55

작품 분석

 

반증( )盤中  조홍 감( )早 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 柚子

품어가 반길 이 없으므로 그로  설워하나이다

제 수< 1 >

왕상( )王祥 의 리어( ) 잡고  맹종(孟 )宗 의 죽순 꺾어( ) 竹罈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 )菼蠅子 의 옷을 입고 

일생 에 ( )一生 양지성효(鴅志躛 )孝 를 증자( )曾子  같이 하리다

제 수< 2 >

[만균( )蠧阙 을 늘려내어 길게길게 노를 꼬아

구만리 장천 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 ) ( )九蠧闇 饲天 ]

북당( )北堂 의 학발쌍친(ꆯ )黩體趥 을 더디 늙게 하리다

제 수< 3 >

군봉( )莟ꃮ 모이신데  외까마귀 들 어오니

백옥( )白玉 쌓인 곳에  돌 하 나 같다마는

[두어라 봉황 도 ( )ꃮ凰 비조( )鳖ꃠ 와 유 이시니 모셔 논들 어떠하리( )鱙 ]

제 수< 4 >

현대어 풀이

제 수< 1 >

소반 자그마한 밥상 위에 놓인 붉은 감이 곱게 보이( ) 

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아 갈 만하지만

품어 가도 반가워하실 분 부모님 이 안 계시므로 그로 ( )

인해 서러워하노라. 

제 수< 2 >

왕상이 얼어 붙은 물 속에서 잉어를 잡아 병든 계모를 

살려 냇듯이 맹종이 겨울에 대숲에서 죽순을 꺾어다, 

가 늙은 어머니의 입맛을 돋우었듯이

나이 칠십에 다다른 노래자 중국 춘추시대 초라나 사(

람 가 살아 계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때때옷,)

을 입고 어리광을 피었듯이

나도 한평생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저 효자로 이름난 , 

증자처럼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 공자의 제자 정( , ) 

성껏 효도를 다 하겠나이다. 

제 수< 3 >

큰 쇳덩이를 늘이고 늘여서 길게길게 노를 꼬아 가지

고

까마득하게 높고 먼 하늘을 지나가는 햇님을 잡아메어 

두고서

북당에서 계신 학처럼 머리가 흰 늙은 부모님을 되도

록 하루라도 더디 늙으시게 하고 싶구나

제 수< 4 >

여러 봉황새들이 모인 곳에 까마귀가 들어오니

마치 흰 옥이 쌓인 곳에 돌맹이 하나가 섞인 것 같지

마는

아 봉황새도 나는 새와 같은 종류이니 모시고 같이 , , 

놀아본들 상관없지 않겠는가.

주제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 

소반 쟁반, 일찍 익은 감,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는 매개체

중국 후한시대 육적의 회귤고사 인용 육적이 유자를 얻고는 어머님께 드리려고 품에 넣음, 

부모님 풍수지탄( )樹之嘆

겨울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어머니께 대접함.

잉어

효성이 지극하여 겨울에 죽순을 구해 어머니께 대접함.

나이 일흔에 어린아이 옷을 입고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린 효자

뜻을 길러 효성을 다하는 것 노나라 사람 공자의 제자 효자, , 

큰 쇳덩어리

안방 학의 깃털처럼 흰머리를 한 부모님

불가능한 상황 설정 추상적 개념 세월 의 형상화 과장법[ ] , ( ) , 

화자의 소망 강조   

봉황의 무리 어진 사람들, 한 마리 까마귀 화자 자신, 

군황 외까마귀

날아다니는 새

여러 벗들과 교류하는 자긍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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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위 만분가 , < > _ 수능특강 쪽58

작품 분석

 

천상 백옥경 십이루 어디인가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천문 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 넋이 되어 

이화 가지 위에 밤낮에 못 울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 향안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리라 

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맑다마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런가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십 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남 다른 임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오색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은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 을 추호나 갚으리라( )恩

백옥 같은 이내 마음 임 위하여 지켰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마구 내려

현대어 풀이

천상 백옥경 십이루가 어디인가?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구만 리 먼 하늘을 꿈에라도 갈동말동하구나

차라리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의 넋이 되어

배꽃 가지 위에 밤낮으로 못 울거든

삼청동 속에 저문 하늘 구름이 되어

바람에 흘려 날아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상제의 향안 앞에 가까이 나가 앉아

마음 속에 쌓인 말씀을 실컷 말하리라

아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가 맑다마는 굴원의 후신인가

상한 마음도 끝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던가

한숨은 무슨 일인가 유배지가 고향 같구나, 

십 년을 타향살이하니 흰 갈매기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아양 부리는 듯 사랑하는 듯하구

나

남의 없은 임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 향기롭

다

오색실 이음이 짧아 임의 옷을 짓지 못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혜를 아주 조금이나마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내 마음 임을 위해 지키고 있었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섞어 치니

주제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과 연군지정: 

옥황상제의 궁궐 한양의 궁궐, 

신선이 사는 집 임금이 계신 곳, 

유배지에서 바라본 궁궐의 거리 멀다( )

화자의 분신

신선이 사는 곳 임금이 계신 곳, 

북두칠성의 북쪽에 있는 별 임금이 계신 곳, 

향로나 향합을 올려 놓는 상

임금에게 억울한 심정을 전하고 싶은 마음 

 

억울함

초나라 때 굴원 누명을 쓰고 귀향가서 멱라수에 투신함 화자 억울한 누명을 씀, = ( )

한나라 때 가의 벼슬에 있을 때 신하들의 시기를 받아 좌천당함 화자 억울한 누명을 씀, = ( )

중국의 강 유배지 순천( )

유배생활이 오래되어 고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짐 부정적[ ] ( )

떠돌아다니다 유배생활, 

야양을 부리는 듯 사랑하는 듯

임금 성종, 중국 저장성 금화현 신선이 된 적송자가 득도한 곳, 

임금을 향한 중성심 일편단심 결백을 통한 억울함 호소 백옥 단단함 희다 지조 결백, , , : , , , 

조정의 혼란 무오사화 조선 연산군 때 훈구파가 사람파 문관을 죽이고 귀양을 보낸 사화, ( , )

화자의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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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모 수죽에 취수도 냉박쿠나

유란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중략( )

초수 남관이 고금에 한둘이며

백발 황상에 슬픈 일도 많고 많다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고정 의국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한 눈이 먼 말같이 눈감고 살고 싶다

창창 막막하여 못 믿을 건 조화로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큰 도적도 성히 놀고 백이( )伯夷 도 굶어 죽으니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남화 삼 십 편에 의론도 너무 많다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밉다

고국 송추를 꿈에 가 만져 보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구회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졌네

장해 음운에 백주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도깨비와 두억시니가 싫도록 젖은 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현대어 풀이

해 질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하여 서 있으니 푸른 옷

소매가 얇아 찬 기운이 스미는구나

난초를 꺾어 쥐고 임 계신데 바라보니

약수 가로 놓인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중략< >

벼슬아치가 죄인이 되는 것이 옛날부터 지끔까지 한 

둘이며

늙은 신하의 서러운 일도 많기도 많구나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천한 이의 감옥에 비치는 듯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한 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지내고자

한없이 쓸쓸하고 막막하여 못 믿을 조화구나

이러나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큰 도적은 몸 성히 놀고 백이는 굻어 죽으니, 

동릉이 높은 걸까 수양산이 낮은 걸까, 

남화 삼십 편에 의논도 많기도 많구나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미워라

고국 산소의 나무들을 꿈에 가 만져보고

선산의 무덤을 잠을 깬 후에 생각하니

깊은 속마음이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독기가 서린 바다의 검은 구름이 대낮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이는 곳인지

온갖 도깨비들이 실컷 젖은 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파리의 집이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해질녁 긴 대나무에 기대어 서 있음 푸른 옷소매도 찬 기운이 돌 만큼 엷음, 영탄법

난꽃

건너지 못하는 강 기러기의 깃털로 가라앉는다는 중국 전설의 강 단절 장애물, , 

죄인 초나라 때 종의가 남관 초나라의 관 을 쓰고 갇힘 벼슬아치가 죄수가 된 상황, ( ) , 

장애물

고위직의 늙은 신하 북송 때 황상이 감옥에 갇힘, 

하늘과 땅 세상, 

천한 사람의 감옥 관색구성 의 준말, ( )索九星

유배지에서 나라만을 생각하는 마음 우국충정, 

화자의 처지

끝없이 쓸쓸하다

중국의 큰 도적인 도척 중국 은나라 때 절의를 지키려다 수양산에서 굶어죽음, 

도척 큰 도적 이 죽은 곳( ) 백이가 죽은 곳

장자 의 다른 명칭< >

남가일몽 남가지몽 인생무상( ), ( ), ( )南柯一夢 南柯之夢 人生無常

고국에 있는 산소 주변에 심은 나무들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그리워하는 꿈을 깬 후

구곡간장 겹쳐진 속마음( ), 九曲肝腸

원망할 수 없다

독기가 서린 바다의 검은 구름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 

대낮

몰래 남을 해치는 물건 겉으로는 솔직한 척하지만 속은 음흉한 사람, 

사납고 악한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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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같은 우리 임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현대어 풀이

하늘 같은 우리 임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련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임금에 대한 충정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펴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안타까움, 

간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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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천상 백옥경 십이루 어디인가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천문 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 넋이 되어 

이화 가지 위에 밤낮에 못 울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 향안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리라 

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맑다마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런가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십 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남 다른 임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오색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은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 을 추호나 갚으리라( )恩

백옥 같은 이내 마음 임 위하여 지켰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마구 내려

일모 수죽에 취수도 냉박쿠나

유란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옥황상제의 궁궐 한양의 궁궐, 

신선이 사는 집 임금이 계신 곳, 

유배지에서 바라본 궁궐의 거리 멀다( )

화자의 분신

신선이 사는 곳 임금이 계신 곳, 

북두칠성의 북쪽에 있는 별 임금이 계신 곳, 

향로나 향합을 올려 놓는 상

임금에게 억울한 심정을 전하고 싶은 마음 

 

억울함

초나라 때 굴원 누명을 쓰고 귀향가서 멱라수에 투신함 , 화자= (억울한 누명을 씀)

한나라 때 가의 벼슬에 있을 때 신하들의 시기를 받아 좌천당함 , 화자= 억울한 누명을 씀( )

중국의 강 유배지 순천( )

유배생활이 오래되어 고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짐 부정적[ ] ( )

떠돌아다니다 유배생활, 

야양을 부리는 듯 사랑하는 듯

임금 성종, 중국 저장성 금화현 신선이 된 적송자가 득도한 곳, 

임금을 향한 중성심 일편단심 결백을 통한 억울함 호소 백옥 단단함 희다 지조 결백, , , : , , , 

조정의 혼란 무오사화 조선 연산군 때 훈구파가 사람파 문관을 죽이고 귀양을 보낸 사화, ( , )

푸른 옷소매도 찬 기운이 돌 만큼 엷음, 영탄법

난꽃

해질녁 긴 대나무에 기대어 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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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초췌한 이 얼굴이 님 그려 이리 되었구나

천층랑 한가운데  백 척간에 올랐더니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 중에 내리나니 

억만장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도다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웃은 탓인가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이우레라

오동 저문 비에 외기러기 울며 갈 때 

[관산 만 릿길이 눈에 암암 밟히는 듯]

청련시 고쳐 읊고 팔도한을 스쳐 보니

화산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라

망부 산전에 석양이 거의로다

기다리고 바라다가 안력이 다했던가  

낙화 말이 없고 벽창이 어두우니 

입 노란 새끼새들 어미도 그리는구나

팔월 추풍이 띠집을 거두니

빈 깃에 싸인 알 이 수화를 못 면하도다

생리사별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삼천장 백발이 일야에 길기도 길구나

풍파에 헌 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강천 지는 해에 주즙이나 무양한가

건너지 못하는 강 기러기의 깃털로 가라앉는다는 중국 전설의 강 단절 장애물, , 

장애물

유배지의 화자

천 층이나 되게 높이 솟아오르는 험한 물결

일백 자 약 미터 정도 되는 장대 불길하고 위함한 상황 백척간두( 33 ) , , ( )百尺竿

끝없는 까닭없는, 

회오리바람 무오사화, 

바다 관료사회, 

유배

무오사화의 희생양이 된 자신의 억울함 호소 무관함 , 

  고사인용

노나라의 흐른 수레 조나라 수도인 한단은 무관함  

진나라 사람들의 취한 잔은 월나라 사람들의 웃음과 무관함  

무오사화 옥 충신 과 돌 간신( ) ( )

충신 화자, 시드는구나, 영탄법

저물녘 오동잎에 내리는 비 감정이입

고향의 산
고향에 대한 그리움[ ] 

이백의 시

중국 섬서성 화음의 산

감정이업

망부산 앞 연군지정

시력

임금을 그리워하는 화자

풀로 지붕을 이은 집 임금의 은총을 상실한 화자, 

충신 화자, 

새집

물과 불 시련 무오사화, , 

살아서 이별하고 죽어서 헤어짐

근심 고뇌, 하룻밤

무오사화 과거에 함께 놀던 존재 정치적 동료, 

배와 노 정치생명 , 아무 탈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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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거니 당기거니 염여퇴를 겨우 지나 

만 리 붕정을 멀리 견주더니 

바람에 다 부치어 흑룡 강에 떨어진 듯 

천지 가이없고 어안이 무정하니 

옥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려는지고 

매화나 보내고자 역로를 바라보니 

옥량명월을 옛 보던 낯빛인 듯 

양춘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벽해 넓은 가에 넋조 차 흩어지니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하여 적시는고 

태상 칠위 분이 옥진군자 명이시니 

천상 남루에 생적을 울리시며 

지하 북풍의 사명을 벗기실까 

죽기도 명이요 살기도 하늘이니

진채지액을 성인도 못 면하며 

유예비죄를 군자인들 어이하리

오월 비상이 눈물로 어리는 듯 

삼 년 대한도 원기로 되었도다 

초수 남관이 고금에 한둘이며

백발 황상에 슬픈 일도 많고 많다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고정 의국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한 눈이 먼 말같이 눈감고 살고 싶다

죄인 초나라 때 종의가 남관 초나라의 관 을 쓰고 갇힘 벼슬아치가 죄수가 된 상황, ( ) , 

고위직의 늙은 신하 북송 때 황상이 감옥에 갇힘, 

하늘과 땅 세상, 

천한 사람의 감옥 관색구성 의 준말, ( )索九星

유배지에서 나라만을 생각하는 마음 우국충정, 

화자의 처지

중국 사천성에 있는 큰 암초 물길이 험한 곳, 

붕새가 날앙갈 수 있을 정도로 멀고 험한 길

사이가 뜨지 않게 바싹 붙게 하다

물고기와 기러기

그리움의 대상 임금, 

지조 절개 화자의 분신, , 역마 말 를 바꿔 타는 곳과 통하는 길 한양으로 가는 길( ) , 

옥으로 된 대들보에 걸린 밝은 달, 임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봄 햇볕 임금의 은총, 

푸른 바다

선대의 일곱 임금 신선

생황 피리, 

시련

운명론적 세계관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당한 위태로운 상황

공자

죄인처럼 묶였지만 죄가 없음 화자의 처지, 

오월에 내리는 서리 여인의 원한, 

삼 년간의 큰 가뭄 원한의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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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 막막하여 못 믿을 건 조화로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큰 도적도 성히 놀고 백이( )伯夷 도 굶어 죽으니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남화 삼 십 편에 의론도 너무 많다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밉다

고국 송추를 꿈에 가 만져 보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구회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졌네

장해 음운에 백주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도깨비와 두억시니가 싫도록 젖은 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임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첩여 소군이 박명한 몸이런가

군은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취 없고 

옥안이 꽃이로되 눈물 가려 못 보겠구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지어 혼백조차 흩어지고

공산 촉루같이 임자 없이 굴러 다니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이 되어 있어

중국의 큰 도적인 도척 중국 은나라 때 절의를 지키려다 수양산에서 굶어죽음, 

도척 큰 도적 이 죽은 곳( ) 백이가 죽은 곳

장자 의 다른 명칭< >

남가일몽 남가지몽 인생무상( ), ( ), ( )南柯一夢 南柯之夢 人生無常

고국에 있는 산소 주변에 심은 나무들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그리워하는 꿈을 깬 후

구곡간장 겹쳐진 속마음( ), 九曲肝腸

원망할 수 없다

독기가 서린 바다의 검은 구름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 

대낮

몰래 남을 해치는 물건 겉으로는 솔직한 척하지만 속은 음흉한 사람, 

사납고 악한 귀신

임금에 대한 충정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펴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안타까움, 

간신배

끝없이 쓸쓸하다

한나라 때 여자 벼슬의 이름 한나라 성제 때의 반첩여, , 

왕소군 한나라 원제 때의 궁녀, 

임금의 은혜

임금의 얼굴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낼 수 없는 화자의 처지[ ] , 

임금에 대한 충성 하소연   ,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화자, 

중국 전설의 높은 산 꼭대기 큰 소나무 연군지정, , 화자의 분신



수능특강 수능완성 더나은 국어 EBS & _ 79

바람 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기나 

윤회 만겁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일만 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겠구나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삼아 

님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 되어  

설중에 흔자 피어 침변에 이우는 듯

[윌중소영이 님의 옷에 비취거든]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구나  반기실까 

동풍이 유정하여 암향을 불어 올려 

고결한 이내 생계  죽림에나 부치고저 

빈 낚싯대 비껴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백구( )白溝 건너 저어  건덕궁에 가고 지고 

그래도 한 마음은 위궐에 달려 있어 

내 묻은 누역 속에 님 향한 꿈을 깨어

일편 장안을 일하에 바라보고

[외로 머뭇거리 며 옳이 머뭇거리며 ] 이 몸의 탓이런가  

이 몸이 전혀 몰라 천도 막막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다

[복희씨 육십사괘 천지 만물 삼긴 뜻을  

주공을 꿈에 뵈어 자세히 여쭙고저]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네 아니 알겠더냐

연군지정, 화자의 분신

오랜 세월 다시 태어나서 연군지정, 화자의 분신

억울함 답답함 그리움, , 계절적 배경 서글픈 분위기, 

체념 순종적 태도 운명론적 수용, , 

지조 절개, , 화자의 분신

계절적 배경 시련, 베갯머리에 시드는듯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불쌍한 기대 염려, 

동풍 봄바람 이 마음을 알아줌( ) 그윽하게 풍기는 매화향기 지조 절개, , , 청각적

고상하고 순결한 결백, 대나무 숲 자연, (대유법) 속세와 단절된 곳, 

중국 송나라와 요나라의 경계의 강 한강, 

천자의 궁궐 한양의 궁궐, 

궁궐 조정,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

연기를 쐬어 검어진 도롱이 가는하고 누추한 상황 유배상황, , 

하늘 아래 온 세상한양

그르게 잘못되게, 옳게 바르게, 

머뭇거림 임금에 대한 그리움[ ] , 

하늘의 이치 임금의 생각, 

아득하여 알 수 업음

방법

자연과 인간의 이치를 연구한 이들에게 묻고 싶다[ ] 

억울함 호소   

중국 전설의 제왕

자연과 인간의 존재 체계를 상징하는 개의 괘, 64

주나라 문왕의 아들 인간의 길흉소사에 응용하는 후천 괘를 만들었다고 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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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이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어디 쌓였으며 

비가 되고 물이 되어 어디어디 울며 갈까] 

아무나 이 내 뜻 알 이 곧 있으면 

백세교유 만세상감하리라. 

화자의 억울함 심정을 자연물에 빗댐[ ] , 대구 

산 돌 비 물   , , , 

영원히 사귀고 공감함,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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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작자미상 복선화음가 , < > _ 수능특강 쪽62

작품 분석

 

아들 형제 진사 급제 가문도 혁혁하다

딸을 길러 출가하니 혼수범절 치행이야 다시 일러 어떠하리

춘하추동 사철 의복 너의 생전 유족하다

바느질에 침선( 채) 며 대마구종( )大 從 춘득이요  전갈 하님( )傳喝 영 

매로다

남녀노비 갖았으니 전답인들 아니 주랴

대한불갈( )大旱不渴 좋은 전답 삼백 석 받는 추수 ( )秋收

동도지( )東 地 오천 냥은  요용소치( )用所  유여 하다( )有

[나의 신행( )新 올 때가 도리어 생각난다 ]

저 건너 괴똥어미 시집살이 하던 말을

너도 들어 알거니와 대강 일러 경계하마

제일 처음 시집올 제 가산( )家産 이 만금( 이라)

마당에 노적( )積 이요 너른 광에 금은이라

신행하여 오는 날에 가마문을 나서면서

눈을 들어 사방 살펴 기침을 크게 하니 신부 행실 바이없다

다담상( )啖床 의 허다 음식 생률 먹기  괴이하다

무슨 배가 그리 고파 국 마시고 떡을 먹고

좌중부녀 어이 알아 떡 조각을 집어 들고( ) 座中婦女

이도 주고 저도 주고 새댁 행실 전혀 없다

입구녁에 침이 흘러 연지분도 간데없고

주제 결혼하는 여성이 지켜야 할 덕목과 경계해야 할 : 

일

집안의 위세에 대한 자부심

결혼 절차 예법, 

시집가는 딸을 위해 준비한 혼수

집안의 위세에 걸맞게 혼수를 잘 준비함, 설의법

넉넉하다

바느질에 쓸 비단 마부 의 우두머리( )夫 소식을 전해주는 계집종

갖추었으니 논밭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동쪽의 도지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논밭( ) 필요가 있어서 행하다 넉넉하다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감, 어머니 화자, 

화자가 시집올 때와 딸의 시집가는 모습이 비슷함[ ] 

재산을 넉넉히 갖춤   

괴똥어미 의 이야기 딸이 부녀자로서 경계해야할 행동을 가르침‘ ’ 

 괴똥어미의 시집살이 내화 액자식 구성 , ( )

한 집안의 재산

곡식 따위를 한곳에 수북이 쌓아놓은 것

세간이나 여러 물건을 넣어 두는 곳

예의범절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함, 화자의 평가 

화자의 평가 

화자의 평가 손님 대접을 위해 내놓은 다과를 차린 상 생밤

본능적 욕구 식욕 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 )

몸가짐이 단정하지 않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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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울사 대단 치마( )大  얼룽덜룽 흉악하다

신부 행동 그러하니 뉘 아니 외면하리

삼일을 지낸 후에 형용도 기괴하다

백주에 낮잠 자기 혼자 앉아 군소리며

둘이 앉아 흉보기와 문틈으로 손 보기며 담에  올라 시비 구경

어른 말씀 토 달기와 금강산 어찌 알고 구경한 이 둘째로다 

기역니은 모르거든 어찌 책을 들고 앉노 

앉음앉음 용렬하고 걸음 걸음 망측하다

달음박질하는 때에 너털웃음 무슨 일고

치마꼬리 해어지고 비녀 빠져 개가 문다

허리띠 얻다 두고 붉은 허리 드러내노

어른 걱정 하올 적에 쪽박 함박 드던지며

성내어 솥 때 닦기 독살 부려 그릇 깨기

등잔 뒤에 넘보기며 가만가만 말뜻 세워           

아니 한 말 지어내어 일가 간에 이간질과

좋은 물건 잠깐 보면 도적 하기 예사로다( )盜

그중에 행실 보소 악한 사람 부동( )同 하여 착한 사람 흉보기와 

제 처신 그러하니 남편인들 귀할쏘냐

[금슬 좋자 살풀이며 무병( 하라 푸닥거리)無病

의복 주고 금전 주어 아들 낳고 부귀하기

정성껏 빌어 보소 산에 올라 산제 하고 절에 가서 공양 한들( ) ( )山祭 供 ]

제 인심이 그러하니 귀신인들 도울쏘냐 

우환이 연접하니 사망인들 없을쏘냐

화자의 평가 

화자의 평가 , 설의법

화자의 평가 

화자의 평가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하다, 

화자의 평가 

중국 비단으로 만든 치마

여러 가지 빛깔의 뚜렷한 점 줄 따위가 고르지 않고 무늬를 이룬 모양, 

손님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름 무례한 태도, 노는 것을 좋아함

지식 교양이 없음, 

옷매무새가 단정하지 못한 모습

거칠고 사나운 행동

없은말로 가족의 갈등을 만듦

그른 일에 한통속이 되어

미신에 빠진 모습
착한 일을 해서 복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 

집안의 재산을 낭비하면서 미신의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함   , 

어리석음   

집안의 걱정

잇따르니

괴똥어미가 시집온 후 집안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음을 암시함, , 설의법

 괴똥어미의 시집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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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 딸아 아기 딸아, 복선화음(福 )善禍淫 하는 법이  이를 보니 분명하다

저 건너 괴똥어미 너도 흠연 안 보았나

허다 세간 포진천물(暴 )殄天物  남용남식( )濫用濫 하고 나서 그 모양이  

되었구나

딸아 딸아 고명딸아 괴똥어미 경계하고

너의 어미 살을 받아 세금 결시 이른 말은 부 디 각골( )刻  명심하라

[딸아 딸아 울지 말고 부디부디 잘 가거라

효봉구고( )孝奉 姑  순승군자( )承君子  동기우애( )同氣友愛  지친화목(

和睦)

기쁜 소식 듣기오면 명년 삼월  화류시에 모녀상봉 하느니라]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림, 

물건을 함부로 쓰고 아까운 지를 모름

괴똥어미의 시집살이 모습

지나치게 쓰고 먹음

아들 많은 집의 외딸

화자 본받아 마음 속에 깊이 새기다 명령형

들리면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김 남편을 순순히 따름 형제자매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함 가까운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냄

내년 화전놀이 할 때
시집가는 딸을 위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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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장풍( )에 돛을 달고, 육선( )六 이 함께 떠나

[삼현( )三 과 군악 소리 해산 을 진동하니( )海山 ]

[물속의 어룡( )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

해구( )海口 를 얼른 나서  오륙도( )五六島 뒤 지우고 

고국 을 돌아보니( ) , 故國 야색( )夜 이 창망 하여( )滄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 ) 沿海 포( )各 浦 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 )大 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 ) 泰山 하니

크나큰 만곡주( )斛 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 )地 에 내려지니 >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 처럼( )叉椏 굽어 있고 

쉰두 폭 초석 돛( ) 席 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

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 

성난 고래 동 한 용( ) ( )動 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 )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 을 하여 보세 ( )壯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 을 돌아보니 ( )四 [어와 장할시고

현대어 풀이

사나운 바람에 돛을 달고 여섯 척의 배가 모두 함께 

떠나니, 

각종 악기와 군악대 연주하는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

하니 

물속의 고기들이 마땅히 놀람 직하구나

부산진을 얼른 떠나 오륙도를 뒤로 하고, 

고국을 돌아보니 밤빛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바닷가 변방 각 포구의 , 

불빛 두어 점만이 구름 밖에서 보일 듯 말 듯하는구

나.

선실에 누워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득이나 심란한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가득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나부끼듯 

하늘에 올랐다가 땅 밑으로 떨어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쉰두 폭 짚으로 만든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우레 작은 벼락은 등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고, 

성난 고래와 용이 물속에서 마구 뛰노는 것 같네. 

방 안의 요강 타구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상하 좌우에 있는 선실의 널빤지는 하나하나 소리를 

내는구나.

이윽고 해가 돋아 장관을 구경하여 보자. 

일어나 배문을 열고 문 양쪽 기둥을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아아 굉장하구나! 

주제 통신사로 일본을 여행하면서 얻은 견문과 감상: 

센 바람 척의 배 통신사 일행의 규모6 , 

거문고 가야금 당비파 세 현악기, , 
통신사를 배웅 환송 하는 모습[ ] ( ) , 청각적 과장법, 

물고기 용, 마땅히
과장법

부산항 부산 앞바다의 섬

밤의 경치, 시간적 배경 아득하여

바닷가에 있는 여러 포구들

육지에서 멀어짐

긴 여정에 대한 근심 걱정, 

큰 바람

심한 파도 풍랑에 격하게 흔들리는 배 외부[ ] , ( )

직유법 과장법 묘사   , , 

만 석의 곡식을 실을 수 있는 큰 배

풍랑에 흔들리는 배, 직유법
과장법

지면이 움푹 주저 앉은 곳

과장법< > 

나무의 곁가지, 직유법

짚으로 만든 돛 직유법

파도 풍랑, , 은유법

침 뱉는 그릇

널빤지 하나하나

심한 파도 풍랑에 격하게 흔들리는 배 내부[ ] , ( )

묘사 활유법 영탄법   , , 

풍랑이 가라앉음 아침, , 시간의 흐름 밤 아침( )

활유법 영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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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東 ) 산이 눈썹 같고 

동남( )東南 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이없어

위아래로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함께 떠난 다섯 배는 간 데를 모르겠다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 )水疾 하야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앓네

다행할사 [종사상( )從事相 은 태연히 앉았구나 ]

배 방에 도로 들어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對 島 가 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늘

다시 일어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왜선 십여 척이 예선( )曳 차로 모두 왔네 

중략( )

[이십팔 일 발행할 때 수백 필 금안 준마( )

중하관을 다 태우니 기구도 장하구나]

각방의 노자( )奴子 들도 호사가 참람 하다( )僭濫

좌우에 쌍견마요 한 놈은 우산 받고

두 놈은 부축하고 담배 기구 한 놈 들고

한 놈은 등불 들고 한 놈은 그릇 메어

한 사람이 거느린 수 여덟씩 들었구나 

현대어 풀이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어디 있겠느냐. 

구만 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세. 

등 뒤로 돌아보니 동래의 산이 눈썹만큼 작게 보이고 

동남을 돌아보니 바다는 끝이 없네. 

위아래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네. 

슬프다 우리 가는 길이 어디란 말인가, ? 

함께 떠난 다섯 척의 배는 간 데를 모르겠구나. 

사면을 뒤로 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배 안을 돌아보니 사람마다 배멀미를 하고 

똥물을 다 토하고 기절하여 죽을 지경이네. 

다행이로다 종사상은 태연히 앉아 계시는구나. . 

선실에 도로 들어와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가깝다고 사공이 말하거늘 

다시 일어나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왜선 십여 척이 우리 배를 인도할 배로 맞으러 나왔

네.

중략< >

이십팔 일에 길을 떠날 대 금으로 꾸민 안장을 얹은 

수백 필의 좋은 말에

중하급 관리를 다 태우니 그 형세가 굉장하구나

각 방의 사내종들도 호사가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

다

좌우에 두 마부가 끄는 말 한 필씩이 있고 한 놈은 , 

우산을 받치고

두 놈은 부축하고 담배 기구를 한 놈이 들고

한 놈은 등불을 들고 한 놈은 그릇을 메어

한 사람이 거느리는 사내종의 숫자가 여덟 명씩이구나

일출 장면에 대한 화자의 반응[ ] , 설의법

부산의 지명

항해 방향

수평선 묘사

폭풍이 지니간 뒤 바다의 모습[ ] 

풍랑 속에서 배가 가야할 길 조선이 가야할 길 중의법

조국의 운명과 현실에 대한 염려 우국지정, , 영탄법

풍랑으로 인해 일행들이 흩어진 상황

다른 배들과 멀리 떨어진 상황 파도 때문에 배가 보일락말락, , 영탄법

뱃멀미

뱃멀미로 인해 기절해 있는 모습

통신사의 우두머리 조엄, 

종사장의 위엄있는 모습[ ] 

일본의 섬

사신 일행을 맞이하러 오는 배

배를 끌다

길을 나서다 화려한 안장을 얹은 빠르게 달리는 말

중하급 관리

육로 를 통해 이동하기 시작함( )

예법에 필요한 것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형세

사내종 호화롭고 사치스럽다

지나치다

말 한 필에 고삐를 둘로 하여 두 마부가 이끄는 말

한 사람이 거느리는 사내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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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고 삼 문사( )文士 는 가마 타고 먼저 가니

금안( ) 지은  재고 큰 말 기 든 말이 앞에 섰다( ) 旗

[여염도 왕왕 있고 흔할 손 대밭이다

토지가 기름져서 전답이 매우 좋네]

이십 리 실상사가 삼 사상 조복( )朝服 할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왜성으로 바로 가니 

인민이 부려( )富 하기 대판만은 못하여도

서에서 동에 가기 삼십 리라 하는구나

관사( )는 본룡사( )本 寺 요 [오층 문루 위에

여남은 구리 기둥 운소에 닿았구나]

[수석도 기절 하( )奇 고, 죽수( )竹樹 도 유취 있네 ]

왜황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없다

[산형이 웅장하고 수세도  환포하여

옥야천리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플손

이리 좋은 천부 금탕 왜놈의 기물되어]

칭제 칭왕하고 전자 전손하니

개돼지 같은 비 린 유를 다 모두 소탕하고

사천 리 육십 주 를 조선 땅 만들어서

[왕화에 목욕 감겨 예의국 만들고자( ) 沐浴 ]

현대어 풀이

나 하고 세 명의 문사는 가마를 타고 먼저 가니

금으로 장식한 안장을 지운 날래고 큰 말 두 마리가 

앞에 섰다.

백성들의 살림집도 이따금씩 있고 흔한 것은 대나무 

밭이다.

토지가 기름지고 걸어서 논밭이 매우 좋구나

이십 리 실상사에 가 세 명의 사신이 하례할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왜성으로 바로 가니, ,

사람들이 부유하고 화려하기가 오사카만은 못하여도“

서에서 동에 가기 삼십 리라 하는구나.” .

관사는 본룡사요 오층 다락집 위에. 

열이 조금 넘는 수의 구리 기둥이 구름 낀 하늘에 닿

았구나.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도 신기하며 기이하

고 대나무도 그윽한 정취가 있네, .

일본 천황이 사는 곳이라 매우 사치스럽다.

산 모양이 웅장하고 물의 흐름도 사방으로 둘러싸여, 

끝없이 넓고 기름진 들판이 생겼으니 우리 민족이 갖, (

지 못한 것이 아깝고 애달프다) .

이렇게 좋은 천연의 요충지가 왜놈의 살림살이에 쓰이

는 그릇이 되어

황제라고 칭하고 군왕이라고 칭하며 자식에게 전하고 , 

손자에게 전하니,

개와 돼지 같은 더러운 이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일본의 사천 리 육십 개의 주를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왕의 교화로 씻어 내어 예의 국민을 만들고 싶구나.

작가 김인겸 화자, 제술관 남옥 상방서기 성대중 부방서기 원중거, , 

금으로 꾸민 안장 동작이 빠르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

여정에 따른 견문[ ] 

당시 일본 사람드링 사는 모습    - 

사찰의 명칭, 여정

세 사신

관원이 조정에 나갈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입던 복장, 

여정

부유하고 화려함 오사카

큰 규모에 놀람, 영탄법

사신들의 숙소 사찰의 명칭,

하늘에 닿을 듯한 구리기둥의 위용[ ] , 묘사 과장법, 

구름 낀 하늘

아주 신기하고 기이하다 대나무 그윽한 정취

왜성의 화려함에 대한 부정적 태도 비판, 

일본 자연환경에 놀람[ ] 

산의 생김새 사방으로 둘러싸여

끝없이 넓은 기름진 들판 조선이 좋은 자연환경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천혜의 요지 일본에 대한 비하 적대적 태도,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요새를 일본이 차지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 

부러움   

황제라 칭하고 천왕이라 일컬으며 , 

대대손손 전하니

일본에 대한 비하 적대적 태도 일본인이 미개하다는 인식, , 

무리

일본의 국토 행정구역,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의식  [  ] , 

임금의 덕행에 의한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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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나에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      

我有一端

[먼지를 털어 내면 맑은 윤이 났었죠. 

拂拭光凌亂

봉황새 한 쌍이 마주 보게 수놓여 있어 

對 凰

반짝이는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지요.] 

文章何燦爛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幾年 中

오늘 아침 임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今朝持贈铙

임의 바지 짓는 거야 아깝지 않지만 

不惜作君貯

다른 여인 치맛감으론 주지 마세요. 

螦作他人賮 

제 수< 3 >

주제 임에 대한 사랑: 

지조를 지키기를 바라는 요구

금슬이 좋은 부부

비단 한 필 의 아름다움[ ] ‘ ’ , 묘사

남편, 청자

경어체



고전시 수능특강 수능완성 _ EBS &

88 더나은 국어 수능특강 수능완성_ EBS &

보배스러운 순금으로 

凝寶氣

반달 모양 노리개를 만들었지요. 

作半月光

시집올 때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서 

嫁時 姑贈

다홍 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죠. 

艦在脀莀賮

오늘 길 떠나시는 임에게 드리오니 

今日贈君豇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鱓君爲髗佩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는 않지만 

不惜棄鑎上

새 여인 허리띠에만은 달아 주지 마세요. 

螦腋新人帶 

제 수< 4 >

시부모님께 받은 예물 혼인한 상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람 요구, , 

값진 보물

새색시의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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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서방님 정 떼고 정 이별한대도 날 버리고 못 가리라 ( ) ( ) .情 正 ] 

금일 송군 임 가는 데 백년 소첩 나도 가오( ) ( ) . 君 百年小妾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가오 한양 낭군님 날 다려가오. .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 . 

[제일명당 터를 닦아 고대광실( )廣室 높은 집에  

내외 분합( )分  물림퇴며 고불도리 선자 추녀( )扇子  헝덩그렇게 지어나 주 

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 

[연지분 주랴 . 면경 석경주랴 옥지환(玉 )指環  금봉차( ) 화관주( 冠

)珠  딴 머리 칠보 족두리 하여나 주랴 ( ) .七寶 ]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 [세간치레를 하여나 주랴 . 

용장 봉장( ) ( )欌 欌  귓도리 책상이며 자개 함롱( )函 반다지  삼층 각

계수리 이층  들미장에 원앙금침( ) 枕 잣베게 

샛별 같은 쌍요강 발치 발 치 던져나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 [의복 치레를 하여나 주랴. 

보라 항릉 속저고리( ) 亢  도리볼수 겉저고리 남문대단 잔솔치마 

백방수화주 고장바지 물면주 단속곳에 고양  나이 속버선에 몽고삼승 겉버

선에 

자지 상직 수당혜( )唐 를 명례궁(明禮 )宮 안에 맞추어 주랴 .]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 [노리개 치레를 하여나 주

랴. 

현대어 풀이

여성의 이별 거부[ ]

서방님 정을 떼고 진실로 이별을 한다고 해도 날 버, 

리고 못 갈 것이다. 

오늘 임을 보내는데 백년 소첩 부인이 남편을 상대하, (

여 자신을 낮추어 표현 인 나도 가오)

날 데리고 날 데리고 가오 한양 낭군님 날 데려가요.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으로 인해 나는 죽네

남성이 회유[ ]

너 여성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소원을 다 말해보아라( ) , .

제일 좋은 자리에 터를 닦아 매우 크고 좋은 집에

안팍으로 대청 앞쪽네 난 네 쪽의 창문 본채 앞뒤 좌, 

우의 작은 공간 굴도리 기둥의 머리와 머리 사이에 둘, (

러 얹은 뼈대가 되는 나무 부채살 모양의 추녀 거창), 

하게 지어주랴?

너 여성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소원을 다 말해보아라( ) , .

연지분 화장품 을 주랴 면경과 석경 거울 을 주랴 옥 ( ) ? ( ) ? 

가락지 금비녀 구슬 화관 딴머리 밑머리에 덧대어서 , , , (

얹은 머리털 칠보 일곱 가지 보배 족두리를 하여 주), ( ) 

랴?

너 여성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소원을 다 말해보아라( ) , . 

집안 살림에 쓰는 물건들을 하여 주랴?

용과 봉황을 새긴 옷장 귀가 네모난 책상이며 자개로 , 

만든 옷장 반닫이 삼층 각계수리 귀중품을 넣어두는 , , (

가구 이층 들미장 문을 들어 올려서 여는 장롱 에 원) , ( )

앙을 수놓은 이불과 베개 잣모양의 베개, 

샛별처럼 반짝이는 요강 발아래 놓아주랴, ?

너 여성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소원을 다 말해보아라( ) , . 

옷을 하여 주랴?

보라색 비단으로 만든 속저고리 비단 겉저고리 남문, , 

대단 모시치마

비단 고쟁이 여성 속옷 남색 명주 속옷에 고양지역에( ), 

서 생산한 무명 속버선에 몽고삼승 두꺼운 비단 겉버( ) 

선에

자주색 비단 가죽신을 덕수궁 안에 맞추어 주랴?

너 여성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소원을 다 말해보아라( ) , . 

노리개를 하여 주랴?

주제 이별을 앞둔 남녀의 갈등: 

청자 화자 여성: 

이별의 슬픔, 구조 반복a-a-b-a

청자 화자 남성: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는 제안[ ] , 나열 열거&

고래 등 같은 기외집 굉장히 크고 좋은 집, 

네 쪽의 창문 본채 주변 공간 굴도리 서까래를 부챗살 모양으로 댄 추녀

거창하게

이별에 대한 거부 의지[ ] 

구절의 반복 잡가의 특징,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각종 방물을 주겠다는 제안[ ] , 나열 열거&

화장품 거울 옥 가락지 봉황이 조각된 금비녀 구슬로 만든 화관

밑머리에 덧대어서 얹은 머리털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가재도구를 주겠다는 제안[ ] , 나열 열거&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들

용을 새긴 옷장 봉황을 새긴 옷장, 네모난 책상 자개로 만든 옷장

귀중품 넣는 가구 문을 들어 올려서 여는 장롱 잣모양 베개

반짝이는 요강 발아래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각종 의복을 주겠다는 제안[ ] , 나열 열거&

보라색 비단으로 만든 속저고리 비단 겉저고리 중국산 비단과 모시치마

비단 고쟁이 속옷( ) 남색 명주 속옥 두꺼운 비단 겉버선무명 속버선

자주색 비단 가죽신 덕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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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로롱 금 조로롱) ( ) 산호 가지  ( )珊瑚 밀화불수( )佛手

밀화장도 곁칼( ) 刀 이며 삼천주 바둑실을 남산더미만큼 하여나 주 

랴.] 

나는 싫소 나는 싫소 아무것도 나는 싫소 . 

[고대광실도 나는 싫고 금의옥식( )玉 도 나는 싫소. 

워낭충충 걷는 말에  마부담( )擔 하여 날 다려가오.] 

현대어 풀이

은조롱 금조롱 산호가지 부처 손모양의 보석 노리개, , 

호박으로 만든 작은 칼이며 삼천주 저고리 고름 치마 , ( , 

허리에 차는 장신구 바둑실을 남산더미만큼 하여주) 

랴? 

여성의 이별 거부 동행 요구[ , ]

나는 싫소 나는 싫소 아무것도 나는 싫소

크고 좋은 집도 나는 싫고 좋은 옷 좋은 음식도 나는 

싫소

워낭충충 말이 걷는 모습 걷는 말에 말에 물건을 얹( ) 

고 나를 데려가오, .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잡화를 주겠다는 제안[ ] , 나열 열거&

은조롱 금조롱, 부처의 손모양의 보석 노리개

호박으로 만든 작은칼 장신구 바둑돌 단추, 과장

화자 여성: 

남성이 제안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임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마음[ ] 의태어 음성 상징어, 

비단옷과 흰쌀밥 사치스럽고 부유한 삶, 

말에 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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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미상 어사용 나무꾼 노래, < > ( )

 

엄마 엄마 울 엄마요

나를 낳아 키울 적에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골라 키워 놓고

북망산천 가시더니 오늘에도 소식 없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로 지내건마는

이내 나는 어찌하여 팔공산 짊어지고 낮자리 품 팔아먹고 

산천초목으로 후려잡고 지게로 살러를 가노

산천은 보니 청산이요 이내 머리는 백발이 되니

불쌍하고 원통하네

가는 허리 바늘 같은 내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드니 

부르는 건 울 엄마요

찾는 거는 냉수로구나

주제 나무하는 일의 힘겨움과 신세 한탄: 

돌아가심

화자

화자의 직업이 나무꾼임을 알 수 있는 단서 

화자의 직업이 나무꾼임을 알 수 있는 단서 

화자

화자의 부정적 상황, 비유적 대비, 

대구법 화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 

화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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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 

기심 매고 올 적에는 올뽕 을 따 가지고

삼간방에 누어 놓고 청실 홍실 뽑아내서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매어다가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속에 이매 걸어 ]

함경나무 바디집에 오리나무 북게다가

짜궁짜궁 짜아 내어 가지잎과 뭅거워라 .

배꽃같이 바래워서 참외같이 올 짓고 

[외씨 같은 보선 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겹옷 짓고 솜옷 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

현대어 풀이

베틀 노래< >

김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

김 매고 올 적에는 올뽕을 따 가지고

세 칸 방에 누에를 놓고 청실 홍실 뽑아내서

강릉 가서 베틀에 실을 걸어다가 서울 가서 날실에 풀

이 먹이고 다듬어 말리어 감아다가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속에 굵은 실을 걸어

함경나무 바디집 바디는 베의 날을 고르며 북의 통로(

를 만들어 주고 씨실을 쳐서 베를 짜는 구슬을 하는 

빗 모양의 기구 에 오리나무 북 베틀에서 날실의 틈으) (

로 왔다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배 모양의 기구 에)

짜궁짜궁 베짜는 소리 내어 가지잎 명주실을 세는 단( ) (

위 과 무거워라)

배꽃같이 표백해서 참외 같이 가작을 짓고

오이씨 같은 버선 지어 오빠에게 드리고

겹옷 짓고 솜옷을 지어 우리 부모님께 드리겠네

주제 베를 짜며 갖는 낭만적 여유 가족애: , 

김 논밭에 난 잡풀, 발음의 유사성 갈 에 의한 언어유희( )

발음의 유사성 올 에 의한 언어유희( )

대구법 

세 칸 방 누에

베틀에 날실을 걸어 날실에 풀을 먹이고 말리어 감아서

베 짜기의 과정을 환상적으로 표현함[ ] . 

    자신을 선녀 직녀 에 비유함( )

힘든 노동에도 낭만적 여유를 잃지 않음   , 

대구법 과장법 은유법        , , 

잉아 날실을 끌어올리도록 맨 굵은 실, 

베틀의 바디를 끼우는 테 베틀의 북

의성어 베 짜는 소리 청각( ), 

하얗게 색을 빼서 표백( ) 실 줄의 가닥, 

부모에 대한 사랑 유교적, , 직유법

누에를 치기 위해

뽕잎을 땀

실을 뽑아서

베를 짬

가족에게 

옷을 지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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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삿갓 영립 , < > _ 수능특강 쪽75  

작품 분석

 

정처없는 내 삿갓이 빈 배와 같은데

浮浮我  

사십 년 평생 내내 쓰고 다녔네

一着平生四十秋

[소 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이요

牧 錐賘骣闉犢

백사장의 갈매기와 벗하는 어부의 본색이라네]

漁莼本虭伴沙ꇒ

[술 취하면 벗어 걸고 꽃나무를 바라보고  

閄來蔦掛看蚬樹

흥이 나면 손에 들고 누각에 올라 달구경 하네]

蘃到携登菦月樓

속인들의 의관은 모두 겉치레이니윯

俗子豞冠皆外鳹

온 하늘에  비바람 가득해도 나는 걱정 없네.윯 

滿天 獨無愁

주제 자연을 벗 삼는 방황 생활의 풍류: 

방랑 생활의 동반자

욕심없고 자유로운 나그네의 삶

삿갓을 쓰는 경우[ ] , 대구법

삿갓과 함께하는 풍류적 생활에 대한 예찬[ ] 

사대부의 허위 위선에 대한 비판&

삿갓의 의미 비바람을 막아주고 자유로움을 가져다 줌 자부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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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삿갓 원생원 황진이 청산리 , < > / , < ~> _ 수능특강 쪽75

김삿갓 원생원, < >

 

해 뜨자 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            

日出猿生原

고양이 지나가자 쥐가 다 죽네.

猫 盡死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昏

밤 되자 벼룩이 자리에서 쏘아대네.

夜出 席射

황진이 청산리 벽계수야, < ~>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주제 마땅치 마을 유지들에 대한 풍자: 

현대어 풀이

청산에 흐르는 푸른 시냇물아 빨리 흘러간다고 자랑, 

하지 마라

한번 넓은 바다에 이르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

니

밝은 달이 빈산에 가득히 찼을 때 쉬어가면 어떠리

주제 풍류 생활의 낭만과 즐거움: 

원 생원 원 원숭이 생원( ) ,  ( , ) , 元  猿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 희화화 풍자, , 

서 진사 서 쥐 진사( ) ( , ) , 徐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 희화화 풍자, , 

문 첨지 문 모기 첨지( ) ( , ) , 文  蚊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 희화화 풍자, , 

조 석사 조 벼룩 석사( ) ( , ) ,  蚤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 희화화 풍자, , 

김병연이 함경도 함흥 지방의 구천각 누각 을 구경하고 내려오다가 지방 유지로 보이는 노인 네 명이 기생과 어울려 시를 읊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 . 
마침 술 생각이 간절하여 술 한 잔을 요청했지만 그의 행색을 푸대접하였다 이에 지방 유지들을 비난하는 마음을 담아 쓴 작품이다, . . 

푸른 시냇물 왕실의 친족 벽계수 중의법 청자, 

한번 넓은 바다에 이르면 한번 늙거나 죽으면 중의법

밝은 달 황진이 중의법

빈산에 가득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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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설장수 어옹 , < > _ 수능특강 쪽234

작품 분석

 

헛된 명예 이루려 조급하게 살지 않고  

不爲浮名役役忙

평생 동안 수운향을 좇으며 살아가네 

生涯鏸鐋水髭锐

넓은 호수에 봄은 따사로워 안개가 천리에 퍼지고 

平湖春暖煙千闇

예스런 언덕에 가을은 높아 달이 한 척의 배로구나 

古岸秋黓月一蘥

자줏빛 거리의 홍진엔 꿈자리에서도 가지 않으니 

脦驇脀塵無夢寐

초록빛 도롱이에 삿갓 으로 함께 걷고 함께 사라지네 

膛裌 共

[뱃노래 한 가락이 흥취에 젖었으니 

一 欸乃歌中

어찌 인간 세상 옥당 벼슬 부러워하겠는가 ] 

人 有玉堂

주제 평생 동안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에 대한 예찬: 

세속적 가치

호숫가 바닷가에 위치하여 풍경이 그윽한 지방 자연 헛된 명예, , 

은유법 영탄법, 

관리들이 자줏빛 의관을 한 채 다니는 거리 도성의 거리 속세, , 

붉은 먼지 속세, 

소박한 옷차림 자줏빛 거리 홍진, 

자연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 예찬[ ] , , 

청각적 대조 설의법   , , 
세속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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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철 성산별곡 , < > _ 수능특강 쪽234

작품 분석

 

서사[ ]

엇던 디날 손이 성산( )星山 의 머믈며셔    

서하당( )棲 堂  식영정( )息影亭  주인( )主人 아 내 말 듯소 

인생( ) 人生 세간( )世 의 됴흔 일 하건마

엇디  강산( )江山 을 가디록 나이 녀겨

적막 산( ) 寂寞 중( )山中 의 들고 아니 나시 고

[송근( )松根 을 다시 쓸고 죽상( )竹床 의 자리 보아 

져근덧 올라안자 엇던고 다시 보니

천변 의 구름( )天   서석 을( )瑞石 집을 사마 

나 드 양   이 주인 과( )主人  엇디 고]

창계( )滄溪 흰 믈결이 정자 알 둘러시니   ( ) 亭子  

천손운금(天 )孫 을 뉘라셔 버혀 내여

닛 펴티    헌 토 헌 샤

산중 의 ( )山中 책력(冊曆) 업서  사시(四時 모 더니)  

[눈 아래 헤틴 경 이 ( )景 쳘쳘이 절노 나니 ]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 )仙 이라

현대어 풀이

서사[ ]

어떤 지나는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 주인 김성원 아 내 말 듣소( ) .

인생 세간에 좋은 일 많건마는

어떠한 강산을 갈수록 낫게 여겨

적막 산중에 들고 아니 나오시는고.

소나무뿌리를 다시 쓸고 대마무에 자리를 보아

잠깐 올라앉아 어떤가 다시 보니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이 서석대 또는 상서로운 돌 를 ( ‘ ’)

집을 삼아 

들락날락 하는 모양이 주인과 같지 않은가. 

시내의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러 있으니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 내어

잇는 듯 펼치는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산 속에 달력이 없어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 아래 헤쳐 있는 경치가 철을 따라 저절로 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이라

주제 성산의 사계절의 장관과 식영정 주인의 풍류를 예: 

찬함

지나가는 손님 화자, 

전라도 창평에 있는 산

김성원이 지은 정자 김성원이 스승이자 장인인 임억령에게 지어준 정자

김성원

속세

자연

적막한 산속 성산 자연, , 

소나무 뿌리 대나무로 만든 평상

하늘의 가장자리에 뜬 구름 주인, 서석대를 집으로 삼아, 주체 구름 의인법: , 

들락날락하는 모습 자유로움 유유자적, , 

식영정에서 생활하는 주인의 모습을 구름에 빗댐[ ] 

설의법

푸른 시내 식영정 앞 작은 시내, 

직녀 선녀 가 짜놓은 구름 같은 비단 은하수 시냇물 을 비유( ) , , ‘ ’

잇는 듯 펼치는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매우 아름답다, , 영탄법

달력 사계절을 모르더니 시간 가는줄 모르고 자연을 즐기다 년 내내 아름답다, , 1

돌아오는 계절마다

신선의 세계 세간 속세( ), 미화법

사계절에 따른 경치 묘사 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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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1]

매창(梅 )窓 아젹 벼 향기 에 잠을 니 ( )氣 

산옹 의 ( )山 욜 일이 곳 업도 아니 다

[올 밋 양지( 편) 地 의 외씨 허 두고 

거니 도도거니 빗김의 달화 내니 

청문고사( )故事 이제도 잇다 다 ]

[망혜( ) 뵈야 신고  죽장(竹杖)을 흣더디니

도화(桃 ) 핀 시내 길히  방초주( )洲 예 니어셰라. 

[닷봇근 명경중( )明韜中 절로 그린  석병풍( )石屛 ] 

그림재 벗을 삼고 새와로 함 가니   

도원 은 여긔로다 무( )桃源 릉 은 어 메오( )武 .]

현대어 풀이

본사[ 1]

매화꽃 피어 있는 창문 아침 볕의 향기에 잠을 깨니

산촌 늙은이의 할 일이 아주 없지도 아니하다.

울타리 밑 양지 편에 오이씨를 뿌려 두고

김을 매고 흙을 돋우면서 비온 김에 손질하니( ) , ( ) 

청문의 고사를 이제도 있다 하겠다.

짚신을 바삐 신고 대나무 지팡이을 흩어 던지니

도화 핀 시냇길이 방초주에 이어 이어졌구나.

잘 닦은 거울 물 속에 저절로 그린 병풍처럼( ) 

드리워진 절벽 그림자를 벗을 삼아 서하로 함께 가( ) 

니

무릉도원이 어디인가 여기가 바로 그곳이로다, .

매화가 핀 창문, 봄

산촌에 있는 늙은이 김성원 가 해야할 일( )

울타리 밑 햇 이 잘 드는 곳볓

김을 매거니 돋우거니 비온 김에 손질하니

중국 한나라때 소평이 장안성의 청문 밖에 오이를 심은 고사인용, 

산옹이 해야할 일 오이농사[ ] : 

짚신 대나무 지팡이

복숭아꽃 무릉도원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꽃다운 풀이 우거진 물가의 작은섬

이어져있구나, 영탄법

잘 닦아 깨끗한 거울 속 시내, 절벽이 병풍처럼 빙 둘러있는 모습

대구법[ ] 

절벽의 그림자를 친구삼아 자연친화, 
산옹이 해야할 일 자연친화적 삶[ ] : 

성산의 봄 경치에 대한 예찬 성산 무릉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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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2]

남풍( )南 이 건듯 부러 녹음( )을 혜텨 내니

절( ) 아  괴 리 어 드러셔 오돗던고

희황 벼( ) 皇 개 우  픗 을 얼픗 니 

공중 저즌 난간( ) (空中 欄干 믈 우 잇고야)   

마의( ) 니 믜 고 갈건( )巾 을 기우 쓰고 

구부락 비기락 보 거시 고기로다 

밤 비 운의 홍백련( 白 )이 섯거 픠니

람 업시셔 만산 이 ( )山 향긔로다

[염계(㾾 )溪 마조보와  태극(太 )極 을 믓  

태을진인(太乙眞 )人 이 옥자( )玉字 헤혓  ]

노자암( )巖 라보며  자미탄( )微灘 겨 두고  

장송 을 ( )松 차일( 日) 사마  석경( )石 의 안자 니

인간 유월( ) (人 六月 이 여긔 삼추 로다) ( )三秋 

[청강(淸江)의  올히 백사 ( 의 올마 안자)白沙

백구( )白 벗을 삼 고 줄 모 나니  

무심 코 한가 미 주인 과 엇디 고( ) ( ) ( )無心 暇 主人 ]

현대어 풀이

본사[ 2]

남풍이 문득 불어 녹음을 헤쳐 내니

철을 아는 꾀꼬리는 어디에서 왔던가.

희황 베개 위에서 풋잠을 얼핏 깨니 

공중의 젖은 난간이 물 위에 떠 있구나.

삼베옷을 여며 입고 갈건을 기울여 쓰고

몸을 구부렸다가 혹은 기대면서 보는 것이 물고기로

다.

하룻밤 비 온 뒤에 붉은 연꽃과 흰 연꽃이 섞어 피니

바람이 불지 않아도 온 산이 향기로다.

염계를 마주보며 태극의 이치를 묻는 듯 

태을 진인이 옥자를 헤쳤는 듯

노자암을 바라보며 자미탄 곁에 두고

큰 소나무를 차일 삼아 돌길에 앉으니

인간 세상의 유월이 여기는 가을이로구나.

맑은 강에 떠 있는 오리가 흰 모래에 옮겨 앉아

흰 갈매기를 벗을 삼고 잠 깰 줄 모르니

무심하고 한가함이 주인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여름바람, 계절적 배경 우거진 나무의 그늘, 계절적 배경 여름, 

철 계절, 꾀꼬리 계절적 배경 여름, 

복희황제를 새긴 베개 태평함, 풋잠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 

공중의 젖은 난간이 물 위에 떠 있구나 시원함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 , 

삼베옷, 계절적 배경 여름, 칡베로 만든 두건

몸을 구부렸다가 기댔다가 보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심, 

붉은 연꽃과 흰 연꽃, 색채대비 시각적, 

바람이 불지 않아서 홍백련의 향기가 은은하게 온 산에 퍼짐, 영탄법 후각적, 

송나라 주돈이의 호 우주의 근본원리

신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 ] 

도를 깨우친 신선 황제가 담긴 비결서

식영정 아래에 있는 바위 식영정 아래에 있는 시내

햇빛 가리개 돌이 많은 좁은 길

인간 세상은 유월 한여름으로 매우 덥겠지만 여기 자연 은 가을처럼 시원하다, ( ) , 주관적 인식 대비 대조 영탄법, , , 

맑은 강 식영정 아래 시내, 오리

흰갈매기
한가하게 잠을 자는 오리의 모습을 주인과 비교함 오리 주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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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3]

오동( ) 梧桐 서리 이 사경( )四更 의 도다 오니

천암만학(千巖 壑)이 나진 그러 가

호주(湖 )洲  수정궁( )水晶宮 을 뉘라셔 옴겨 온고

은하 여 건너 ( )河  광한전(廣 )寒殿 의 올랏  

마 늘근 솔란   조대( )예 셰여 두고 

그 아래 워 갈 대로 더져 두니 

홍료화( ) 백빈주(白 洲) 어 이 디나관  

환벽당(環 )壁堂  용 이 소( ) 히 앏 다핫나니 

청강( ) 淸江 녹초변( )의 쇼 머기 아 들이 

석양 이 어위 계( )夕 워 단적( )短 을 빗기 부니 

믈 아래 긴 용( )이 야 니러날  

 예 나온 학 이 제 ( ) 기 리고  반공( )半空 의  소소   

[소선( 仙) 적벽( )壁 은 추칠월 이 됴타 호( )秋七月

팔월 십오야 모다 엇디 과 고( ) ( )八月 十五夜  ]

섬운( )이 사권 고( )四捲 믈결이  채 잔 적의

[하 의 도 이 솔 우 올라시니  

잡다가 딘 줄이  적선( )仙 이 헌 샤]

현대어 풀이

본사[ 3]

오동나무 사이로 가을달이 사경에 돋아 오니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가 낮인들 이렇게 아름다울까

호주 수정궁을 누가 옮겨 온 것인가.

은하수를 뛰어 건너 광한전에 올라 있는 듯

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낚시터에 세워 두고

그 아래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홍료화 백빈주를 어느 사이에 지났기에

환벽당 용의 연못에 뱃머리가 닿았구나.

맑은 강 풀이 우거진 물가에서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의 흥을 못 이겨 피리를 비껴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안개 가운데 나온 학이 제 집을 던져두고 허공에 솟아 

뜰 듯하다. 

소동파의 적벽부 에는 음력 추칠월이 좋다 하였으되< >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고운 구름이 흩어지고 물결이 잔잔한 때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소나무 위에 걸렸으니

달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졌다는 이태백의 일이 야단스

럽구나

차게 느껴지는 달, 계절적 배경 가을, 

새벽 시1~3

많은 바위와 계곡 깊은산, 낮이라고 이러하겠는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 , 대비 설의법, 

중국 서호에 있는 섬 수정으로 만든 화려한 궁전 맑은 호수, 

달 속에 있다는 궁전

낚시터

물결따라 배를 띄워두다 유유자적, 

붉은 여귀꽃 흰 마름꽃이 핀 작은섬

식영정 맞은편의 집 환벽당 아래에 있는 용소 연못( )

공간의 이동 

푸른풀이 우거진 강변

석양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길이가 짧은 피리 운치를 북돋움, , 청각적 

용소 연못 의 물( )

안개 기운 집을 공중 허공, 

송나라 문인 소동파 적벽부 소동파가 적벽강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지은 글< >, 

이곳 자연 의 월 보름밤이 소동파가 아름답다고 한 월보다 아름답다[ ] ( ) 8 7

엷고 고운 구름 사방으로 걷히고 완전히 잔잔할 때에

하늘에서 귀양온 신선 이태백, 

고사인용, 이태백이 물 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가 빠져서 죽음.

월보름달의 아름다움을 예찬[ ] 8 , 영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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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4]

공산( )空山 의 싸힌 닙흘 삭풍( )朔 이 거두 부러 

구름 거 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천공( )天公 이 호 로와 옥 으로 고 지어( )玉  

만수천림( )樹千林 을 며곰 낼셰이고]

앏 여흘 리 어러 독목교(獨木 )橋 빗겻 

막대 멘 늘근 즁이 어 뎔로 간닷 말고 

산옹 의 이 ( )山 부귀( )富  려 헌 마오 

경요굴(瓊瑤窟 은세계) ( )世界  이 이실라

현대어 풀이

본사[ 4]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두듯 불어 

떼구름을 거느리고 눈까지 몰아오니

조물주가 호사스러워서 옥으로 꽃을 만들어

온갖 나무들을 잘도 꾸며 내었구나.

앞 여울물 가리어 얼고 외나무다리 비스듬히 놓여 있, 

는데

막대를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인가.

산옹의 이 부귀를 남에게 자랑 마오.

경요굴 은밀한 세계를 찾을 이 있을까 두렵다.

잎이 다 떨어진 산, 계절적 배경 겨울, 북풍, 계절적 배경 겨을, 

계절적 배경 겨을, 

조물주 옥으로 꽃을 만들어 옥 눈, =

수많은 나무와 수풀

눈 내린 경치의 아름다움[ ] 

외나무다리

아름다운 자연과 벗하며 즐기는 마음의 부귀

아름다운 구슬로 된 동굴같은 숨은 세계 성산을 미화한 표현,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속세와 단절된 상태에서 자연을 즐기고 싶음 도교적 자연관, , 



수능특강 수능완성 더나은 국어 EBS & _ 101

결사[ ]

산중 의 벗이 업서 ( )山中 한기( )漢 하 두고

[만고 인( ) 古 물( )人物 을 거 리 혜여 니

성현 은 니와 호걸 도 하도 할샤( ) ( )傑

하 삼기실  제 곳 무심 가마 ( )無心

엇디  시운 이 알( )時 락배락 얏 고]

모 일도 하거니와 애 옴도  그지업다

[기산( )山 의 늘근 고불 귀 엇디 싯돗던고  

일표(一瓢 틴)  후의  조장이 더욱 놉다]

인심 이 ( )人心  야 보도록 새롭거

세사(世 )事 구롬이라 머흐도 머흘시고 

엇그제 비  술이 어도록 니건 니 

잡거니 밀거니 슬 장 거후로니

의 친 시  져그나 리 다

거믄고 시옭 언 저 풍입송( )入松 이야고야 

손인동 주인(主 인동 다 니저 려셰라)人

장공 의 학( ) (空  )이 이 골의 진선( )眞仙 이라

[요대 월하( ) ( )瑤 月下 의 혀 아니 만나산가 

손이셔 주인( )主人 려 닐오  그 긘가 노라 ]

현대어 풀이

결사[ ]

산중에 벗이 없어 책을 쌓아 두고

만고의 인물을 거슬러 헤아려 보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어찌 무심하랴마는

어찌된 시운이 흥했다 망했다 하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끝이 없다.

기산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는가, .

박 소리 핑계하고 표주박 하나를 던져 버린 허유의 지

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얼굴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상 일은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술잔을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이나마 덜어지는구나.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을 타자꾸나.

손님 객 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 )] .客

높고 먼 공중에 떠 있는 학이 이 골의 진선이라

신선이 사는 달에서 행여 나를 만나지 아니하였는가( ) ?

손님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곧 진선인가 하노

라.

역사책

책 속의 많은 역사적 인물

하늘 조물주 가 사람을 만들때( )

시대의 운수가 일어났다 떨어졌다가 흥망성쇠, 

옛날 요 임금 때 허유와 소부가 숨어 살았던 산, 

나이가 많은 사람 허유, 

고사인용 요임금이 왕위를 물러주려 하자[ ] , , 

기산으로 들어가 속세와 단절하고 살아감   ,

기산으로 들어가서 강물에 귀를 씻음   -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기 위해 달아놓은    -

표주박을 던져버림    

표주막 소리가 난다면 던져버림 지조행장 지조를 지키는 몸가짐( ). 志操行

얼굴 자주 변함 염량세태 세력이 있을때는 아첨하고 없어지면 푸대접, ( )

시름을 잊기 위한 매개물

세상일 근심 시름의 원인, &

조금이나마 낫구나

현 줄,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임금의 덕을 찬양하는 노래

시름을 잊기 위한 매개물 술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다 주인의 삶에 공감. , 영탄법 

먼 공중에 뜬 학 진정한 신선 학, 

신선이 사는 달 아래

손님 정철, 김성원 그대 김성원 가 그것 학 진선 인가( ) ( , )

서사 적막 산중의 들고 아니 나시 고 라는 물음이 해결됨[ ] ‘ ’ .

성산 자연 이 너무 아름다워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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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 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 )分別 할 줄 이시랴. 

제 수< 1 >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

[아뫼 아무리 일러도 임이 혜여 보소서 .] 

제 수< 2 >

추성(秋城) 진호루( )樓 밧긔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 에 흐르는다( )晝夜 .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 수< 3 >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 수< 4 >

어버이 그릴 줄을 처엄부터 알아마는 

님군 향한 뜻도 하날이 삼겨시니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긔 불효(不 인가 여기노라)孝 . 

제 수< 5 >

현대어 풀이

제 수< 1 >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하나 그르다 하나

내 몸의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로다.

그 밖의 다른 일이야 생각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있으

랴.

제 수< 2 >

내 일이 잘못된 줄을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이 마음 어리석은 것도 모두 임을 위하기 때문일세( ) .

누가 아무리 헐뜯어도 임께서 헤아려 살피십시오.

제 수< 3 >

추성의 진호루 밖에서 울며 흐르는 저 시냇물아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임 향안 내 뜻을 따라 너도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 .

제 수< 4 >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리워하는 정은 많고많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냐

제 수< 5 >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드셨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을 불효라 여기노라.

주제 유배지에서 느끼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에 :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그르다 잘못되다, 

할 일 임금에 대한 충성 우국충정, , ( )憂國衷情

생각 근심, 설의법해올 일

권신 이이첨의 횡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린 일

분수에 넘치거나 어긋나다

설의법

어리석다 임금

아무개가 간신배 화자, 

함경북도 경원 유배지, 감정이입

결백 호소[ ] 

경원에 있는 누각 울면서 흐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안타까움,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임금께 계속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 , 

화자와 어버이 사이 장애물

화자와 어버이 사이 장애물
강산 자연물 의 유장함을 통해 유배지에 있는 화자와 부모님 사이의[ ] ( )

심리적 거리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표현함   , . 대구법

그리워 하는 마음

감정이입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 외로움, , 

처음부터 직언하다가 귀양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 

연군의 정의 당위성 절대성, 

충 효 군사부일체 라는 당시 보편적 인식= , ( )君師父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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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변계량 내가 좋다 하고 , < > _ 수능특강 쪽244

작품 분석

 

[내게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의 아니 면 좇지 마라.]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삼긴 대로 하리라.

현대어 풀이

내가 하기 좋다하여 남한테 싫은 일을 하지 말며

남이 한다고 하여도 옳은 것이 아니면 따라하지 말라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지켜 저마다 타고난 성품 그대

로 살아가리라. 

주제 의 에 따라 천성대로 살려는 의지: ( )義

이기심 경계[ ] 

부화뇌동 줏대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경계[ ] ( ) 

옳은 일

타고난 착한 성품 성선설에 바탕을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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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자미상 상사별곡 , < > _ 수능특강 쪽249

작품 분석

 

인간이별( ) 人 別 만사 중( 事 )中 의 독수공방( )獨守空房 더욱  섧다

상사불견( )相思不 이내  진정( )眞情 그  뉘 알리

맺힌 설움 이렁저렁 헛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임 못 보니 가슴 답답

[어린 양자( )樣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듣고 지고 임의 소리 보고 지고 임의 얼굴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해 주소서

전생차생( )前生此生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셔 

그린 상사 한데 만나 잊지 말자 ( ) 相思 백년 기약( )百年期

죽지 말고 한데 있어 이별 말자 처음 맹세( )盟

[천금 주옥( )千 珠玉  귀 밖이고 세상 일불 관계하랴 ]

근원(根 흘러 ) 源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뫼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게 뉘 알리

[화옹( )化 조차 시샘하고 귀신 조차 ( )神 희짓는다

일조 낭 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 ) 一朝 君 돈절( )하니]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세월 절로 간다( ) 無情歲月

소년 청춘(少年 다 보내고 옥빈홍안) ( )春 玉  공노 로다( )空

오동 추야( )梧桐秋夜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수이 가며 

녹음방초( )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 가노 

이내 상사 알으시면 임도 응당 느끼리라 

현대어 풀이

인간의 많은 이별 중에서 홀로 빈 방을 지키는 일이 

더욱 서럽다.

서로 그리워하지만 보지 못하는 나의 진심을 그 누가 

알 것인가.

맺힌 서러움과 이런저런 헛된 근심을 다 제쳐두고 자

나 깨나 깨나 자나 임을 못 보니 가슴이 답답.

어른거리는 임의 얼굴 고운 소리 눈에 어른거리고 귀

에 쟁쟁하게 들리니,

듣고 싶구나 임의 소리 보고 싶구나 임의 모습.

비나이다 하느님께서 이제 보게끔 해주소서 임을 볼 . (

수 있기를 청합니다.)

전생과 차생에 무슨 죄로 우리 둘이 태어나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함께 만나 서로 잊지 말자 

백년의 약속 결혼( )

죽지 말고 함께 있어 이별하지 말자던 처음의 맹세

많은 금과 구슬과 옥은 귀 밖이요 관심이 없고 세상( ) 

사의 일에 관심을 두랴.

근원 흘러 물 되어 깊고 다시 깊고

사랑이 모여 산이 되어 높고 다시 높아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누가 알겠는가.

조물주조차 샘을 내고 귀신이 따라 방해한다.

하루아침에 낭군님과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뚝 끊어지

니

오늘이나 소식 올까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한 세월이 저절로 흘러간다.

어린 청춘 다 보내고 욱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이 

헛되게 늙었도다.

오동추야 가을밤 밝은 달에 밤은 어찌 흘러가며( ) 

녹음방초 여름의 자연 경관 저문 날에 해는 어찌 더( ) 

디 가는가.

나의 사랑하는 마음 아신다면 임도 당연히 느끼리라.

주제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세상의 모든 일 화자의 처지 서럽다

서로 그리워하지만 보지 못함 진실하여 애틋한 마음 설의법

얼굴 모양 음성 상징어

임에 대한 그리움[ ] , 시각적 청각적,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 대구법 예스러운 표현 지고, ( )

기원의 대상 기원의 내용, 기원적 어조

전생과 이생

천개의 금 구슬 옥 온갖 보물, , 귀에 들리지 않는다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보물 세상사에 관심이 없음[ ] , , 설의법

임에 대한 사랑이 깊은 물 높은 산처럼 , 

충만한 상태임 

대구법 구조 은유법 , a-a-b-a ,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설의법

조물주 남의 일에 방해가 되게 하다 장난질하다, 

임에 대한 사랑

임에 대한 사랑

하루아침에 짧은 시간, 끊어지다
이별을 조물주 귀신 의[ ] ‘ ’, ‘ ’

탓으로 돌림   

시간의 흐름
헛되이 늙는구나 한탄 , 영탄법

과거 젊은시절 현재 늙음 이별, 

오동잎이 떨어지는 가을밤 쓸쓸함, , 계절적 배경 가을( )

우거진 나무그늘과 향기나는 풀, 계절적 배경 여름 시각적 청각적( ), ,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부재하는 임을 느끼는 상황 

평생을 함께 하자는 약속

마땅히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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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공방 홀로 앉아  반야 잔등( )半夜殘燈 벗을 삼아 

일촌간장( )一寸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가슴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이 바다 되면 배를 타고  아니 가랴

한숨 끝에 불이 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교태 겨워 웃던 웃음( ) 嬌態 생각하니 목이 멘다 

지척( ) 咫尺 동방( )洞房  천리( )千 되어 바라보니 암암 하도다 ( )暗暗

만첩 천희( )妾千姬 그려 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날개 돋친 학 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랴

산은 첩첩 고개 지고 물은 중중 흘러 근원 되니( ) 

천지 인간 이별 중에 나 같은 이 또 있는가( ) 天地人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것다

초로 같은( ) 이내 인생 ( )人生 무슨 죄로 못 죽는가 

바람 불어 궂은비 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바장이며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이내 상사 허사 로다 ( )事

공방 미인(空 독상사) ( )房 人 獨相思 는 예로부터 있건마는

나 혼자 그리는가 임도 나를 그리는가

노류장화( )柳墻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날 사랑하던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 

산계야목( )山ꆿ闉ꆤ 길을 들어 놓을 줄을 모르는가 

노류장화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가는 길이 자취 나면 오는 길이 무디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런가

현대어 풀이

독수공방 홀로 앉아 깊은 밤 희미한 등불 벗을 삼아

일촌간장에서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가슴 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이 바다를 이루면 배를 타고 아니 가겠는가.

한숨 끝에 불이 나면 임의 옷에 붙으리라.

교태를 이기지 못해 웃던 웃음 생각하니 목이 멘다.

가까웠던 동방이 천리가 되어 바라보니 아득하다.

만 명의 첩과 천 명의 여인을 그려 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릴 수 있겠는가.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겠는가.

산은 첩첩하여 고개 되고 물은 흘러 근원이 되니

천지 인간의 이별 중에 나 같은 이 또 있겠는가.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것다.

풀잎의 이슬 같은 이내 인생 무슨 죄로 못 죽는가.

바람 불어 궂은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오락가락하며

임 계신 곳 바라보니 이내 사랑하는 마음이 허탈하도

다.

빈방의 미인의 홀로 사랑하는 마음은 옛날부터 있건마

는

나 혼자 그리워하는가 임도 나를 그리워하는가, .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 밑의 꽃 꺾어 들고 봄빛을 즐기

는가.

날 사랑하던 끝에 남을 사랑하시는가.

산 꿩과 들오리 길을 들여 놓을 줄 모르는가 돌아올 .(

줄 모르는가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 밑의 꽃 꺾어 들) 

고 봄빛을 노니는가.

가는 길이 자취 없어 오는 길이 무디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쉽겠는가.

화자의 상황 깊은 밤의 꺼질 듯한 불, 시간의 흐름

한 토막의 간과 창자 애달픈 마음, 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답답함 애달픔 , 

과장법 불가능한 상황 설정  , 
대구법     

설의법과장법

뜨거운 사랑

이별의 슬픔

과거 임과 함께 하던 행복한 시간, 

신랑 신부가 잠을 자는 방 , 

임과의 공간적 거리감, 과장법

수많은 여자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여러 모습, 그리움, 설의법

임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 화자의 분신 설의법

임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 산 물 은 장애물, ‘ ’, ‘ ’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풀잎에 맺힌 이슬같은 인생 허무하고 덧없음, , 직유법

화자의 암울한 상황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오락가락 거닐다행동묘사[ ] 

독수공방하며 임 생각에 몸부침치는 일

임의 변심에 대한 의구심  

길가의 버들가지와 담장 위의 꽃송이 화류계의 여인 질투의 대상, ,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질투의 대상

산꿩과 들오리 성질이 사납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려운 사람 임, 

임에게 가는 길 나에게 오는 길 더디리라

쉽지 않다, 설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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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사임당 사친 , < > _ 수능특강 쪽255

작품 분석

 

천 리라 먼 고향 산은 만 겹 봉우리   千 家山 疊峯

꿈에도 안 잊히는 가고픈 마음  歸心 在夢 中

한송정 위아래엔 외로운 둥근 달          寒松亭畔孤 月

경포대 앞을 부는 한 떼의 바람  韜浦藵前一驞

모래톱 갈매기는 뫼락 흩으락   沙上白 恒 散

물결 위 고갯배는 동으로 서로   海 漁 任 東

언제나 다시 강릉 길 밟아   何時 瀛

색동옷 입고 어머니 슬하에서 바느질할꼬.  更着斑 下

주제 친정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고향과의 심리적 거리 고향에 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감정이입 고향의 정경 

묘사 대구 - , 

고향의 정경 

묘사 대구 - , 

어린 시절의 향수 늙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 , 노래자의 고사활용 나이 일흔에 어린아이 옷을 입고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린 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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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담영 사노친곡 , < > _ 수능특강 쪽256

작품 분석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푸르고 또 푸르네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르기 같이

어느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께 뵈오려뇨

제 수< 1 >

친년( 年)은 칠십오 요 ( )七十五 영로( )는 수천 리 오

돌아갈 기약은 갈수록 아득하다.

아마도 잠 없는 중야( 의 눈물)中夜 겨워 설웨라. 

제 수< 2 >

길이 멀다하니 나면 아니 가랴터냐

말이 파려하다 타면 아니 녜랴터냐 .

가고 난 후면 노모 귀령( )歸寧 할 일인데  천진우위( )溱于 인마는 불하
유해( )不瑕有害 라 이를 저어 하노라.

제 수< 3 >

적리광음 은 ( )光 사 년이 벌써 되고  

천외가향( )天外家 은 만 리에 아득하니 몸이 못 가거든 기별(奇 )別 이나 
들었으면

아무리 척흘첨망( 屹瞻 )望 을 말랴한들 얻을손가. 

제 수< 4 >

임행밀밀봉( 密密 의공지지귀 난장촌초심) ( ) ( ) 意恐 歸 將寸 心
보득삼춘휘( )報得三春暉

인정 이 간절하니 귀신들 아니 울가( ) .人情

지금의 이 시 이 뜻은 읊을수록 슬퍼이라. 
제 수< 5 >

현대어 풀이

제 수< 1 >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푸르고 또 푸르네

나도 이 봄이 오고 이 풀이 푸른것과 같이

어느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를 뵐 수 있을까

제 수< 2 >

어머님의 연세는 칠십 오세요 영남길 고갯길 고향으, ( , 

로 가는 길 은 수천 리니)

돌아갈 기약은 갈수록 아득하다

아마도 잠 없는 한 밤에 눈물겨워 서럽구나.

제 수< 3 >

길이 멀다해도 나서면 아니 갈 터인가

말이 파리하다 해도 타면 아니 갈 터인가

가고 난 후면 늙으신 어머니를 뵐 것인데 빨리 위나, 

라에 이를 도착 수 있지마는 어떤 해가 있을까 하여( ) 

이를 두려워 하노라.

제 수< 4 >

귀양 세월 사 년이 벌써 되고

천 리 밖에 있는 고향은 만 리로 아득하니 몸이 못 가

거든 소식이나 듣고자

아무리 높은 곳이 올라 바라보아도 해도 소식을 알 수 

있겠는가 

제 수< 5 >

나그넷길에 옷이 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꿰매시는 것은 

행여나 돌아옴이 늦어질까 걱정한 탓이라네 지극히 . 

작은 자식의 마음으로 봄볕 같은 부모의 은혜를 갚기 

어렵구나. 

인정이 간절하니 귀신인들 울지 않을까 

지금 이 시 이 뜻은 읊을수록 슬프구나.

주제 고향의 늙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의 연세를 높여 이르는 말 고향 심리적 거리

봄의 생동감 , 묘사 반복 시각적, , 

화자의 처지 유비 ( )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유배지

빛과 그림자 세월, 

허약하다

어떤 해가 있을까 하다 유배지에서 이탈하면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만나다 위나라 고향 에 빨리 도착하다( )

천리 밖의 고향

유배 기간

심리적 거리 소식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다 얻을 수 있겠는가, 설의법 

멀리 있는 유배 자식을 걱정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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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니 나니 편지를  뉘 전하리

시름이 가득하니 꿈인들 이룰쏜가

날마다 노친 얼굴이 눈에 삼삼하여라( ) .

제 수< 6 >

동산(東山)을 올라보니 고국( )故國 도 멀셔이고

태행( )太 이 어드메요 구름이 머흘레

갈수록 애일촌심(愛日寸心)이 여림심연( )如 深淵 하여라

제 수< 7 >

[천애( )天涯  절역( )域 ]의 새해를 네 번 보니

촌초심정(寸 心情)은 이르지도 말려니와

아마도 학발의려( )倚 를 어이하여 위로할고

제 수< 8 >

[유난사죄( )有  난의질( )疾  위불충신( )爲不忠 불효남 ( )不孝男 ]

소재( )의 이 구 를 이제록 볼작시면( )句

남이 아니라 나를 이른 말이로세

제 수< 9 >

내 죄를 아옵거니 유찬(流 이 박벌 이라) ( )竄

도처( )到 에 성은( 恩 을 어이 하여 갚사올고)

노친 도 ( ) 풀어 혜시고 하 그려 마오소서

제 수< 10 >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데 를 들으시네

일월(日 )月 이 가까우사 하토(下土)에 비추시네

아무튼 우리 모자지정( )母子之情 을 살피실 제 없으오랴

제 수< 11 >

현대어 풀이

제 수< 6 >

기러기가 날지 않으니 편지를 누가 전하겠는가

걱정이 가득한데 꿈엔들 이룰수 있겠는가

매일 늙으신 어머니의 울굴에 눈에 어른거린다. 

제 수< 7 >

동산에 올라보니 고국이 멀기도 하구나.

태행산은 어디인가 구름이 험하구나

갈수록 부모님을 모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마치 깊은 연못을 건너는 것과 같이 조심스러운 마음

이구나 부모님을 걱정함.( )

제 수< 8 >

하늘가 외로운 곳 유배지 에 새해를 네 번 보니( ) ,

작은 풀잎에까지 든 깊은 정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

니

아마도 문설주에 기대어 자식을 기다리는 늙으신 부보

님을 어찌 위로할 수 있을까

제 수< 9 >

죄를 사하기 어려우니 의원이 병을 고치기 어렵고 충, 

신이 되지 못하니 효자가 되지도 못해

노수신 조선 명조때 신하 유배생활을 많이 함 이 이 ( , )

구절을 이제 본다면

남이 아니라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제 수< 10 >

내 죄를 알거니 귀양이 가볍구나

가는 곳마다 성은을 어떻게 갚을까

늙으신 어머니도 생각해 보시고 너무 그리 화자가 유(

배간 것에 대한 어머니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 마소서) . 

제 수< 11 >

하늘 임금 이 높으시나 낮은 데 백성들의 말과 삶 화( ) ( , 

자 포함 를 들으시네 듣고 있음) ( )

해와 달이 가까우나 인간 세상을 비추시네 살펴보고 (

있음)

아무렴 우리 모자의 지극한 정을 살피실 때 없겠는가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설의법

설의법

유배지 고향이 보고 싶어서 올라간 곳, 고향

유배를 보낸 것이 가벼운 벌이다.

경상북도 청송의 태행산 고향, 장애물

부모를 모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깊은 연못을 건너는 것과 같은 마음

하늘의 끝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유배지[ ] 

작은 풀잎에까지 깊이 든 정

자식을 기다리는 늙으신 부모님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 의원이 병을 고치기 어렵다

충신이 되지 못하다

조선 선조때 노수신의 책

노수신의 소재집 의 구절을 인용[ ] < >

가는 곳마다

임금의 은혜로 다행히 살아남아 유배를 왔다 널리 이해하시고 

아들이 유배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억울 분노 하지 마셔요&

어머니와 아들의 정

임금 백성들의 삶

임금 백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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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울거나 거믜 나리거나 등화 열리거나( ) 燈

아마도 반가운 기별을 어느 때 들어려노 

제 수< 12 >

현대어 풀이

제 수< 12 >

까치 울거나 거미 내려오거나 등화 등잔불 촛불 의 심( ( )

지 끝이 타서 맺힌 불똥을 비유적으로 표현 가 열리거)

나

아마도 반가운 소식 유배에서 풀려 부모를 만날 수 있(

다는 소식 을 어느 때에 듣겠는가)

유배에서 풀려나 부모를 볼 수 있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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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건창 전가추석 , < > _ 수능특강 쪽305

작품 분석

  

서울이야 부귀한 사람들 모인 곳이라                         京師富貴地

철따라 명절을 챙기지만                                     四時多佳羻

시골은 빈천한 사 람들                                       锐闇邢郟人

추석 같은 명절 또 있으랴!                                  螦如仲秋日

[가을날 햇빛이 맑게 비치고                                 秋日有淸暉

가을밤 달이 밝게 떠서                                      秋宵有明月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景固 佳

우리들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 .]                           爲我

보이나니 사방으로 트인 들판에                              但 四 中

좋은 곡식 이삭을 드리우니                                  嘉穀正垂實

올벼는 벌써 타작마당 올랐고                                早禾已登場

콩과 팥도 따로 거두고                                      亦採擷

마당가에 해바라기씨 털어 내고                              中庭剝旅

뒤뜰에선 알밤을 깐다네.                                    後園摘 栗

둥그런 질화로에                                            團團土火

고주배기 벌겋게 타올라                                      吹扇 榾柮

밥 짓고 국 끓여서                                          煑 作 湯

온 가족 실컷 먹고 마시네                                   大家劇啗啜

한번 배가 부르매 기분이 늘어져서                           一 便意氣

떠들썩 이런저런 이야기꽃 피네.                             散漫

지난해 큰 흉년 만났을 젠                                   去年大凶年

주제 풍년을 맞이한 풍요로운 추석 정경과 가난한 농민: 

이 겪는 비참한 상황

추석 말고도 즐길 수 있는 명절이 있음

서울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추석 이외 다른 명절은 즐길 여력이 없음, 설의법 영탄법, 

농민이 느끼는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 ] , 낮과 밤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

땔감으로 사용한 나무 그루터기

화자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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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죽어 못 살 듯싶더니만                                幾乎死不活

금년엔 대풍이 들었어                                      今年大 年

하늘이 사람을 영영 죽이실 리 있겠나.                      天意固不殺

중략( )

[앞마을엔 막걸리 거르고                                   南 白

뒷마을엔 누렁소 잡는데]                                   北 宰 犢

[홀로 서촌의 어느 집에                                    獨有 家

섧디섧게 밤새도록 곡을 하는고.]                           哀哀 夜哭

곡하는 이 누군가 물어보니                                 借問哭

유복자 안은 홀어미라네 .                                   寡婦抱

서방님이 살아 계실 적엔                                   夫君在世日

두 식구가 이 한 집 지켜                                   兩口守一屋

문전의 멍석만 한 땅에서                                   前一席地

매해 벌어서 근근이 풀칠은 하였는데                        歲收僅

지난해 가을 서리 일찍 내려                                去年秋早鬗

비로 쓴 듯 콩 반쪽도 구경 못 했다오.                      掃地無半蟸

겨와 밀기울에 송기를 섞어 먹어도                          胛ꊤ髗松皮

겨울나기 부족하였지요.                                    鑉冬猶不醮

봄이 오자 부잣집에 가서                                   春來向富人

나락을 구걸하여 한 줌 얻어다가                            乞禾得滿匊

[한 톨도 먹기 아까워                                      一肍惜不嚥

고스란히 간직했다 종자로 쓰고 나니]                       持爲種田穀

큰 흉년이 있은 뒤 풍년이 와서 다행스러워 하는 마음 풍년이 들면 하늘에 감사해 하는 농민의 순박한 마음 , 

풍년이 든 해의 추석을 즐기는 농민 넉넉하고 흥성거리는 모습[ ] , 

슬픔에 잠겨 있는 서촌의 어느 집 앞마을 뒷마을[ ] , ,  같은 시간 다른 공간의 두 장면을 병치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읜 자식

남편

 화자 농민 : 

 화자 작품 밖 마을 전체를 조망 : , 

 화자 작품 밖 마을 전체를 조망 : , 

 화자 유복자 안은 홀어미 : 

소유한 농토가 적은 가난한 농가

지난해 큰 흉년으로 인한 피해, 

밀을 빻아 채로 쳐서 남은 찌꺼기

소나무의 속껍질

큰 흉년으로 굶주리는 가족

종자로 쓸 곡식을 얻어 옴

농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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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은 날로 쇠약해지고                                    氣力日以微

위와 창자 날로 오그라들고]                                 日以

굶거나 먹거나 함께하였는데                               同是一

이 몸은 나무둥치처럼 모진지 妾何 如木                           

홀연히 서방님만 저세상으로 보내어                        却 夫君去

앞산 기슭에 내 손으로 묻었다오.                          去埋前山

[앞산에 묻힌 사람 썩어 갈 때에                             埋人人 朽

논에 심은 곡식은 익어 갔다오.]                            種穀穀 熟

벼 이삭 익은들 무엇하리오 ?                               穀 熟何爲

차마 보지 못해 문 닫고 들어앉아                          不忍目

차라리 따라 죽자 해도                                    即欲決相

젖먹이 어린것 두고 어이하리                           奈此兒匍匐

이 아이 비록 아비를 모르지만                             兒 不 父

단 하나 서방님의 혈육이니                                猶是君

아이를 품에 안고 영위 앞에  고하다가                      抱兒向

말을 잇지 못하고 혼절하였는데                            氣 久不

문득 문을 두들기는 소리                                  忽 吏打

아전이 세곡 바치라 외쳐 댄다 .                             叫呼 稅

종자로 쓸 곡식을 지키기 위해 굶주림을 견디고 농사를 짓다 쇠약해져 가는 남편의 모습

흉년 기근 때문에 남편이 죽음,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함 비극적 상황, 

죽은 남편
논의 곡식은 남편이 목숨을 희생해서 심고 기른 것 [ ] 비극성 강조 대조, 

남편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 의문형

생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어린 자식 때문에 억제하는 화자

죽은 이의 이름을 적은 종잇조각 상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씀, 

백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는 가혹한 정치 가렴주구, ( )苛斂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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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 )禽獸 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 수< 1 >

[계교( )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 )東南 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 수< 2 >

[비록 못 이뤄도 임천( )林泉 이 좋으니라

무심어조( )無心 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 )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 수< 3 >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 수< 4 >

어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 )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 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 을 것인가]

제 수< 5 >

현대어 풀이

제 수< 1 >

평생에 원하는 것은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 수< 2 >

남과 글재주만 서로 견주어 보다 보니 공명이 늦었( ) 

구나.

책을 지고 스승을 찾아 이리저리 다녀도 이루지 못할

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노라.

제 수< 3 >

비록 못 이뤄도 자연이 좋으니라.

공명에 욕심 없는 물고기와 새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속의 일을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 수< 4 >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갈림길에 서서 갈 데를 몰라 하노라. 

제 수< 5 >

어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도를 행하기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주제 안빈낙도의 즐거움과 입산양명에 대한 미련: 

유교적 깨달음

충 효, 짐승 설의법

충효를 다하고자 하여 마음이 급함

남과 서로 견주어 살포 봄 공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냄

학문에 정진하다보니 벼슬을 하지 못함 안타까움[ ] , 

책 상자를 지고 스승을 찾아 이리저리 다님

세월이 빠르니 공명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안타까움, 

비록 이루지 못해도 수의 못 이룰까 하여라 와 연관, 2 ‘ ’

자연 화자의 지향 공간, , 대유법

욕심없는 물고기 새& , 객관적 상관물 유사성( )

세속의 일 물고기 새, , 의인법

자연 임천, , 대유법

벼슬을 하려고 하니 입신양명, 

내적 갈등 자연 벼슬 입신양명[ ] , ( )

자연즐김

갈림길 자연 벼슬 속세, ( )

이럭저럭 수의 갈등과 연관4

도를 행하다 입신양명, 자연속에 숨어 사는 곳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 자연 즐김

내적 갈등 자연 벼슬 입신양명[ ] , ( )



고전시 수능특강 수능완성 _ EBS &

114 더나은 국어 수능특강 수능완성_ EBS &

하려 하려 하되 이 뜻을 못 하였네 

이 뜻 하면 지락( )樂 이 있느니라 

[우습다 엊그제 않던 일을 뉘 옳다 하던고 ]

제 수< 6 >

그만두자 그만두자 하되 이 일 그만 두기 어렵다

이 일 그만두면 일신 이 한가하다( ) .一

[어쩌랴 엊그제 하던 일이 다 그른 줄 알겠네 .]

제 수< 7 >

[출 하( )出 면 치군 택( )君 민( )澤民  처 하면( )  조월 경운( ) ( )月 ]

[명철 군자( ) ( )明哲 君子 는 이럴수록 즐기 니

하물며 부귀위기(富貴 )危機 라 빈천거( )邢郟居 하오리라 ] 

제 수< 8 >

[청산이 벽계( )壁溪  임 하고( )藣  계상( )溪上 애 연촌( )烟村 이라]

초당심사( )蝄堂心事  백구 인들 제( )白ꇒ 알랴 

죽창정야(竹窓魗夜 월명 한데) ( )月明  일장금(一 )張琴 잇나니라

제 수< 9 >

궁달(窮鑏) 부운( )浮髭 같이 보아 세사 잊어 두고 ( ) 世事

호산 가수( ) ( )好山 佳水 노는 뜻을  

[원학(猿ꆯ)이 내 벗 아니어든 어느 분이 알으실고] 

제 수< 10 >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죽정송함(竹庭松 )檻 에 일점진(一ꋙ )塵 도 없으니]

일장금(一饲琴) 만축서(蠧 )鋳書 더욱  소쇄 하여( )瀟灑 라

제 수< 11 >

현대어 풀이

제 수< 6 >

하려 하려하되 이 뜻 못하였구나

이 뜻을 하면 지극한 즐거움이 있나니라

우습다 엊그제 아니하던 일을 누가 옳다고 하던가, 

제 수< 7 >

그만두자 그만두하 하지만 벼슬을 그만두기 어렵다

이 일을 그만두면 내 몸이 한가롭다

어쩌랴 엊그제 하던 일 벼슬추구 이 다 잘못된 줄을 , ( )

알겠구나.

제 수< 8 >

벼슬길에 나아가면 임금을 섬기며 백성을 윤택하고 

산림에 은거하면 자연을 벗 삼아 지낸다( ) .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군자는 이럴수록 자연을 벗 삼(

는 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는 위기가 있으니 가난한 삶을 누릴리라.

제 수< 9 >

푸른산이 푸른 시냇물과 가깝고 시냇물 위에 연기가 

피는 마을이구나

풀로 된 집에서 사는 마음을 흰 갈매기인들 알겠는가 

죽창 남자의 방 창문 고요한 밤에 달이 밝은데 거문( ) , 

고가 있구나

제 수< 10 >

빈궁과 영달을 뜬 구름 같이 보아서 세상일을 잊어 두

고

좋은 산 아름다운 물가에서 즐기는 뜻을

원숭이와 학 풍요와 부귀한 생활의 상징 이 내 벗이 ( )

아니거늘 어느 분이 아실까

제 수< 11 >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 

대나무 정원과 소나무 난간에 한 점 티끌도 없으니

거문고 하나 만 권의 책이 더욱 산뜻하고 깨끗하구나, .

자연을 즐기는 것

지극한 즐거움

자조적

그동안 자연 속의 삶을 살지 않다가 [ ]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자연 생활을 하고자 하느냐

벼슬길

벼슬길 세속적 욕망, 

세속적 욕망이 부질없는 것을 알지만[ ] ,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음

벼슬길에 나가면 임금을 섬기며 백성을 윤택하게 함, 

산림 자연 에 은거하면( )

달을 낚고 구름을 갈다 자연을 벗삼아 지내는 삶, 

대구 대비 대조[ ] , ,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군자

부를 추구하다가 위험이 닥칠 수 있다 가난한 소박한 삶을 누리다 부귀( ) 

자연을 선택하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부족이나[ ] 

    자연에 대한 순수한 애착보다 위험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것임 안빈낙도에 대한 의지 . / 

푸른산 자연( )

푸른 시냇물 자연( )

가깝다

시냇물 위에

연기 피는 마을 평온함, 

자연친화적 삶[ ] 

풀로 된 집에서 사는 마음 소박함, 흰갈매기도 알지 못한다, 설의법

남자방 창문의 고요한 밤에 달이 밝은데, 시간적 배경 거문고 풍류, 

가난과 출세 세속적 가치, 

뜬구름 의미없는 것, 

좋은 산과 아름다운 물 자연( )

원숭이 학 자연, ( )

세상사를 잊고 자연친화적 삶 만족[ ] , 

자연의 아름다움, 대구법

대나무 정원과 소나무 난간 자연( ) 한 점의 티끌

자연의 깨끗함[ ] 

거문고 하나 풍류, 만 권의 책 산뜻하고 깨끗함, 영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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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월( )月 이 구름 뚫고 솔 끝에 날아올라

십분청광( )十分淸光 이 벽계( )碧溪 중에 비꼈거늘

어디 있는 무리 잃은 갈매기는 나를 좇아오는가.

제 수< 12 >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소나무 문 걸어 닫고 달빛 아래에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같 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다 

제 수< 13 >

월색계성( )月 溪  어섯겨 허정( )亭 의 오나날

[월색 을 ( )月 안속 하( )眼屬 고 계성( )溪 을 이속( )屬 해]

드르며 보며 하니 일체청명(一 淸明 하여라)

제 수< 14 >

주색( )을 좇자 하니  소인( )人 의 일 아니고 

부귀( )富貴 구 차 하니  ( )求 뜯디 아니가네

두어라 어목(漁 )牧 이 되어야 적막빈( )寂寞濱 애 놀쟈

제 수< 15 >

행장( )豇觊 유도 하니  ( )有鑎 바리면 구테 구하랴 

산지남수지북( )山之南水之北 병들고 늘근 나를 

[뉘라셔 회보미방(懷寶鏲钡)하니 오라말라 하나뇨]

제 수< 16 >

성현 의 가신 길히 만고 에 한가지라( ) ( )葑郝 蠧古

은 커나 견( ) ( )骬 趆 커나 도 가 ( )鑎 어찌 다르리

일도 가 다르지 아니하니( )一鑎 아무덴들 어떠리 

제 수< 17 >

현대어 풀이

제 수< 12 >

비 갠 후 밝은 달이 구름을 뚫고 소나무 가지 끝에 날

아오르니

한껏 밝은 달빛이 푸른 시냇가 중에 비치거늘

어디 있던 무리 잃은 갈매기가 나를 따라 노니는구나.

제 수< 13 >

날이 저무니 도무지 할 일이 없어서

소나무 문을 걸어 닫고 달빛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같은 마음 털끝만큼도 없다.

제 수< 14 >

달빛과 시냇물 소리가 뒤섞여 빈 정자에 오거늘

달빛을 눈으로 보고 시냇물 소리를 귀로 들어, 

들으며 보며 하니 모두가 맑고 깨끗하구나, .

제 수< 15 >

술과 여자를 좇자하니 선비의 일이 아니고, 

부귀를 좇고자 하니 마음이 가지 않네

두어라 어부와 목동이 되어 고요한 물가에서 놀자, 

제 수< 16 >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남에도 도가 있으니 버리면 구태

여 구하랴 

서울 생활에 병 들고 늙은 나를

누가 나라를 구할 보물을 가졌다고 오라말라 하겠는가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음( , )

제 수< 17 >

성현이 가진 길이 아주 옛날부터 하나이다.

자연에 숨어지내거나 벼슬길에 나가가거나 도가 어찌 , 

다르겠는가

한 가지 도가 다르지 않으니 아무곳인들 어떠하겠는가

광풍제월 비가 갠 뒤의 맑게 부는 바람과 밝은달 의 줄임말( , )光 月

한껏 밝은 달빛 푸른 시냇물

물아일체 화자가 갈등을 끝내고 자연과 하나가 된 모습, 

할 일이 없다 강호한정, 

속세의 더러움

달빛과 시냇물 소리, 시각적 청각적, 

뒤섞여

빈 정자

눈으로 보다 시냇물 소리 귀로 듣다

자연친화적 삶[ ] , 시각적 청각적, 

모두가 맑고 깨끗하다, 영탄법

술과 여자 선비

세속적 욕망 주색 뜻 마음 이 가지 않네( )

어부와 목동 욕심없이 사는 존재, 적막한 물가

세상에 나아감과 물러남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 구태여 구하겠는가, 설의법

서울생활 세속적 삶, 

나라를 구할 보물

벼슬에 나갈 생각도 없고[ ] , 

    능력이 없어서 부르는 사람도 없다.

자연에 숨거나 벼슬길에 보이거나 나가거나, ( )

다르지 않다, 설의법 

자연에 있거나 벼슬길에 나가서나 도가 다르지 않으니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자연을 선택, , 설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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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 )漁磯 예 비 개거늘  녹태( )로 독글 삼아

고기를 헤이고 낙글 뜻을 어이하리 

섬월( )月 이 은구( )가 되어 벽계심( )壁溪心 에 잠겼다

제 수< 18 >

강간( )江干 애 누어셔 강수 보는 은( ) 江水

서자여사( )如斯 하니 백세 인들 길겠는가( )百歲

[십년전( ) 十年前 진세일념 이 얼음 녹듯한다( )塵世一念 ]

제 수< 19 >

현대어 풀이

제 수< 18 >

낚시터에 비가 개거늘 푸른 이끼로 돛을 삼아

고기를 헤아리며 낚는 뜻을 어이하리

초승달이 은 낚시바늘이 되어 푸른물에 잠긴다. 

제 수< 19 >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바라보는 뜻은

가는 것이 이 물과 같으니 백 년 동안 그 얼마이겠는

가 벽 년인들 길겠는가?( ?)

십 년 전 속세에 집착했던 마음이 얼음 녹듯 하는구

나.

낚시터 푸른 이끼 돛을 삼아

고기를 잡을 마음이 없음 자연친화적 태도, , 설의법

초승달 은 낚시바늘 초승괄과 모양을 통해 연상, 

푸른물

강가

강물이 쉬지 않고 흘라감.

속세에 대한 집착 욕망 이 해소됨( )

정치를 통한 도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달은 화자가 강호 자연 에서의 삶을 통해 이념을 펼치고자 함[ ] ( ) .



수능특강 수능완성 더나은 국어 EBS & _ 117

27 이이 고산구곡가 , < > _ 수능완성 유형편

작품 분석

① 수 주자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결의1 : 

 고산구곡담( )山九曲潭 을 사람이 몰으든이

 주모복거( )卜居 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 를 상상하고 학주자( ) (武夷 學朱 를 하리라)子 .

② 수 관암의 아침 경치2 : 

 [일곡 은 어드매고 ( )一曲 관암( )冠岩 에 해 빗쵠다]

 [평무(平 )에 내 거든이] 원산 이 글림이로다 ( )山

송간 에 ( )松 녹준( )樽 을 녹코 벗 온 양 보노라 .

③ 수 화암의 늦은 봄 경치3 : 

이곡 은 어드매고 ( )二曲 화암( )岩 에 춘만( )春晩 커다

벽파 에 ( )碧波 곳츨 띄워 야외( )外 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몰온이 알게 한들 엇더리.

현대어 풀이[ ]

고산 아홉 굽이의 경관을 사람① 

들이 모르더니

띠풀을 베고 집터를 마련하여 ② 

살아가니 벗님들이 모두 오신

다. 

아 무이산주희의 무이구곡! ( <③ 

담 의 배경이 되는 산 을 상> )

상하면서 주자의 학문을 배우

리라.

현대어 풀이[ ]

일곡은 어디인가 바위 머리 ? ① 

위에 해가 비치는구나 

잡초가 우거진 들판에 안개가 ② 

걷히니 원근의 풍경이 그림이

로다. 

소나무 숲 사이로 술통을 놓고 ③ 

벗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바라

보노라.

현대어 풀이[ ]

이곡은 어디인가 화암 꽃바위? ( )① 

에 봄이 저물었도다. 

푸른 물결 위에 꽃을 띄워 들② 

판으로 보내노라. 

사람들이 경치가 아름다운 곳③ 

을 모르니 알게 하면 어떻겠는

가?

중의법, 고산 아홉 굽이의 아름다운 경관 경치 학문의 즐거움( ), 

풀을 베어내고 집을 지어 살 곳을 정하다

궁극적 지향 무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던 주자의 삶을 계승하겠다는 의지, 

매 곡마다 곡은 어드매고 다 반복[ ] ‘~ ~ ’ 

통사구조 반복 형식적 통일성    , 공간적 배경 갓바위 봉우리 이름, ( )

시간적 배경 아침, 

잡초가 무성한 들판 시간의 흐름 시각적[ ] 

좋은 술동이 풍류, 

공간적 배경 꽃바위, 

시간적 계절적 배경/ 봄, 

탈속 학문의 세계 과 속세를 이어주는 매개체( ) 속세 학문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경치 좋기로 소문난 곳 즐거운 학문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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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 취병의 여름 경치4 : 

삼곡 은 어드매고 ( )三曲 취병( )屛 에 닙 퍼졋다

녹수 에 산조 는 ( ) ( )水 山 하상기음( )下上其 하는 적의

반송 이 수청풍 한이 ( ) ( )盤松 受淸 녀름 경 이 업( )景 세라.

⑤ 수 송애의 황혼녘 경치 5 : 

사곡 은 어드매고 ( )四曲 송애( )松崖 에 해 넘거다

 담심암영(潭 )心岩影 은 온갖 빗치 잠겻셰라

임천 이 깁도록 죠흐니 흥 을 계워 하노라( ) ( ) .林泉 

⑥ 수 수변 정사에서의 강학과 영월음풍의 즐거움6 : 

오곡 은 어드매고 ( )五曲 은병( )屛 이 보기 죠희

수변정사 는 ( )水 소쇄(瀟灑 함) 도 가이 업다.

 이 중( )中 에 강학( )學 도 연이와 영월음풍( )月吟 하올이라 .

⑦ 수 조협의 야경7 : 

육곡 은 어드매고 ( )六曲 조협( )峽 에 물이 넙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즑이는고

 황혼( )昏 에 낙대를 메고 대월귀( )帶月歸 를 하노라.

현대어 풀이[ ]

삼곡은 어디인가 푸른 병풍인 ? ① 

듯 펼쳐져 있는 절벽에 나뭇잎

들이 우거져 있다. 

푸른 물 위로 산새가 내려왔다 ② 

올라갔다 하며 노래를 부를 때

에, 

키가 작고 가로로 퍼진 소나무③ 

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니 여

름 풍경이 따로 없구나.

현대어 풀이[ ]

네 번째 계곡은 어디인가 소? ① 

나무가 선 절벽 너머로 해가 

지는구나. 

물 위에 비친 바위 그림자는 ② 

온갖 빛으로 잠기었도다. 

숲속의 샘이 깊을수록 좋으니 ③ 

흥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현대어 풀이[ ]

오곡은 어디인가 눈에 쉽게 ? ① 

띄지 않는 절벽이 보기가 좋구

나. 

물가에 지어 놓은 정사가 맑고 ② 

깨끗한 것이 그지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문을 연구③ 

하려니와 시를 읊으며 풍류도 

즐기리라.

현대어 풀이[ ]

육곡은 어디인가 낚시질하기? ① 

에 좋은 골짜기에 물이 넓게 

많이 고여 있다. 

나와 물고기 중 누가 더욱 즐② 

기고 있는가? 

황혼녘에 낚싯대를 메고 달빛③ 

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노라.

공간적 배경 푸른 이끼가 낀 절벽 푸른 병풍, 

시간적 계절적 배경/ 여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귐, 청각적

여름의 무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원함, 영탄법

공간적 배경 소나무가 있는 절벽, 

시간적 배경 저녁, 

물 위에 비친 송애의 그림자

공간적 배경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절벽, 

맑고 깨끗하다

자연 즐김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함 풍류적 태도

공간적 배경 낚시질하기에 좋은 골짜기, 

널찍하다

물아일체

시간적 배경 저녁, 시간적 배경 공간의 이동, ,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감 저녁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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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 단풍으로 덮인 풍암에서의 흥취8 : 

칠곡 은 어대매오 ( )七曲 풍암(楓 )岩 에 추색( )秋 됴타 

 청상( )淸鬗 엷게 치니 절벽 이  ( )腱壁 금수( )霡艜 로다

 한암( )寒岩 에 혼자 안쟈셔 집을 잇고 잇노라 .

⑨ 수 금탄의 흥겨운 물소리9 : 

팔곡 은 어대매오 ( )八曲 금탄(琴 )灘 에 달이 밝다

 [옥진금휘( )玉鋦闌徽 로 수삼곡 을 노는 말이( )數三曲 ]

고조 를 알 이 업스니 혼자 즐겨 하노라( ) .古躺 

⑩ 수 문산의 아름다움과 세속의 경박함10 : 

구곡 은 어대매오 ( )九曲 문산(文 )山 에 세모( )歲暮 커다

기암괴석 이 ( )奇巖怪石 눈 속 에 무쳐셰라

 유인( )鑅仁 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하더라 .

현대어 풀이[ ]

칠곡은 어디인가 단풍이 물든 ? ① 

바위에 가을 빛이 깨끗하구나. 

맑은 서리가 엷게 드리우니 절② 

벽단풍에 덮인 바위이 마치 ( )

비단처럼 아름답구나. 

시원한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③ 

에 돌아갈 생각마저 잊었노라.

현대어 풀이[ ]

팔곡은 어디인가 거문고를 연? ① 

주하는 듯 물소리가 흥겹게 들

리는 여울목에 달이 밝다. 

훌륭한 거문고로 몇 곡을 연주② 

하며 노니 

운치 있는 옛 가락을 알 사람③ 

이 없으니 혼자서 즐거워 하노

라.

현대어 풀이[ ]

구곡은 어디인가 기암괴석이 ? ① 

뒤섞여 아롱지게 아름다운 곳

에 한해가 저물었도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보이② 

지 않을까 걱정되는구나. 

유인즐기며 떠도는 사람은 오( )③ 

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

라.

공간적 배경 단풍이 물든 바위, 

시간적 계절적 배경/ 가을, 

시간적 계절적 배경/ 가을, 비단 단풍으로 물든 절벽, 

시원한 바위, 시간적 계절적 배경/ 가을, 

공간적 배경 아름다운 시냇물, 

시간적 밤, 

좋은 거문고

풍류[ ] 

공간적 배경 시간적 계절적 배경/ 한해가 저물다 겨울, , 

계절적 배경

놀러 다니는 사람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 학문의 즐거움을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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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

갈래 평시조 연시조: , ▪
성격 교훈적 유교적 관조적 회고적 예찬적: , , , , ▪
제재 석담 수양산의 풍경: ▪
주제 전 곡 자연에 동화된 생활     후 곡 학문 수양에 힘쓰는 마음: 6 : 6 : ① ② ▪
특징 : ▪

학문에 대한 의지가 나타남    .① 

주자의 무이구곡가 을 본떴다고 하지만 내용이 독창적임    ‘ ’② .

이해와 감상[ ]

이 작품은 율곡 이이가 황해도 해주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을 때 주자의 무이도「

가 를 모방해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자연 풍경에 . 10 , 」

대한 묘사를 중시하여 관암 화암 취병 송애 은병 등 고산의 아홉 풍경을 한 수씩 노, , , , 

래하였다 작품 전체에 중의적 의미를 깔아 두고 자연에 대한 예찬 과 함께 학문을 가. ‘ ’ ‘

르치고 깨우치는 즐거움 을 드러내고 있다 뛰어난 함축성과 형상성을 지닌 작품으로 교’ . 

훈성과 문학성을 함께 인정받고 있다.

고산구곡가 에 드러난 강호가도 의 미의식[< > ‘ ’ ]

이 작품은 단순히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과 일체된 삶 

속에서 학문 수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다른 강호가도 시가들과 구별

된다. 

자연과 동화된 삶의 풍류 학문 수양의 의지

송간에 녹준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
자연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냄.

표현상 특징[ ]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공간의 속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시조를 즉석에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서 가능했겠군.▪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중의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
통사구조의 반복▪

각 수의 초장을 곡은 어드매오 에 ‘~ ~

하다 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함~ ’ .
→

운율을 형성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음.∙ 

각 수의 관련성을 강화하여 통일성을 갖게 함.∙ 

독자의 호기심을 일깨워 시상을 불러일으킴.∙ 

↓
이 작품의 구조는 작가의 특징인 담백한 미적 세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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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시간 구성[ ]

이 작품은 하루와 일 년의 사계절을 복합하여 시간 구조를 형성함으로 순환성을 획득

하고 있다 즉 서곡 과 제 곡 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곡의 중장과 종장에서 하루와 . , < > < 5 >

일 년 사계절의 시간이 교차되면서 우주의 원리에 의한 순환성을 획득하고 있다. 

하

루

아침

→

저녁

→

달밤

제 곡 관암의 아침 햇살< 1 > 
제 곡 해 저문 송애< 4 > 

제 곡 황혼의 조협< 6 > 
제 곡 달 밝은 금탄< 8 > 

일 

년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제 곡 늦봄의 < 2 > 

희망

제 곡 녹음 < 3 > 

짙은 취별

제 곡 서리 < 7 > 

내려 금수 같은 

풍암

제 곡< 9 >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힌 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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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작자미상 기음노래 , < > _ 수능완성 실전편 1

작품 분석

어유와 계장님네 이 기음 매자꾸나 
기음노래 내 부르리 
천지 삼기실 제 사람이 같이 나니
너르나 너른 천하 많으나 많은 사람 
현우가 다르거니 귀천이 같을손가
성인이 법을 지어 사민을 나누시니
행실 닦고 글 읽기는 선비님네 할 일이오
만들기는 장인이오 바꾸기는 장사로다
치치한 우리들은 할 일이 무어신고 
[속미와 포루는 고금의 한 법이니]
복전 역색이 이 아니 근본인가
종년 작고 수곤 줄도 알건마는  
앙사부육이 이 아니면 어이하리
----------------------
창경이 처음 울고 뽕잎이 푸를 적에   
동풍은 습습하고 세우는 몽몽한데
밭으로 가자꾸나 행여 이 때 잃을세라   
송아지 먹거냐 남은 벌써 가는구나
자네 거름 다 가져갔나 우리 씨앗 나눠 가소  
앞집 보습 뒷집 쟁기 선후를 다툴손가
높은 언덕 낮은 이랑 차례로 일군 후에  
골고루 씨 뿌려라 행여 빈 데 있을세라
이삭이 비록 난들 가꾸어야 아니 되랴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자와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는 가사 작품이 

다 기음 은 논밭에 난 잡풀을 뜻하는 김 의 옛 표현으로. ‘ ’ ‘ ’ , 

기음노래 는 곧 논이나 밭에서 잡풀을 제거하는 김매기

를 할 때 부르는 노래인 것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는 . 

노래라는 점에서 농부가 종류에 속한다 그러나 고단. 

한 농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현실비

판 가사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대체로 작. 

품의 내용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활을 제시하고 그럼에

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에 대한 고달픔을 사실적

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농가. 

월령가 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농민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작품은 전체적으. 

로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상과 3

수탈 과정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핵심 정리

성격 현실적 비판적: , 

제재 수확기를 맞은 농촌의 풍경: 

주제 수확기를 맞이한 농촌의 풍경과 추수 후의 흥겨운 : 

잔치

특징

현실감 있는 사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진다- .

색채 대비가 드러나며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 .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농사일의 고충을 드러낸다- .

어와 탄식, 동네의 일을 도모하기 위한 계의 대표, 청자

화자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함

사 농 공 상 네 가지 신분이나 계급, , , 

하찮은 농민

좁쌀 베 실, 

좁쌀과 베와 실을 세금으로 나라에 바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같다[ ] 

힘써 농사일을 함

종년 한 해가 다 갈 동안의 시간 작고 농사일로 인해 농민이 고생하게 됨: / :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핌 설의법

꾀꼬리

사민을 구분하고 농민이 해야할 일을 제시함

가랑비로 인해 주위가 흐릿함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할 때

서로 돕는 협력의 자세, 명령형 설의법, 

봄바람

김매기, 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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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갓 맨 기음 어느 사이 벌써 기네
가을을 바라거니 세벌 수고 꺼릴손가   
----------------------

중략( )
추풍이 건듯 불어 백로에 위상하니  
들 가운데 누런 구름 네녁으로 한 빛이라 
온 여름 주린 뱃속 먹지 않아도 절로 부르네  
이른 논의 참새 무리 늦은 논의 기러기 떼
남의 속 모르기는 얄미울손 짐승이라  
내일은 들 거두세 새벽 밥 일찍 하소
낫 갈아 손에 들고 지게 꾸며 등에 걸고  
베거니 묶거니 이거니 지거니
[젊으신네 도리깨질 늙으신네 그네질]  
섬 우기네 새끼 꼬네 어즈러이 구는지고
자네 밭에 몇 묶음인가 내 논 소출 이뿐일세  
공사채 다 갚으면 남은 것이 얼마일까
----------------------
어유와 계장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종년토록 수고타가 하루 겨를 못  얻을까
건넌 동네 떡을 하고 너머 마을 술을 빚소   
울 뒤에 밤이 벌고 마당가에 대추 떨어지네
게 찌니 닭 삶으니 가지가지 향미로다   
룡복기 봉탕인들 이에서 나을손가 
김풍헌 이약정을 좌상으로 모신 후에  
헌 패랭이 베 무지렁이 차례로 앉은 후에 

김매기의 필요성

농민들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애씀

가을걷이를 끝낸 후 빚 갚을 일을 걱정함

세 번에 걸쳐 김을 매는 것

서리가 내리니, 가을 

곡식이 익은 것을 비유함

벼가 익어 가는 것을 보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짐, 

행여 다 익은 벼를 먹을까 얄밉게 느껴지는 새들

가을걷이 추수 를 하겠다는 계획( )

날이 촘촘한 농기구로 낟알을 터는 것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의 공동 작업[ ] 

빚 갚기에 대한 걱정

신세타령, 계장님은 청자

마을 잔치

다른 마을

잔치 음식을 준비함

양볶이

마을의 자치 조직인 향약의 임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나이가 많거나 으뜸가는 사람

헌 패랭이를 걸치고 베로 만든 옷을 입은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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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동이 내어놓고 쪽박 잔 가득 부어 
잡거니 밀거니 사양하며 추천할까 
물장구 초금 피리 곡조도 좋을시고   
술김에 흥이 나니 되춤이 절로 난다
----------------------
[어디에서 면주인은 불속객이 오단 말고] 
잔기침 굵은 호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어서 나소 자로 나소 반객인들 내몰손가  
환자 배자 부세 전령 응당 구실 말라 할까 
향청 분부 작청 구청 원님인들 어이 알리  
한 집에 세네 군포 제구실도 못하거든 
사돈일지 권당일지 일족 무리 더욱 설워  
저 너머 십여 호가 어젯밤에 닷단 말가
뉘라서 우리 정상 그려다가 구중궁궐의 님 계신 데 드리리
----------------------

가을걷이를 끝낸 후 마을 잔치를 열고 즐김

농민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어 함

술을 권하며 마시는 모습

물이 가득한 질그릇을 장구삼아 연주하고 그에 맞춰 풀피리를 부는 것

막춤

관아에서 문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

불청객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온 손님, 

반갑지 않은 사람이 등장함[ ] 

반갑지 않은 손님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돌려받는 제도

가혹한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아마도 원님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 지방관의 선정을 기대

명 몫의 군포3~4

가혹한 세금으로 야반도주 함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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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영산홍록( )映山 에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접( )白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기( )山 山氣 를 자랑하고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춘흥( )春氣春 을 조롱한다 

[죽장( )竹杖 을 짚고 망혜( ) 신어라 ]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여산( )廬山 이 여기로다 비류직하삼천척( )流直下三千尺

[의시은하낙구천( )疑是 河 九天 은 옛글에도 일러 있고

타기황앵( )打 아이들은  막교지상 에 한을 마라( )敎枝上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꾀꼬리

황금 갑옷 떨쳐입고 세류영( )柳營 에 넘노는 듯 

벽력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 잠 다 깨운다]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도 절로 하리

화류 장대( )章 고운 여자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삼월 피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인생( )人生 한번 끔쩍 죽어지면 

다시 갱생 어려워라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냐]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인생은 덧없는 것이니 살아생전 마음껏 놀아 볼 

것을 권유하는 조선 후기 십이 잡가의 하나이다 후렴구 없. 

이 인생무상과 삶의 유흥을 노래하는 비교적 일관된 내용

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자연을 유흥과 풍류의 공간으로 바, 

라본다는 점에서 기존 사대부 가사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한자어나 고사의 활용과 같은 당대 양반층의 언어를 사용

하면서도 당시 유행하던 시조를 인용하거나 민요의 내용을 , 

인용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감상적 풍류적: , 

주제 인생무상의 토로와 삶의 유흥에 대한 권유: 

특징: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 .

고사를 인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인생무상을 부각함 .

계절적 배경인 봄의 기운과 모습을 드러냄 .

붉은 꽃과 푸른 잎이 무성하여 산을 붉고 푸르게 덮음, 색채대비 노란 벌과 하얀 나비가 날아다닌다, 색채대비

봄날의 산기운 의인법

화자가 느끼는 봄의 흥겨움

대나무 지팡이 짚신

간단한 보행 여행을 위한 차림새[ ] ,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

중국의 명산 높은 곳에서 날 듯이 곧게 떨어지는 폭포, 이태백의 시에서 인용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하다, 이태백의 시에서 인용 중국 한시 인용 상류층의 언어를 모방한 잡가의 특징, 

나무를 쳐서 꾀꼬리를 날아가게 함 꾀꼬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한탄하지 말아라

봄을 상징

한라라의 주아부가 흉노를 막기 위해 세류에 친 진영, 두보의 한시에 나오는 시어

당시 유행하던 시조의 표현을 모방한 부분

중국 장안 번화가의 누대

유한한 존재로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풀잎 위에 내린 이슬이 아침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허무한 삶을 의미함 인간사의 유한성 자연의 영원성, 

다시 살아나다

민요 성주풀이 의 표현을 모방한 부분[ ] < >

인생무상   

대구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 

지배층의  

언어사용 

꾀꼬리가 잠을 깨우니 쫓아버려야겠는데, 

아이들은 또 그걸 보고 서운하다고 난리임

분주하고 아름다운 소풍의 풍경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즐거움

자연의 영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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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천하 진시황은 아방궁 을 사랑 삼고( )房宮

삼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 년 살잤더니 

사구평대( )沙丘坪 저문 날에  여산청초( )山 속절없다 ]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유명 되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인생 한번 끔쩍 죽어지면

칠성포로 질끈 묵어 소방상 댓돌 위에 

두렷이 메고 갈 때 한 모퉁이 돌아가니

궂은비는 세우 섞어 함박으로 퍼붓는데

무주공산 터를 닦아 청송 으로  ( )松 울을 삼고

두견새로 벗을 삼아 주야장천 누웠으니

산은 요요 물은 쾅쾅 이것이 낙이로다

이러한 일 생각하면 아니 놀고 무엇하리

노류장화( )柳墻 를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 보세

진시황과 관련된 중국 고사를 언급[ ] 수천만 년

진시황이 죽은 곳 인생무상 진시황이 묻힌 곳 인생무상

죽은 후에 이름을 남기다

삼베 작은 상여

주인없이 텅 빈 산에 무덤을 만들어 울타리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 기생

허무주의 향락 쾌락의 추구 , , 

피지배계층의 정서 

이름을 남기지 못함 영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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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김창업 벼슬을 저마다 작자미상 술 먹고 , < ~> / , < ~> _ 수능완성 실전편 2

작품 분석

벼슬을 저마다 면 농부 리 뉘 이시며( ) 夫

의원 이 병 고치면 ( ) ( ) 員 病 북망산 이 져려 랴( )北 山

아 야 잔( )盞 특 부어라 내 대로 리라 

술 먹고 뷧둑 뷔쳑 뷔거러 가며 먹지 마자 크게 맹서  엿더니( )盟

춘하추동 호시절( ) ( )春夏秋冬 好時 의 남린( )南 북촌 다 청 ( ) ( )北村

여 희호동락 올 머데( ) 熙皞同樂 어허  맹서  가소 로다( ) ( )盟

[인생 이 ( )人生 일장춘몽( )一場春夢 인니 먹고 놀여 노라]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명문가의 후손이지만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전

원 속에서 풍류를 즐기던 김창업의 평시조이다 초장에서는 . 

벼슬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야 한

다는 말로 출세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장과 종. 

장에서는 사람의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 방

식대로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풍류적: 

주제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추구: 

특징: 

초장과 중장에서 가정법을 활용함 .

돈호법을 활용해 시상을 집약하고 주의를 환기함 .

술 을 통해 시름을 잊고 남은 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 ‘ ’

가려는 자세를 드러냄.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금주를 맹세한 화자가 놀기 좋은 시절을 맞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자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며 맹세를 어, 

기고 유흥을 즐기려는 태도를 노래한 사설시조이다 술에 . 

취해 비틀거리며 술을 먹지 말자고 맹세한 화자가 핑계를 

대며 자신이 했던 맹세를 가소롭다고 말하는 상황이 웃음

을 유발하고 있다. 

핵심 정리

성격 풍류적: 

주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는 삶의 추구: 

특징: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화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냄.

화자의 상황 변화를 통해 웃음을 유발함.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인생무상 삶의 유한성 에 대한 깨달음. ( ) , 설의법

술을 통해 삶의 유한성과 관련된 시름을 잊으려고 함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 금주의 맹세

술을 마시는 행위가 사계절 내내 지속됨 남쪽 이웃 남쪽 마을,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함께 즐기는 상황 금주의 맹세를 어김

금주의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한 변명[ ]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

모든 사람이 벼슬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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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계영 전원사시가 , < > _ 수능완성 실전편 3

작품 분석

① 수 춘 봄날의 자연현상과 농사의 준비1 ( ) : 

 봄날이 졈졈 기니 잔설 이 다 녹거다( )殘

 [매화( )梅 셔 디고 버 가지 누르럿다]

 아 야 울 잘 고티고 채전 갈게 야라( ) 田

② 수 춘 봄날의 자연현상과 농사의 준비2 ( ) : 

 양파( )坡 의 풀이 기니 봄빗치 느저 잇다

 소원( )小園  도화( )桃 밤비에 다 피거다

아 야  쇼 됴히 머겨 논밧 갈게 여라

③ 수 하 깊어가는 여름에 노래를 듣는 한가로움3 ( ) : 

 잔화 다 딘 후( ) 殘 의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 )白日  고촌( )孤村 에 [낫 의 소 로다]

아 야  [계면됴 불러라 긴 조롬  오쟈]

현대어 풀이[ ]

봄날이 점점 길어 가니 남은 ① 

눈이 다 녹는구나.

매화는 벌써 지고 버들가지는 ② 

누렇게 되었다. 

아이야 울타리 잘 고치고 채소③ 

밭 갈게 준비해라. 

현대어 풀이[ ]

양지에 풀이 자라니 봄빛이 깊① 

어간다.

뜰에 복숭아꽃은 밤비에 다 피② 

겠었구나

아이야 소 잘 먹여서 논밭 갈③ 

게 하여라

현대어 풀이[ ]

남아 있던 꽃이 다 떨어진 후① 

에 녹음이 깊어 간다.

대낮 외로운 마을에 낮에 우는 ② 

닭의 소리로구나.

아이야 계면조의 노래를 불러③ 

라 자꾸 오는 졸음을 깨도록 

하자.

봄의 낮이 점점 길어짐 시간의 흐름 원인, , 

시간의 흐름 결과, 

초봄

꽃이 지거나 변색하는 것, 

자연의 변화, 시간의 흐름 봄이라는 계절 속 변화, 

청자 농사에 대비함 실제로 노동을 하지 않는 화자의 전원생활 일생, ( )

양지쪽 언덕 판단 근거 감각적, 판단 결과 이성적, 

뜰, 공간적 배경

시선의 이동

하강적 상승적

농사에 대비함 실제로 노동을 하지 않는 화자의 전원생활 일생, ( )

시간의 흐름 하강적 녹음 으로 이어지는 걔기 계절 변화의 경계, , ‘ ’ , 

시간의 흐름 여름 푸른색 녹색, , /

대낮, 시간적 배경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러 나가 마을이 비어 있는 상황, 공간적 배경

청각적 영탄법[ ] , 

계면조 가락의 노래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

명령형 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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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 하 북창에 기대어 거문고로 낮잠을 쫓음4 ( ) : 

 원림( )園林  적막  북창을 빗겨시니

 거문고 노라라  [낫 을 와괴야]

종장 누락 

⑤ 수 추 곡식이 익은 늦가을에 술 마시며 느끼는 흥5 ( ) : 

 흰 이슬 서리 되니 가을이 느저 잇다 

긴 들  황운( )이 한 빗치 피거고야

아 야 비즌  술 걸러라 추흥 계워 하노라 ( ) 秋

⑥ 수 추 가을에 느끼는 흥취6 ( ) : 

 동리( )東 에 국화 피니 중양 이 거예로다( )

 자채( )로 비 술이 마 아니 니것 냐

아 야  자해( ) 황계( )ꆿ 로 안주 쟝만 야라롞( ) 镍

⑦ 수 동 겨울에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7 ( ) : 

 북풍이 노피 부니 압 뫼헤 눈이 딘다

 모첨( )蜀耲  빗치뙪  석양이 거에로다

아 야 롷 두죽 니것 냐ꚪ( ) 鰨肠 먹고 자랴 로라롞 

현대어 풀이[ ]

뜰의 숲은 적막한데 북창에 기① 

대니

거문고 소리가 낮잠을 깨우는② 

구나

누락③ 

현대어 풀이[ ]

흰 이슬 서리 되니 가을이 깊① 

어간다

넓은 들에 노란 벼가 한 빛으② 

로 피겠구나

아이야 빚은 술 걸러라 가을 , . ③ 

흥에 겨워 하노라.

현대어 풀이[ ]

동쪽 울타리 밑에 국화가 피니 ① 

중양절이 거의 다 되었구나.

올벼로 빚은 술이 이미 아니 ② 

익었겠느냐.

아이야 게와 황계로 안주를 장③ 

만하여라. 

현대어 풀이[ ]

찬바람이 높이 부니 앞산에 눈① 

이 내린다

초가집 처마 찬 빛이 저녁 무② 

렵이구나

아이야 콩죽 익었느냐 먹고 , ③ 

잘까 하노라

정원, 공간적 배경 고요하다 외로움 O, X 

북쪽으로 난 창 선비의 방 화자의 신분 북창삼우 거문고 시 술, / : , , 

잠을 깨우는 수단 북창삼우 풍류 여유로움, , ,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 ] , 시간적 배경

여름 가을 시간의 흐름, 

누런 구름 누렇게 익은 곡식 풍요로움, , , 색채이미지 은유, 

미래의 상황 추측 상상, 

풍류 가을의 흥을 고조시키는 수단, 

가을 판단 근거, 중앙절 음력 월 일 판단 결과( 9 9 ), , 영탄법 시간의 흐름, 

올벼 철 이르게 익은 벼, 흥취 강조 의문형

붉은게 꽃게, 털빛이 누런 닭

겨울 겨울 하강적 원경, , 

근경 시각의 촉각화 저녁

저녁 식사에 대한 기대감 의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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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 동 겨울에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8 ( ) : 

 [어제 쇼 친 구 오 이야 채 덥거니 ]

 긴 계우  니 아젹 날이 놉파 잇다

아 야  서리 녹앗 냐 닐고쟈도 노라

⑨ 수 제석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9 ( ) : 夕

이바 아 아  새 온다 즐겨 마라

 헌 세월이 소년 아사 가 니라( ) 少年

우리도 새 즐겨 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⑩ 수 제석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10 ( ) : 夕

이바 아 아  날 다 깃거 마라 

 자고 새고 자고 새니 세월이 몃 가리

 백 년(百年)이 하 초초 니( ) 나 굿버 노라

현대어 풀이[ ]

어제 소를 먹이기 위해 불을 ① 

땐 구들이 오늘에야 겨우 더우

니

깊이 든 잠을 겨우 깨니 아침 ② 

해가 높이 떠 있다.

아이야 서리 녹았느냐 일어나③ 

고자 하노라.

현대어 풀이[ ]

이봐라 아이들아 새해가 온다① 

고 즐거워하지 마라.

시끌시끌한 세월이 젊음을 빼② 

앗아 가느니라.

우리도 새해를 즐거워하다가 ③ 

이처럼 백발이 되었노라. 

현대어 풀이[ ]

이봐라 아이들아 날이 샌다고 ① 

기뻐하지 마라.

자고 새우고 자고 새우니 세월② 

이 얼마나 가겠느냐.

백 년이 너무 빨리 가니 나는 ③ 

서운해 하노라.

소를 먹이기 위해 불을 땐 구들, 겨울
시간의 흐름 어제 오늘[ ] , 

따뜻한 구들에서 숙면 시간의 흐름

상황 확인 의문형

현재 상황을 즐겨라

덧없는 세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의인법

세월의 흐름에 대한 탄식 소년, , 영탄법 

새해 설날 가 된다( )

시간의 흐름 순환, 짧고 유한한 인생, 의문형 설의법, 

일생 평생, 너무 빨리 가니 서운해하노라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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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

갈래 평시조 연시조: , ▪
성격 : ▪
주제 사계절과 관련된 전원 속에서의 삶: ▪
특징 : ▪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됨    .①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함    ② 

     각 계절의 정취 수 제외 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5 )③ 

각 수의 종장에 아희야 를 반복해서 형식적 통일감과 운율감을 형성함    ‘ ’④ 

세월을 의인화하여 젊음을 빼앗아간 세월에 대한 원망을 함    ⑤ 

이해와 감상[ ]

이 작품은 총 수의 연시조로 사계절의 순서에 따라 눈이 녹고 매화가 지는 봄을 맞10 , 

이하는 모습 녹음이 우거진 한적한 여름의 모습 가을을 맞아 흥겨움을 즐기는 모습, , , 

눈 쌓인 겨울의 모습 한 해를 보내며 세월의 흐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심정 등을 노, 

래하고 있다 전원에 묻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후 이러한 기쁨을 지속. ,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석 에 덧붙이며 전체 시상( )除夕

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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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동 권씨 반조화전가 , < ( )> _ 反嘲花煎歌 수능완성 실전편 4

작품 분석

수록 앞부분 EBS

어와 남 들( )男子 아 녀 긔롱 마오( ) ( ) 女子 弄  

남 일 가 로다 우리 보매 우읍 의 

[몃 을 경영 며 ( )營 허송광음( )光 이업 ]

젹으나 쾌남 면 긔 아니 쉬울손가( )快男子

헛 다 달히며  일번 용의 못 여셔( ) ( ) 一番 用意  

부녀 일( ) (婦女 )一 의 암암 히( )暗暗 불워 니  

[잔폐 코( )殘廢  셟산키야 이 밧긔 이시랴  ] 

[모다 안자 디져괴며 두문불츌( )杜 不出 얏고야 ]

갸 못 일  을 용심 내여 무엇 리( ) 用心  

[ 사( )百事  둉가디라 과공( )科工 은 무 일고 ] 

하리 깁히 드러 농업 의나 힘 디니( )業

님댱( )場 션 들이 글 딧느라  운동내고

문귀초 ( )文句抄冊  쳐내여 홍홍이며 그덕이니 

샹하촌 일이가( ) ( )上下村 一二家 의 그 몃치 모혓  

곳고랑 의심 줄과 곤젓 부귀 들( ) ( )疑心 浮 에

무단 열병 토셜( ) ( ) ( )無斷 熱病 吐  이 아니 구경인가

[열흘의 마디도  탈초성편( )成 못 고셔 ] 

죵일 토록 말이 ( )日  광언패셜( )狂 悖 이로다

그려도 무  경( )景 의 밋친 내닷관 

현대어 풀이

어와 남자들아 여자를 조롱마오, 

남자 일 가소롭다 우리 보면 우습구나

몇 달을 경영하여 허송세월 끝이 없네

더구나 쾌남자면 그 아니 쉬울까

헛마음 다독이며 한번 먹은 마음 못하여서

부녀 일행을 암암리에 부러워하니

쇠잔하고 서럽기야 이 밖에 또 있으랴

모여 앉아 지저귀며 두문불출하는구나

자기네 못한 일을 마음 내어 무엇하리

온갖 일 중요하다 공을 내세움은 무슨 일인가

차라리 깊이 들어 농업에나 힘쓸지니

일 당한 선비들이 글 짓느라 움직이고

죄를 묻고 책 잡기 떨쳐 내어 흥흥거리며 끄덕이니

위아래 마음 한두 집에 그 몇이 모였는데

꾀꼬리의 힘줄과 곤젓 같은 귀신들에

무단한 열 올려 말하기 이 아니 구경거리인가

열흘에 한마디도 글 한 편을 짓지 못하고서

종일토록 하는 말이 광언과 패설뿐이로구나

그래도 무슨 경황에 미친 마음 내닫길래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 조화전가 에 화답하는 의도< >

직설적 평가 우리가 여자들 집단의 문제의식 표출, , 

허송세월 세월을 헛되이 보냄, 

조화전가 의 내용을 비판함[ ] < >

쾌남자가 아니라 일처리가 어려움을 강조함, 설의법

허송광음 의 구체적 내용 쾌남자가 아니라 허황하고 소심한 남자에 대한 비판‘ ’ , 

화전놀이를 하는 집단 은근히

쪼단하다 쇠잔하다, 서럽다 시원찮다, 

남자들의 유치함에 대한 비판[ ] , 설의법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다 외부접촉 , X

여자들의 화전놀이를 비난하는 남자들의 행위[ ] 

화전놀이 설의법

남자 사대부 의 허위의식 비판[ ] ( )

모든 일 중요하다 공을 내세우다

화자의 현실인식 추상적 이상적 구체적 현실적 삶, , < , 

남성들을 비유

모여든 일 당한, 움직이고 힘쓰고, 

죄를 묻고 책 잡기 정공법이 아니라 편법의 수단으로, 

양반 행세하는 몇몇

아무런 이유 없이 열을 올리며 말하기 대상을 희화화

글 한 편을 짓다

공부보다 딴짓에 빠진 결과[ ] 

이치에 맞지 않고 도의에 어긋나는 말 학문과 무관한 말 여자들을 조롱하는 말, , 

경황 극단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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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 로 두로 모혀 곤댱 을 타둔 니( ) ( ) ( )時時 棍杖 打

욕 다 부모 유쳬 져 무 일이런고( )  

내암 좀글 삼 년의셔 뎌물엇  

문쟝 이 ( )文章 녹녹 니( )碌碌  건도셩녀 엿던가( ) 乾 成女

어와 애 을샤 녀 되미 애 을샤( ) 女子

우리 일신 남 런들 ( ) 一 이 아니 쾌 넌가 ( )快

느 봄 곤 날( )困  의 븬 독을 글디 말고 

츈당 ( )春塘  알셩시( )예 일필명작( )一 名作 여 내여 

계화쳥삼( )桂 빗난 듕 의  ( )中 열친광녀( )悅 光余 련만은

하 히 무디 여 녀신 으로 마련 니( ) ( )無知 女  

아모리 애 은들 곳쳐 다시 되일손가

현대어 풀이

때때로 두루 모여 곤장을 때리니

욕보이네 부모가 남긴 몸 저 무슨 일인가

냄새 나는 좀먹은 글자는 삼 년 동안 저물었네

문장이 비루하니 건도성녀 하였던가

어와 애달퍼라 여자 됨이 애달파라

우리 한 몸 남자인들 이 아니 즐거울까

늦은 봄 피곤한 날에 빈 독을 긁지 말고

춘당대 알성시에 일필로 명작을 지어서

계화 청삼 빛난 중에 부모님 기쁘고 내가 빛나기 하련

마는

하늘이 무지하여 여자 몸으로 마련하니

아무리 애달픈들 고쳐 다시 될 것인가

화자의 유교적 윤리관 남성에 대한 비판 안타까움, , , 설의법

공부의 진도가 년 동안 나아가지 않음3

하늘의 도로 여자를 만들었던가 주역 에 하늘의 도로서 남성을 만들고 땅의 도로서 < > ‘ , 

여성을 만들다 는 표현을 비꼬아서 표현’
평범하고 보잘 것 없다

설의법

시간적 배경 여자들이 할 일

창경궁 안 누각 과거시험장, 비정규적인 과거 시험 한 편의 훌륭한 작품

과거 급제한 사람이 머리에 꽂는 꽃과 겉에 입는 남색 도포, 대유법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함 유교적 사고방식, 

남녀의 성별은 천부적인 것

남자들의 나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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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에 드러안자 옥매로 벗을 삼아

여행을 맑게 닷고 방적을 힘쓰더니]

동군이 유정하여 삼사월을 모라오니

원근 벼랑에는 홍금댱을 둘러 잇고

촌변의 도리화는 가지마다 색을 띠어

사창 안 부녀 흥을 제 혼자 돋우는데 

도로혀 생각하니 인생이 이만이라

여자의 달라짐도 예부터 이심으로

한 걸음 돌려서 완풍경 하려 하고

지심하는 우생들과 일언의 구일하니

[맛바위 사미당에 대회를 여러 내여]

금차 옥잠은 용모의 광채 되고

녹의홍상은 도로의 문명하다

춘풍이 다시 부러 새봄을 더하는 듯

일시에 모인 부녀 삼십 여인 열좌하네 

규리 한담으로 차차로 수작하고 

[청유 분] 모아 내어  소담히 장만하여 

옥녀 선동들을 먼저 엮어 내어노코 

조용히 모여 안자 정결히 요기한 후

그제야 일어서서 곳곳을 완상하니 

동풍 어제 비에 봄경이 새로왓네

현대어 풀이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 옥매 매화 로 벗을 삼아( )

여자 행실 맑게 닦고 길쌈에 힘쓰더니

봄의 신이 유정하여 삼사월을 몰아오니

원근의 벼랑에는 붉은 비단을 둘러 있고

마을 가의 복숭아꽃과 자두꽃은 가지마다 색을 띠어 

사창 사붙이나 깁으로 만든 창 안 부녀 흥을 제 혼자 ( ) 

돋우는데

돌이켜 생각하니 인생이 이러하다

여자의 달라짐이 예부터 있으므로

한 걸음 돌려서 풍경 구경하려 하고

김매는 친구들과 한마디로 날을 정하니

맛바위 사미당에 큰 모임을 열어 내어

금비녀 옥비녀는 용모에 빛을 내고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곱게 차려입은 옷 는 도리어 ( )

분명하다

춘풍이 다시 불어 새봄을 더하는 듯

일시에 모인 부녀 삼십여 명 자리에 죽 벌여서 앉네

규방 안 한담으로 차차 말을 주고받고 

기름과 밀가루 모아서 알차게 장만하여

옥녀 선동들을 먼저 먹인 후에

조용히 모여 앉아 정결히 요기한 후

그제야 일어서서 곳곳을 완상하니

동풍 어제 비에 봄 풍경이 새롭네

여성들이 집안에서 행실을 조심하고 가사노동에 힘씀[ ] 

여자가 거처하는 방 집, 매화

여자의 행실 길쌈

봄을 맡고 있는 동쪽의 신

원경 붉은 비단

마을 주변, 근경 흰색 봄, 

화자의 신분

좌절감 실망감, 

인식 정서변화의 계기, 

절망 희망 화전놀이를 하며 봄날의 풍경을 감상하려 함 사창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 밖으로 나가야 가능한 일, , 

김매는 날을 정하다친구들

맞바위 경북 봉화군에 있는 정자

구체적 공간 설정으로 사실성과 현장성 강화[ ] 

    남자들의 전유 공간으로 설정하여 남녀 차별의 문제점 부각

금비녀 옥비녀 장신구, / 

나들이옷 차려입은 옷, 

화전놀이를 위한 여인들의 치장 

대구법 통사구조의 반복 , 

여자들이 꾸미고 나선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

화전놀이에 참여한 사람들 숫자

일상 여성 과 관련된 이야기( )

기름 밀가루 화전의 재료[ ] 알차게

부녀자들이 화전놀이에 데려온 아이들 화전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꽃을 미화한 것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화전놀이의 궁극적 목적 화전을 만들어 먹은 후 봄을 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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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벽도화는 날 위하여 웃어 잇고 

강두의 양류지는 의연한 춤이로다

오색운 깊은 골 의 척촉이 만발하니

무릉도원인들 이에서 더하오며

전계에 맑은 징담 한가도 한가할샤  

[청승별계를 다시 보와 무엇하리]

[귀가의 됴흔 소리 조수 호음 아닐손가 ]

노선생 사시음에 무권춘산 금수명이

형용도 됴흘시고 진실로 이경이라

정전의 푸른 풀은 한 가지로 띄어 잇다

주렴계 얻은 마음 내 또한 깨달으니 

형형색색을 조화옹이 비저 내니

모으면 하나 되고 흩으면 만 개로다

도라안자 바라보니 성인의 술( ) 아닌가 

노래하며 취하여 주야를 모르거니

아는가 모르는가 이 보소 남자들아

춘시 호광음의 여자 조롱뿐이다

너무들 조롱 마오 남자 수치 또 잇나니

앞에는 사서삼경 곁에는 제자백가

위인도 경계술이 다 주어 버럿거늘

보고 읽고 못 행하니 단청 구경 아닐소냐 

인근에 너른 집을 구태여 마다하고

현대어 풀이

누대 위의 벽도나무 꽃은 날 위하여 웃어 주고

강가의 버들가지는 의연한 춤이로다

오색구름 깊은 골에 철쭉이 만발하니

무릉도원인들 이보다 더하며

앞 개울에 맑은 연못 한가롭기도 한가롭구나

맑고 뛰어난 별세계를 다시 보아 무엇하리

귓가의 좋은 소리 새와 동물 소리 아닐런가

노선생 사시음에 안개 걷힌 봄 산은 비단처럼 빛나고

형용도 좋구나 진실로 특별한 풍경이라

뜰 앞의 푸른 풀은 한 가지로 띄어 있다

주돈이가 얻은 마음 내 또한 깨달으니

형형색색을 조화옹이 빚어 내니

모으면 하나 되고 흩으면 만 개로다

돌아앉아 바라보니 성인의 기술이 아닌가

노래를 부르며 술에 취하여 밤낮을 모르거니

아는가 모르는가 이 보소 남자들아

봄날 세월 좋아 여자 조롱뿐이로다

너무들 조롱 마오 남자 수치 또 있나니

앞에는 사서삼경 곁에는 제자백가

위인의 도리와 세상살이의 경계술이 다 주어 벌여 놓

았거늘

보고 일고 못 행하니 단청 구경 아닐까

인근에 넓은 집을 구태여 마다하고

경치의 비유적 묘사 의인법 통사구조의 반족 , , 

조화전가 의 내용에 대한 반응 < >

벽도나무 꽃 봄, 누대 위 주객전도

동적 시각적, 

현실적 공간 원경, , 시각적 봄 시각적, 

누대 위

현실적 공간, 근경 시각적, 

가상적 공간 이상향, 현실 세계에 대한 강한 만족감, 설의법

현실의 공간이 아름답기 때문에 별세계를 볼 필요가 없다[ ] , 

새와 짐승의 좋은 소리

물아일체[ ] , 청각적 설의법, 

이황의 한시 산거사시 를 가리킴, < >

예찬 영탄법, 시에서 그린 풍경과 같구나 이황과 심리적 동류의식, , 영탄법

사미당 앞 화자의 현재 위치,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찾는 맑고 의미 있는 것

중국 송나라이 철학자 주돈이 염계( )

온갖 모양과 색깔을 가진 사물들

같은 대상을 보기에 따라 달라짐 화자의 세심하고 뛰어난 통찰력, , 통사구조의 반복 영탄법, 

안개가 휘감은 봄산이 바단을 수놓은 듯 밝다 봄 아침 풍경, 

상황의 맞는 성인의 기술 표현, 

도치법

봄날 좋은 시절

사서삼경과 제자백가에 담긴 내용 위인의 도리 세상살이의 경계술, , 

남자들이 여자를 조롱하는 대신 읽어야 할 책

남자의 수치 눈먼 봉사가 단청을 구경한다 사물의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함

일상적 삶에 편리한 공간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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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 좁은 길로 구차하게 찾아가니

산금 야수가 벗하려 하는고야

영대에 거친 띠를 뉘 능히 베어 내리

그래도 명리상에 헛욕심 자아내야 

단양 화월리에 [저 소리 흠염하니]

저러한 남자들은 불취반치 되는구나 

우뚝한 대장부는 더옥 아니 본받으랴

어와 저 남자야 아마도 옥창 부녀는 신선인가 하노라

현대어 풀이

산길 좁은 길로 구차하게 찾아가니

산새와 들짐승이 벗하려 하는구나

영대 남자들의 마음 에 거친 띠풀을 누가 능히 베어 ( )

내리

그래도 명예와 이익 위에 헛욕심 자아내어

단양 화월리에 저 소리 싫어하니

저러한 남자들은 취하지 않아 도리어 부끄럽게 되는구

나

우뚝한 대장부는 더욱 아니 본받으랴 올바른 대장부는 (

모범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라는 의미임.)

어와 저 남자야 아마도 옥창의 부녀는 신선인가 하노

라

현실 도피적 공간 남자들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공간 인근에 너른 집, 

여자 대신 짐승들과 벗하려는 남자들의 사고방식 비판

남자들의 마음에 자란 거친 띠풀 여자들에 대한 차별의식,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 탁상공론, 

단오절에 꽃을 비추는 달이 떠오르는 좋은 시절 좋은 시간과 장소, 

여자들을 조롱하는 소리를 싫어하니[ ] 

비판의 대상 취하지 않아 도리어 부끄러움

저러한 남자들

화전놀이에 참여한 여성 화전놀이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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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

갈래 가사 내방가사 규방가사: , , ▪
성격 비판적 예찬적 감각적: , , ▪
제재 화전놀이: ▪
주제 화전놀이의 즐거움과 조롱하는 남자들에 대한 반박: ▪
특징 : ▪
남성 중심 사회의 문제점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비판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을 요 ① 

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고 를 인용함으로써 지적 수준을 드러내고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 ( )典故② 

다. 

의문형 종결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하여 화자의 의도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반복이나 대구 비유 등의 방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 , ④ 

다.

이해와 감상[ ]

이 작품은 필사본 잡록 에 조화전가 등의 가사와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작자인 안, 

동 권씨는 세기에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화전놀이를 하는 여성들을 보고 조화전18 . 

가 를 지어 희롱하자 여성들의 입장에서 반조화전가 를 지어 그에 대해 화답한 작품, 

이다 반조화전가 는 조화전가 에 대해 반대로 답하다 라는 의미인데 조화전가 에 . ’ , 

대한 반론과 남성들의 입장에 대해 재차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여성들의 화전. 

놀이를 조롱하는 조화전가 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 

와 달리 평소에 규방에 머무는 여자들은 오직 봄날의 화전놀이에서 주변의 경치를 즐

길 수 있기에 소중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화전놀이를 가서 아름다운 봄 풍경을 . 

만끽하며 단 하루일지라도 봄철의 숭경 을 즐기는 여성들의 자족적인 태도가 잘 , ( )勝景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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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작자미상 정석가 , < > _ 수능완성 실전편 5

작품 분석

연[1 ]

딩아 돌하 당금 에 계샹이다 ( ) .當今

딩아 돌하 당금 에 계샹이다( ) . 當今

션왕셩 ( )先王 代 예 노니 와지이다.

현대어 풀이[ ]

징이여 돌이여 임금님이 지금에 계십니다, , ( ) .

징이여 돌이여 임금님이 지금에 계십니다, , ( ) .

태평성대에 노닐고 싶습니다.

연[2 ]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 신 님( )有德 믈 여 와지이다.

현대어 풀이[ ]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다섯 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나야만. /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나야만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

딩 돌 금석 악기인 정경 사랑하는 사람 임금 악기소리 의성어, : ( ) ( ) ( )磬

태평성대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 싶습니다~ , 경여체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의성어 여음 의미 음악성, X, O

임금 사랑하는 임, 반어법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역설적 표현 

구운 밤에 싹이 날 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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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3 ]

옥 으로 련 고즐 사교이다( ) ( ) .玉

옥 으로 련 고즐 사교이다( ) ( ) . 玉

바회 우희 접듀 요이다( ) .接柱

그 고지 삼동( )三同 이 퓌거시아 

그 고지 삼동 이 퓌거시아 ( )三同

유덕 신 님 여 와지이다( ) . 有德

현대어 풀이[ ]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 .

바위에 접을 붙입니다 그 꽃이 세 묶음이 또는 추운 겨울에 피어야만. / ( ) 

그 꽃이 세 묶음이 또는 추운 겨울에 피어야만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 / .

연[4 ]

므쇠로 텰릭을 아 나 

므쇠로 텰릭을 아 나  

텰 ( )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 신 님 여 와지이다( ) . 有德

현대어 풀이[ ]

무쇠로 공복을 재단하여 무쇠로 공복을 재단하여/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만. /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

세 묶음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역설적 표현 

옥으로 새긴 연꽃이 바위 위에서 피어날 리가 없음 

군복 재단하여

철사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역설적 표현 

무쇠로 만든 옷이 헐 리가 없음 



고전시 수능특강 수능완성 _ EBS &

140 더나은 국어 수능특강 수능완성_ EBS &

연[5 ]

므쇠로 한 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 쇼를 디여다가 

텰슈산( )樹山 애 노호이다.

그  텰초( )를 머거아 

그 텰초 를 머거아 ( ) 

유덕 신 님 여 와지이다( ) . 有德

현대어 풀이[ ]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어야. / 

그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어야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

연[6 ]

구스리 바회예 디신

구스리 바회예 디신

긴힛 그츠리잇 가.

즈믄 외오곰 녀신 

즈믄 외오곰 녀신 

신( )信 잇 그츠리잇가. 

현대어 풀이[ ]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 

천 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역설적 표현 

무쇠로 된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을 리가 없음 

큰 소 황소,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

쇠로 된 풀

사랑 시련 장애물, 

이별하게 된들 

믿음

과장법

긴 의 원관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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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감상[ ]

악장가사 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작품은 고려 속요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창작자에 대< > , 

한 기록은 없으나 출전 문헌의 성격으로 보아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궁중에서 

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유덕 한 임과의 현실적 사랑의 욕망을 추. ( )有德

구하면서도 그러한 사랑을 영구화 내지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 . 

장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노래를 시작하는 전주곡으로서 기능했으1 , 

리라 추측할 수 있다 제 장은 사랑의 영원 불변성을 추구하고 있다 제 장은 제. 2~5 . 6 2~5

장과 서사 구조가 다른데 또 다른 고려 속요 작품인 서경별곡 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 < >

찾아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제 장의 내용이 고려시대에 널리 애용된 가사였으리라 짐작. 6

할 수 있다.

핵심정리[ ]

갈래 고려 가요: ▪
성격 서정적 민요적: , ▪
제재 임에 대한 사랑: ▪
주제 태평성대 기원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 ▪
특징▪
대부분의 고려 가요가 이별이나 향락의 정서를 노래한 데 반해 이 작품은 임에  , ①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함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시적  ② 

화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남

역설과 반어적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면서 상황과 정서를 강조함 ③ 

시상전개[ ]

연1

징 돌, 핵심 소재

연6연5연4연3연2

구운밤 옥 연꽃 무쇠 철릭 무쇠소 구슬 끈, 

태평

성대

희구
내용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의 이별을 부정

임에 대한 

영원한 

믿음

송축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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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 상황과 표현 효과[ ]

제재
내용

불가능한 상황( )

행위

표면적 의미( )
표현 효과

연2 구운 밤 구운 밤에 움이 돋아 싹이 나면

임과 

이별하겠다.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

연3 옥 연꽃 옥 연꽃에 꽃이 피면

연4 무쇠 옷 무쇠로 된 철릭이 헐면

연5 무쇠 소 무쇠로 된 황소가 쇠풀을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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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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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한 사하촌, < > 년(1936 ) _ 수능특강 쪽158

줄거리

극심한 가뭄으로 논에 물을 대지 못하자 성동리 주민들은 어떻게든 물을 대기 위해 노

력하고 고 서방은 물을 넉넉히 끌어 쓴 보광리 주민과 마찰을 빚다가 결국 주재소에 , 

끌려간다 가뭄이 지속되자 보광사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는데 성동리 주민들은 빚 갚을 . , 

돈을 시주로 보태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성동리의 상. 

한이라는 아이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보광사의 산에 가는데 산지기에게 쫓기다 목

숨을 잃는다 그해 가을 흉작이 들었는데도 보광사 간평 위원들은 성동리 주민들의 논. 

에 높은 소작료를 매기고 조합 이사는 밀린 대금의 지불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주민들, 

의 청을 무시한다 이윽고 벼를 압류당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성동리 남정들은 압. 

류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 모여들어 보광사로 향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년대 농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1930 . 

한 사하촌 은 보광사라는 절의 세력하에 놓인 마을로 절 소작인의 마을인 성동리와 중‘ ’ , 

의 식솔들이 거주하는 보광리를 일컫는다 보광사는 변질된 종교 세력으로 일제와 결탁. 

하여 성동리 농민들을 수탈한다 작품에서 주인공이라고 특정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 

운데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하는 성동리 농민 전, 

체가 서사 전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은 고통이 극에 달하자 현실의 모순을 자각하. 

고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에는 지식인의 계몽이, 

나 소수의 영웅적 행동보다 농민 스스로의 자각과 연대가 모순 극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작가 의식이 담겨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의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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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태준 복덕방, < > 년(1937 ) _ 수능특강 쪽162

줄거리

안 초시와 박희완은 서 참의가 운영하는 복덕방에 와 소일하곤 한다 안 초시는 무용가. 

로 이름을 떨치는 안경화를 딸로 두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안경화는 그런 아버, 

지에게 안경 다리를 고칠 돈조차 넉넉히 주지 않는다 안 초시는 박희완으로부터 개발 . 

예정인 땅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안경화에게 그 땅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

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안경화가 삼천 원을 투자하지만 땅에 대한 정보가 거짓이었. 

음이 밝혀지고 안 초시는 딸의 냉대에 전전긍긍하다가 죽음을 택한다 안경화는 자신의 , .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안 초시가 죽은 이유를 감추려 하며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서 참의, 

의 지시에 따라 장례식을 성대히 치른다 서 참의와 박희완은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의 . 

위선적인 행태를 보며 울분을 느낀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 질서에서 소외된 세대의 좌1930

절과 몰락 젊은 세대의 위선적인 행태 등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 . 

복덕방 은 안 초시와 서 참의 박희완 등 급변하는 세태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이 모‘ ’ , 

여드는 공간이다 안 초시는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몰락하는데 이 과정에. , 

서 식민지 자본주의의 실태가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무용가로 성공했으면서도 아. 

버지를 홀대하는 안경화의 모습을 통해서는 당시 신세대들의 이해타산적인 면모가 드

러난다 결말에서 친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박희완과 서 참의의 모습은 이러한 . , 

안경화의 모습과 대비를 이룬다.

주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의 좌절과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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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동리 역마, < > 년(1948 ) _ 수능특강 쪽166

줄거리

옥화는 떠돌이 중과 만나 성기를 낳았는데 성기의 할머니는 성기에게 붙었다는 역마살, 

을 떼고자 그를 절에 보내 중을 시킨다 옥화는 그러고도 못다 푼 살을 풀고자 성기가 . 

장날에 절에서 내려와 이야기책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다 하루는 체 장수 영감이 옥화. 

가 운영하는 화개 장터의 주막에 계연이라는 소녀를 데려와 그녀를 옥화에게 잠시 맡, 

기고 장사를 하러 떠난다 책 장사를 하러 온 성기는 계연을 만나 강렬한 호감을 느끼. 

고 둘의 관계는 점차 깊어져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체 장수 영감이 돌아와 계연을 데리, . 

고 떠나 버리는데 이에 충격을 받은 성기는 크게 앓는다 이후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 . 

이복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성기에게 밝힌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성기는 차차 기운을 . 

회복하고 떠돌이 장수가 되어 길을 떠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역마살로 표상되는 한국적 운명관을 바탕으로 생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형

상화한 소설이다 성기는 역마살을 타고난 인물로 역마살을 떼려는 할머니나 어머니 옥. , (

화 가 시키는 대로 중을 하거나 이야기책 장사를 하며 살아간다 그런 그가 항구적 정) . 

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연과의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녀와의 

혈연 때문임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이야기 구성에서 운명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순리대, 

로 살아갈 수 없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확인. 

하고 이에 순응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생기를 되찾는 성기의 모습을 통해 생의 본질과 ,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여기는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운명의 수용과 이를 통한 생의 의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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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염상섭 두 파산, < > 년(1949 ) _ 수능특강 쪽170

줄거리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꾸려 나가는 정례 모친은 집 문서를 은행에 잡혀 얻은 만 30

원으로 가게를 시작했으나 운영이 여의치 않자 동창인 김옥임의 동업 조건으로 만 , 10

원 밑천을 빌리게 된다 게다가 정례 아버지가 물려받은 마지막 땅을 팔아서 부리던 택. 

시가 가게의 돈을 솔솔 빼가다가 결국 거덜을 내자 경제적 상황은 더욱 옹색해진다 일. 

제 강점기 때에 고관으로 행세하다 광복과 함께 반민법 으로 몰락할 처지에 놓( )反民法

이고 중풍마저 앓게 된 남편을 둔 옥임은 고리대금업자로서 친구인 정례 모친에게까지 

마수를 뻗친다 옥임은 가게 보증금 영수증을 담보로 출자금을 할 푼의 이자 돈으로 . 1 5

돌려 제 살 궁리만 한다 정례 모친은 옥임을 통해 알게 된 교장 선생이라는 영감에게. 

서 만 원을 더 빌려 가게의 형편을 수습하려 하지만 옥임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교장 5 , 

영감에게 일임하여 정례 모친이 이를 갚도록 만든다 은행에 만 원 옥임에게 만 . 30 , 20

원 교장 영감에게 만 원 도합 만 원의 빚을 걸머진 정례 모친은 어느 날 황토현 , 5 , 55

정류장에서 만난 옥임에게 망신을 당한다 두 달에 걸쳐 억지로 얼마간의 빚은 갚았으. 

나 급기야 석 달째에는 보증금 만 원마저 되찾지 못한 채 빚으로 메우고 구멍가게를 , 8

교장 영감의 딸 내외에게 넘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몸살감기에 울화로 누운 정례 모. 

친을 위로한답시고 정례 아버지는 옥임을 골릴 궁리를 하며 껄껄 웃는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물질적으로 파산해 가는 인간과 정신적으로 파산해 가는 인간, 

의 유형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해방 이후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소설이다 정례 모친의 물질적 파산 과정이라든지 옥임의 정신적인 파산의 심리적 . 

추이와 그 사이에서 교묘하게 중간이득을 획득하는 교장의 간악한 행위 등은 당대의 

사회적 현실이며 실제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해방 이후 우리 . 

사회가 겪은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파멸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물질적 정신적 파산에 이른 인간을 통한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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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상원 유예, < > 년(1955 ) _ 수능특강 쪽174

줄거리

주인공 그 는 수색대를 이끌고 적의 배후 깊숙이 침투했다가 본대와 연락이 끊어지면서 ‘ ’

소대원을 이끌고 남하한다 적을 피해 산을 타고 남하하지만 잦은 전투와 굶주림으로 . 

대부분의 소대원을 잃어버린다 배고픔 추위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결국 선임 하사와 그. , 

만 남게 된다 군대 생활이 무엇보다도 재미있다던 일본군에 소집되어 남양 전투에도 . , 

종군하는 등 많은 전쟁에 참전했던 선임 하사도 결국 총에 맞아 죽는다 며칠이 지난 . 

어느 날 저녁 그는 몸을 숨긴 어느 민가에서 적에게 붙잡혀 죽게 된 한 포로를 구하다 , 

부상당한 채 적들에게 사로잡힌다 그가 구하려던 포로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 

신이 기계나 도구가 아닌 생명체인 인간임을 느꼈다면서 남쪽을 향해 걷다가 피살된다. 

그 역시 그 포로가 그랬듯 사수가 뒤에서 겨누고 있는 남쪽으로 난 길을 걸으며 결국 ,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해와 감상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전투에서 낙오된 그 가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고 총살형을 6·25 ‘ ’

당하기까지의 과정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쓴 소설이다 짧은 문장과 현재형의 서술을 . 

통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겪는 인간의 내면적인 고뇌와 전쟁의 참상을 형상화하

고 있으며 비인간적 살상과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의 무의미성과 참혹함 전후 세대가 , , 

겪는 실존과 불안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고뇌와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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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호철 큰 산, < > 년(1970 ) _ 수능특강 쪽182

줄거리

나 가 사는 동네는 어느 정도 지식과 교양을 갖춘 젊은 샐러리맨 부부들이 많이 사는 ‘ ’

곳이지만 가끔 굿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나 와 아내는 흰 남. , ‘ ’

자 고무신 한 짝이 마당에 떨어진 것을 보고 왠지 모르는 공포감을 느끼며 불안해한다. 

나 는 고무신짝을 보면서 어린 시절 이북에 살 때 밭에 떨어진 지까다비 한 짝을 보고 ‘ ’ ‘ ’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린다 아내는 밤에 남몰래 고무신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 

져 버리고 비로소 마음을 놓는다 열흘 정도가 지나고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아내가 . , 

다른 집 담 너머로 던져 버렸던 고무신짝이 다시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와 나 는 공포감에 휩싸인다 그러다 나 는 삶의 균형을 잡아 주었던 고향의 큰 ‘ ’ . ‘ ’ ‘

산 을 떠올린다 아내는 다시 고무신을 버리러 나가고 나 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묵인’ . , ‘ ’

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고무신짝에 얽힌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이기적 속성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 속 주인공이 사는 동네는 현대적 교육을 받고 교양 있고 합리적인 사람을 . , 

자처하는 현대인들이 사는 곳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미신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자신. , 

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나 는 . ‘ ’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

한다 큰 산 은 현대인이 상실한 근원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작가는 이와 같은 . ‘ ’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인들에게 큰 산 과 같은 근원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 ’

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

이기주의로 가득 찬 소시민들의 의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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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문구 우리 동네 김 씨, < > 년(1977 ) _ 수능특강 쪽186

줄거리

김승두가 살고 있는 천동면 놀미 마을은 지대가 높아 지하수를 구하기 어려운데 계속, 

되는 가뭄에 김승두는 양수기와 호스를 동원하여 천북면 장승골 저수지 물이 흐르는 

길에서부터 자신의 논으로 물을 퍼 올리기로 한다 그것을 본 유순봉과 장재원은 남의 . 

저수지 물을 훔치는 것이라며 트집을 잡고 김승두가 그들에게 술을 권하며 달래려는 , 

사이 중년 사내가 나타나 양수기를 돌리며 전기를 훔치고 있다며 문제 삼는다 그러던 . 

중 민방위 교육 시간이 되어 모두 학교로 모이게 되는데 부면장이 등장하여 퇴비를 바, 

르게 쌓으라는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이에 불만스러워하던 김승두가 푸념을 하다가 부. 

면장과 시비가 붙는데 모인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김승두를 응원하고 결국 부면장이 사, 

과하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우리 동네 연작의 일부로 우리 동네 연작은 년대 국가 주도 근대화가 ‘ ’ , ‘ ’ 1970

진행되던 농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룬 소설집이다 각 작품은 정부와 . 

관청에서 주도하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촌의 공동체가 변화하고 와해되어 가는 

과정을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이를 . 

통해 근대화의 부정적 이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면서도 서술에 있어 방언의 

사실적 사용 토속적 문체와 풍자와 해학을 통해 농촌적 정서를 보존하려는 시도를 하, 

고 있다.

주제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삶과 산업화 시대 농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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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청준 소리의 빛, < > 년(1978 ) _ 수능특강 쪽191

줄거리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 탐진강가 주변의 천씨 사내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와 주막집

의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한다 사내는 단가를 부르는 눈먼 여인에게 진짜 소리인 판. 

소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청한다 사내는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는 여인의 질문. 

에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는다 어린 시절 떠돌이 소리꾼이 찾아와 사내의 홀어머니와 . 

살게 되고 어머니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다, .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다 도망치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 살 , 

수가 없어 소리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다 여인은 사내의 북장단에 맞춰 . 

밤새 소리를 하고 사내가 자신의 오라비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는다 이튿, . 

날 사내는 주막을 떠나고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천씨 사내에게 털어놓으며 십 년 넘게 , 

머물던 주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 와 더불어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 >, < > ‘ ’ 

으로 한 이 소리를 통해 깊어지고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과정을 한 소리꾼 여인의 ‘ ( )’恨

기구한 삶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추리 소. 

설적 기법과 액자 구성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리, 

꾼 여인과 그 아비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오라비 사이의 관계와 사연을 흥미롭게 전개, 

하고 있다.

주제

한 의 예술적 승화( )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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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 > 년(1983 ) _ 수능특강 쪽196

줄거리

전쟁 중 년 후퇴 때 피란길에서 사람들의 물결로 붐비는 때를 틈타 일곱 살 1951 1·4 

수지는 다섯 살 동생 오목 수인 을 은표주박 노리개로 한눈팔게 하여 손을 일부러 놓아 ( )

버리고 혼자서 가족에게로 돌아온다 가족들은 오목을 찾기를 포기하고 피란을 떠나고. , 

세월이 흘러 전쟁이 끝난 후 성인이 된 수지와 오빠 수철은 부모가 남긴 유산의 덕택

으로 유복하게 살아간다 오목을 찾으려고 고아원 봉사를 지속해 오던 수지는 오목을 . 

만나고 결국은 그녀가 자신의 동생임을 확인하지만 오목이 자신을 언니로 알고 둘의 , 

관계가 밝혀지면 지난날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 

수철 역시 겉으로는 수소문하며 동생을 찾으려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오목의 , 

행방을 알게 되었을 때 이름 없는 독지가로 잠시 취직을 도울 뿐 그녀를 가족으로 맞

아들이기를 꺼린다 우연히 오목은 수지의 옛 애인인 인재와 인연이 닿아 짝사랑하게 . 

되는데 수지는 이를 알게 되자 질투를 느껴 둘을 갈라놓고 그 후 오목은 같은 고아원 , , 

출신인 일환과 살게 되는데 일환은 오목이 낳은 첫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 

짐작하면서 오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불행한 가정생활이 이어진다 이후 자, . 

선 사업을 하며 사는 수지와 가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오목이 다시 만나 수지는 일환, 

의 중동행을 주선해 주며 그것으로 마음의 빚을 갚으려 하지만 오목은 결핵으로 쓰러

지고 죽음을 앞둔 오목은 수지에게 은표주박을 감사의 표시로 건넨다 수지는 그녀 옆, . 

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언니임을 고백하며 참회하지만 오목은 이미 죽은 뒤였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삼 남매 수지 수철 과 오목 의 이야기를 통해 근‘ ’, ‘ ’ ‘ ’

대화 산업화 바람이 불던 년대 사회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 1960~70

는 전쟁의 아픔을 다룬 소설이다 전쟁 후 고아원에서 자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 

오목 그를 동생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부유한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는 수지 와 수‘ ’, ‘ ’ ‘

철 의 엇갈리는 모습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계층 문제 중산층의 위선과 허위의’ , 

식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주제

전쟁의 비극과 이산가족의 아픔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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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광용 꺼삐딴 리, < > 년(1962 ) _ 수능특강 쪽265

줄거리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에 제국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개업한 의사이다 그는 의술 . 

실력과 함께 가정과 직장에서 철저하게 일본어만을 사용하는 등 친일적인 행동으로 일

제 강점기 내내 안정된 삶을 누린다 하지만 해방과 함께 소련군이 평양에 진군하면서 . 

이인국은 친일의 죄목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다 하지만 이인국은 러시아어를 익히. 

고 소련군 장교의 혹을 수술하면서 그의 환심을 얻고 풀려나며 그의 배려로 아들을 소

련으로 유학까지 보내게 된다 이후 후퇴를 계기로 월남하면서 친미파로 거듭난 이. 1·4 

인국은 의사로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며 이를 위해 미국 

대사관의 브라운에게 값비싼 고려청자를 선물하며 환심을 얻고자 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시류에 편승한 의사 이인국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에는 철저하게 . 

친일파 로살고 해방 직후에는 재빨리 소련에 빌붙어 친소파 로 변모하며 ( ) ( )親日派 親蘇派

한국 전쟁의 후퇴 이후에는 월남하여 친미파 로 돌변한다 작가는 이인국의 1·4 ( ) . 親美派

삶을 통해 권력에 빌붙어 출세에 연연하며 개인적 영화에만 몰두한 기회주의자의 속물

성과 노예근성을 폭로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일면을 고발한다.

주제

시류에 타협하며 출세 지향적 삶을 사는 영악한 기회주의자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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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순원 말을 찾아서, < > 년(1996 ) _ 수능특강 쪽272

줄거리

나 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에 대한 원고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지만 어린 시절의 고‘ ’ 「 」

향에서의 기억으로 썩 내키지 않는다 어린 시절 나 는 은별 이라는 이름의 노새를 끄. ‘ ’ ‘ ’

는 당숙의 양자가 된다 자식이 없는 당숙과 당숙모는 나 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성을 . ‘ ’

기울이지만 나 는 노새를 끄는 당숙이 부끄러워 양자가 되길 거부한다 나 의 완강한 ‘ ’ . ‘ ’

저항에 당숙은 집을 나가고 나 는 봉평까지 찾아가 당숙을 만나 아부제 라고 부르기로 ‘ ’ ‘ ’

약속한다 함께 노새를 끌고 메밀꽃이 핀 밤길을 걸어 돌아오면서 당숙과 많은 대화를 . 

나눈 나 는 이후 당숙의 집에서 양자로 살게 되지만 은별 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나‘ ’ ‘ ’ . ‘ ’

가 중학교 학년이 되었을 때 은별 은 다리를 다쳐 죽게 되고 그때 울고 있는 당숙을 3 ‘ ’ , 

보게 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주인공인 이수호라는 인물의 유년 시절을 통해 자아 성장의 과정을 보여 준

다 중학생 시절 수호는 집안 어른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당숙네 양자가 되지만 노. 

새를 끄는 당숙이 몹시 부끄러워 양자가 되길 거부한다 결국 당숙을 아부제 라 부르게 . ‘ ’

되고 양자로 들어가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 . 

작품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과 상호 텍스트 관계에 있는 소설로 메밀꽃 필 무, 「 」 「

렵 의 공간적 배경과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그와는 달리 인위적으로 양부와 양자를 맺」

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통해 끈끈하고 애달픈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양부와의 갈등과 화해를 통한 내면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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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범선, <오발탄> 년(1959 ) _ 수능특강 쪽284

줄거리

북에서 부유하게 살던 철호 가족은 북한의 공산주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자 월남

하여 남한의 해방촌에 살게 된다 철호는 계리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힘겹게 가족을 부. 

양하지만 그들 가족은 고향에서와 달리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남한에서의 비참, . 

한 삶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꿈꾸던 어머니는 전쟁 중에 정신 이상이 된 후로 

계속 가자 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외쳐 댄다 한편 제대 후에 취직하지 못한 동생 영호‘ ’ . 

는 사회에 불만을 품은 채 방황하며 양심대로 살려는 철호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결국 , . 

영호는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히고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만다 철호는 , .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정신적 혼란을 느끼며 택시 행선지를 이리저리 바꾼다 이런 . 

철호를 보며 운전사는 오발탄 과 같은 손님이 탔다고 투덜거린다‘ ’ .

이해와 감상

이 소설은 월남한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전쟁 직후 우리 사회의 혼란상6·25 

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곤궁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가장이자 사무직 노동자인 철호. , 

정신 이상으로 가자 만 외쳐 대는 어머니 가난으로 인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 아내‘ ’ , , 

일확천금을 꿈꾸며 강도 행각을 벌이다 잡히는 영호 등의 모습을 통해 당대 사회의 비

극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처참한 사건이 중첩된 위기 상황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 

며 자신이 오발탄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철호는 혼란스러웠던 당대의 ‘ ’ 

사회상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전쟁 후의 황폐한 사회에서 양심적 삶을 살려다 좌절하는 인간의 비극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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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순태 말하는 돌, < > 년(1981 ) _ 수능특강 쪽296

줄거리

나 의 아버지는 부면장네 머슴으로 나 는 아버지를 따르고 존경한다 이후 전쟁이 ‘ ’ ‘ ’ . 6·25 

발발하고 아버지는 이념 대립의 와중에 부면장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나 는 아버지의 시신을 묻은 후 쫓기듯 고향을 떠난다 오랜 세월. ‘ ’ . 

이 흘러 성공한 나 는 아버지의 무덤 이장을 위해 고향인 월곡리로 돌아온다 나 는 장‘ ’ . ‘ ’

돌식을 만나 마을의 근황을 전해 들으며 나 가 떠나고 년 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 ’ 5

음을 알게 된다 이장 당일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나 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술을 . , ‘ ’

마시며 신나게 판을 벌인다 이장이 끝나고 나 는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의 정체를 밝힌 . , ‘ ’

후 마을 사람들의 당황하는 표정을 기대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외. 

려 처음부터 왜 밝히지 않았는지 묻거나 돈 벌어서 효도 한번 푸짐하게 잘했다는 등의 , 

덕담을 건넬 뿐이었다 나 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 주기는커녕 되레 아버지를 욕보이고 . ‘ ’

말았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년 전 아버지의 무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 30

올려 두었던 커다란 돌만을 챙긴 채 버스를 타고 고향을 떠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전쟁 중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애쓰는 나 의 이야‘ ’

기를 그리고 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귀향한 나 는 아버지의 묘지 이장 과정에 아. ‘ ’

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동원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억울함은 이미 소명된 후. 

였으며 또한 세월의 흐름 앞에 기억과 상처 등이 무디어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 

람들을 상대로 한 복수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

게 된다 이는 상처의 치유가 복수를 통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는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제

인간성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전쟁의 참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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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귀자 원미동 시인, < > 년(1936 ) _ 수능특강 쪽15

줄거리

올해로 일곱 살인 나 는 집안 사정과 동네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조숙한 아이다 나‘ ’ . ‘ ’

는 선옥이 언니를 흠모하여 나 에게 잘 대해 주는 형제 슈퍼 주인인 김 반장과 동네에, ‘ ’

서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몽달 씨와 친구로 지내고 있다 어느 날 나 는 부모님의 부부 . ‘ ’

싸움을 피해 형제 슈퍼 앞에 앉아 있다가 불량배들에게 쫓겨 김 반장의 슈퍼에 들어온 

몽달 씨를 보게 된다 몽달 씨는 김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외면당한다 불량배들에. . 

게 폭행을 당한 몽달 씨는 지물포 주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는다 불량배가 도망간 뒤에. 

야 몽달 씨를 부축하며 불량배들을 성토한 김 반장이 싫어진 나 는 이후 아무렇지도 ‘ ’ , 

않게 가게에 나와 김 반장을 돕는 몽달씨를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 연작 중 하나로 일상인들의 소시민적 근성과 세태, 『 』 

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작가의 연민과 애정의 시선을 보여 주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인데 김 반장 은 소시민적 근성을 보여 주는 전. , ‘ ’

형적 인물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는 친구도 외면할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다른 한 사람은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원미동 시인 몽달 씨로 그런 사. ‘ ’ 

람을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존재이다 한편 이 작품은 나 라는 어린아이 서술자를. ‘ ’

설정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어른들의 부정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형

상화하고 있다.

주제

소시민적 근성에 대한 비판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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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상국 우상의 눈물, < > 년(1980 ) _ 수능특강 쪽38

줄거리

새 학기에 임시 반장이 된 나 는 메스껍게 굴었다는 이유로 재수파에게 끔찍한 폭행을 ‘ ’

당하게 된다 얼마 후 가정 방문을 온 새 담임은 자신의 뜻을 숨기고 나 에게 반장직을 . ‘ ’

맡길 테니 학급의 정보를 자신에게 자주 알려 달라고 부탁하지만 나 는 학년 때의 첩‘ ’ 1

자 노릇에 대해 회의를 느낀 데다가 담임의 의도를 파악한 상태여서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임형우를 추천한다 이후 반장이 된 형우와 담임은 재수파를 해체시키고 기표를 . 

몰락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형우는 기표를 무력화하려는 목적 아래 표면적으로는 . , 

기표를 돕는다는 명목을 내세워 커닝을 주도하지만 그로 인해 기표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어 재수파들에게 폭행을 당한다 그러나 형우는 기표를 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 

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부각하고 그 과정에서 기표는 점점 소외된다 재수파는 임형우를 . 

폭행한 이후 와해되고 형우와 담임은 기표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밝힌 후 모금 운동까, 

지 벌인다 기표의 이야기는 퍼지고 퍼져 신문에 실리고 영화 제작까지 이뤄지게 된다. .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표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긴 후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하여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양상의 폭력

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 는 합리적이고 날카롭지만 다소 냉소적인 태도. ‘ ’

의 소유자로 기표의 폭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표를 제압하려는 담임과 형우의 태, 

도에서 위선을 감지하고 불만을 느낀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함. 

으로써 기표가 일으키는 물리적 폭력과 기표를 제압하기 위한 담임과 형우의 주도면밀

하고 위선적인 술책 중 무엇이 더 폭력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호의를 가장한 위선의 폭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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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승옥 역사, < > _ 수능완성 유형편

줄거리

나 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야기 속의 나 는 지방 출신‘ ’ . ‘ ’

으로 서울에 유학 와서 희곡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다 창신동 빈민가에서 생활하다가 친. 

구의 권유로 이사 간 양옥은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를 가풍으로 하고 있다 양옥의 생. 

활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답답하다고 느낀 나 는 삶의 생기가 느껴졌던 창신동 집을 ‘ ’

떠올린다 창신동 빈민가에서 나 는 창녀 영자 깡마른 절름발이 사내와 영양실조인 그. ‘ ’ , 

의 딸 사십대 막노동자 서 씨와 생활하였다 서 씨는 나 에게 동대문에서 성벽의 돌덩, . ‘ ’

이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나 는 이런 서 씨의 모습을 떠올리며 양옥의 생. ‘ ’

활에 대해 견딜 수 없는 권태를 느껴 양옥의 식구들이 마시는 물에 흥분제를 타고 사

건이 터지기를 기다린다 이야기를 끝낸 젊은이가 어느 쪽이 틀렸을까요 라고 묻지만 . ‘ ?’

나 도 알지 못한다‘ ’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현대인의 꽉 짜인 기계적인 일상 생활을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한 일. 

상 생활은 능률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새 하숙집의 빈틈없는 규칙적인 생활로 대변된다, .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본래 생겨난 목적을 잊어버린 질서라는데 문제가 있다 좀더 나. 

은 삶이라든가 행복을 위해 생겨났을 질서가 이제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변, 

질된 것이다 즉 양옥으로 대변되는 하숙집의 생활은 작위적이고 비인간적인 세계 전. , - 

통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비인간적인 인간을 기능적인 대중으로 여기는 자본주, 

의 윤리로 무장된 부정적인 세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공은 빈민가의 무질서하고 . 

비능률적인 생활을 도리어 그리워하게 된다 그곳의 불결함이나 부도덕함을 그리워하는 .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있던 활기찬 생명력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력은 , . 

역사인 서씨의 비능률적인 행위 속에서 극적으로 표현된다.

양옥집의 생활 빈민가의 생활

기계적임

기능적임

규칙적임

비인간적임

대조
무질서함

비능률적임

인간적임

자본주의 윤리로 무장된 부정적 세계 활기찬 생명력을 지닌 긍정적 세계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인 일상 생활에 대한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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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 _ 수능완성 실전편 1

줄거리

난쟁이인 아버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 빈민으, , , , 

로서 낙원구 행복동에서 유리창 닦기 수도 고치기 등의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 

다 그러나 어느 날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철거될 상황에 처하는데 행복동 주민들은 대. 

부분 다른 곳에 들어갈 입주비가 없어서 입주권을 투기 회사에 팔고 행복동을 떠나는 

상황이다 난쟁이 가족도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내준 후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어 . 

집도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영희는 가족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한 투기업자. 

를 따라갔다가 순결을 빼앗긴다 영희는 투기업자의 금고에서 돈과 입주권을 들고 나와 . 

동사무소에서 입주 절차를 마치고 신애 아주머니를 찾아간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 

자살했음을 알고 영희는 오빠에게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한

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몰리게 된 도시 빈민의 생활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지닌 모순을 파헤치고 있는 년대를 대표하는 소설이다 난장이 아버지는 언1970 . 

제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 

공장으로 가야만 했던 난장이 가족의 비극을 통해 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겪었던 1960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소외의 문제를 그리고 있다 출제된 부분은 소설의 앞부분으로 . 

어렵게 마련한 집을 철거하라는 철거 계고장을 받은 가족들의 반응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어머니와 영수는 현실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알루미늄 표찰을 떼려고 . 

하는 반면 영호와 영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난장이 아버지는 지섭과 교류하면서 . 

사랑은 없고 물신주의적 욕망만 남아 있는 이 세상을 버리고 달나라로 갈 결심을 한다.

주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게 된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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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병일은 성 밖 빈민굴에 살면서 맞은편 성 밖에 있는 공장에 사환 겸 사서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집에서 공장에 이르는 길을 왕복한다 그 왕복하는 길, . 

에 누군가가 있다고 해도 병일은 그들이 늘 노방의 타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비오는 . 

어느날 비를 피하려고 사진관 앞에 서 있다가 사진관 주인과 사귀게 된다 사진사는 병. 

일에게 술을 권하면서 큰 사진관을 열겠다는 그의 꿈 사람사는 재미를 추구하는 그의 ,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사진사의 이야기에 조소하지만 . 

다음날 또 다시 사진관을찾아가게 된다 병일은 희망과 목표를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 

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만이 지향 없이 고독을 느낀다는 생각을 한다 공장에서 오. 

면 늘 책을 보던 버릇도 그만 두고 병일은 신문사의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평양에 장질부사가 돌 때 이칠성이라는 그 사진사가 죽었음을 알게 된다. . 

그리고 병일은 노방의 타인은 언제까지나 노방의 타인이기를 원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 

더욱 독서에 강행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해와 감상

이 소설은 병일이라는 한 인물의 눈에 비친 년대 말의 조선의 현실과 그의 내면을 1930

그리고 있다 병일은 매일 자신의 셋방과 출근지인 공장을 왕복한다 이때 병일이 왕복. . 

하는 길은 생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의식이 흐르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병일은 이 . 

길에서 사진사 이칠성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칠성은 소시민적인 행복을 추구, 

하는 사람이다 공장에 다니면서도 독서에 몰두하는 병일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경멸하. 

면서도 또한 동경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이칠성의 .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된다 그러자 병일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

주제

지식인의 고뇌와 자아에 대한 생각

인물 간의 갈등

병일이 사진사

자의식 과잉의 지식인 ⦁
소시민적 삶을 거부함.⦁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음.⦁
삶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임 ⦁

평범한 사진사⦁
소시민적 삶을 추구함.⦁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음.⦁
삶에 대한 단일한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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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최일남 노새 두 마리, < > _ 수능완성 실전편 3

줄거리

고향을 등지고 도시 변두리에 자리 잡은 우리 가족은 노새를 운송 수단으로 하여 배달

을 하며 근근이 살아간다 노새 배달이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자 많은 주문이 들어온. 

다 그러나 연탄 배달을 하던 마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노새는 달아난다 노새. . 

가 달아나자 도시에 정착하고자 했던 가족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아버지와 나는 밤이 , 

되도록 노새를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노새가 사람을 다. 

치게 하고 가게의 물건을 박살 내 순경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집을 나선다, . 

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노새의 모습을 본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산업화로 인한 변화와 그 소외를 노새 라는 소재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무‘ ’ . 

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는 노새는 산업화로 인해 정신적 뿌리를 상실

했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즉 노새 는 이 시대. ‘ ’

를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에서는 볼 수 . 

없는 노새 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배경에는 도시화로 인해 고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 ’

워 하는 소시민들의 고달픔과 소외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

다.

주제

소외된 가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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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무영 제 과 제 장, < 1 1 > _ 수능완성 실전편 4

줄거리

수택은 가족과 함께 농촌인 고향으로 귀향을 한다 그런데 수택에 대한 고향 집 아버지. 

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타지에서 생활하던 수택이 설을 쇤다고 고향에 왔을 때. , 

고향 집에 도둑이 든 일이 있었다 수택이 유도 실력으로 도둑을 잡았지만 아버지는 오. , 

히려 몰인정하다며 수택을 책망한 적이 있다 수택은 그런 아버지의 행위를 이해하지 . 

못했었다 그러던 수택이 동경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다가 생활. 

에 회의를 느껴 귀향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농촌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자 수택은 .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게 될 뿐이다 또한 스스로 패배자라고 자학을 하기도 한다 하지. . 

만 농사일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흙냄새의 의미를 알아 나간다 수택은 가을 추수를 마, . 

친 후 농사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만 정작 소작료와 비료대와 지세 를 제하자 허, ( )地稅

망함을 느낀다 이에 아버지가 거친 목소리로 지게를 지라고 호통을 친다 아버지의 호. . 

통에 수택은 눈과 콧속이 화끈해지며 넘어진다 그리고 수택은 일어나 코피를 흘리며 . 

걸어간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다 지식인이자 신문 기자였던 수택이 농촌으로 1939 . 

귀향하여 진정한 농민이 되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불분명한 귀향 동기 다소 . , 

낭만적인 농촌 현실에 대한 묘사 등으로 인해 당대의 농촌 현실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

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지만 한국 농촌의 전통적 윤리관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주제

농촌 생활에 대한 향수와 애정 도시 지식인의 귀농과 흙에 대한 예찬( )

흙내 의 의미와 수택의 변화‘ ’

허영에 찬 도시인  진정한 농군

흙내에 대한 반감

경치에 대한 불만
조력 농촌 제일과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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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동하 장난감 도시, < > _ 수능완성 실전편 5

줄거리

나 의 가족은 전쟁이 멈춘 한두 해 전 나 가 국민학교 학년 때 시골 마을을 떠나 도‘ ’ ‘ ’ 4

시로 이사를 갔다 도시에 닿아 첫 저녁을 먹었는데 나 는 그 밥을 먹고 배탈이 나 밤. ‘ ’

중에 세 차례나 공동변소를 들락거렸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는 덩치 큰 녀석들에게 아. 

무런 저항 없이 두들겨 맞았다 먹고사는 문제를 풀지 못한 아버지는 풀빵과 냉차를 팔. 

기 시작했으나 오래 가지 못한다 형편상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음을 알게 된 나. ‘ ’

는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한다 한편 아버지는 장물인 줄도 모르고 짐을 운반하다가 . 

징역살이를 하게 되고 나 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일요일이면 교회나 성당을 드나, ‘ ’

든다 그해 가을 어머니는 국물 없는 국수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운명한다 아버지가 출. . 

옥했지만 사정은 금방 나아지지 않고 나 는 구두닦이를 하다가 천막 학교를 다니기 시, ‘ ’

작한다 장난감 같은 도시의 고단한 삶 속에서 나 는 떠나온 시골 학교의 정경을 떠올. ‘ ’

리면서 그 곳 책상에 남긴 낙서들을 기억하려고 애쓴다.

이해와 감상

이 소설은 장난감 도시 굶주린 혼 유다의 시간 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작 소설이다‘ ’, ‘ ’, ‘ ’ . 

한국 전쟁 후 시골에서 이사를 나가 장난감 같은 도시 속에서 무능한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그리고 누이와 소년으로 이루어진 네 식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속, , 

에서 소년이 험난한 삶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보여준다 판자촌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 

의 일상이 묘사되기도 하는데 지문에 제시된 부분은 이웃집에 사는 주 씨 가족의 생활, 

상이 나타난 대목으로 장난감 방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 ’ .

주제

판자촌 주민 주 씨 가족의 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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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염상섭 삼대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두 파산 참조170 < > 

줄거리

조의관은 개인의 이익을 꾀하고 집안의 위신을 높이는 일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인물

로서 을사조약을 전후해서 사회가 혼란해지자 큰돈을 투자해 족보를 만든다 기독교에 , . 

물든 아들 상훈이 제사도 지내지 않으리라는 판단 때문에 조의관은 아들을 불신하여 

별거하고 있으며 며느리보다 더 젊은 부인을 후취로 얻어 산다 상훈은 아버지 조의관, . 

의 가문 치장이나 족보 사업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반대한다 손자인 덕기는 일본에 유. 

학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정신적 갈등을 경험하고 가난한 하, 

숙집 딸 필순에게 사랑을 느낀다 조부의 죽음 이후 덕기의 집안은 점점 몰락하게 되고. , 

사회는 운동의 실패로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사회주의자들 간에 불신과 반발3·1 . 

이 고조되고 테러 행위가 자행되는 가운데 필순의 아버지도 여기에 희생되면서 그의 

가족을 덕기에게 부탁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덕기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 

인가를 곰곰이 생각한다.

이해와 감상

이 소설은 삼대에 걸친 가계의 전개를 통하여 식민지 시대인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사

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대지주이며 재산가인 할아버지 조의관은 양반 행세를 하기 . 

위해서는 족보까지도 사들일 정도로 명분과 형식에 얽매인 봉건적 인물이며 구세대의 , 

전형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들 상훈은 교육과 교회 사업에 힘쓰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 

봉사를 꾀하려고는 하지만 그의 아버지 조의관의 거대한 재산을 이용하여 애욕에 사로, 

잡힌 이중인격적 생활에 빠져 있는 과도기적 인물이다 손자 덕기는 사회의식에 있어서 . 

공평성과 정의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용기가 없고 소극적이며 도피적 반응밖에는 나타, 

내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물이다 즉 삼대로 상징되는 유교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 

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그린 이 작품은 당대 사회의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을 사실적

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삼대의 삶과 가치관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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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염상섭 만세전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두 파산 참조170 < > 

줄거리

동경 유학 중인 나 이인화 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한다 귀국하는 배 ‘ ’( ) . 

안에서 나 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게 되고 조선 민족이 처‘ ’ , 

한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조선에 도착해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과정과 고. 

향에서 지내는 중에 나 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 및 습관에 갇혀 생활하는 조‘ ’

선인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한다 나 는 아내의 죽음 또한 구태의연한 인습에 의한 것이. ‘ ’

라고 생각하고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와 같은 조선의 현실에서 도망치듯 동경으로 

떠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주인공 나 가 동경과 서울을 오가는 과정에서 목격한 운동 직전의 우리 ‘ ’ 3.1 

민족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도 전. 

근대적 가치관에 얽매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조선 민족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사실

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족적 현실을 마주한 주인공 나 는 고뇌에 빠지. ‘ ’

지만 마땅한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 주지 못 하고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동경에서 출발하여 부산과 김천 등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고 다. , , 

시 동경으로 떠나는 원점 회귀형의 여로 구조를 통해 주인공이 사회 현실을 인식하면

서 내면적 의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지식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 암담한 현실과 지식인의 나약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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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염상섭 임종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두 파산 참조170 < > 

줄거리

환갑을 바라보는 한 가장이 어느 날 뇌내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다 병세가 날로 . 

심각해지자 환자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랜 병구완으로 지친 그의 가족들은 장례식을 치를 방법만 생각. 

한다 병인 은 그런 가족들의 태도에 서운해한다 그러던 어느 날 병인이 퇴원을 . ( ) . 病人

원하자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퇴원시키지만 병인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죽

고 만다 그는 퇴원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빈소에 안치되고 가족들은 그의 유. , 

언과 종교에 상관없이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고는 제각기 소임을 다

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인물과 인물의 대립 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1949 , , 

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 갈래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죽음을 앞두고 생존에 . 

집착을 보이는 환자의 심리와 겉으로는 그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가족들의 태도를 냉정하게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 

이를 통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중시하여 이

기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씁쓸한 진실을 전달하고 있다.

병인 

임종

주변 사람들

생존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임.•

자신의 임종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족•

들에게 서운함을 느낌.

가족들 병인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만 : •

생각함.

청년 병인이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C : •

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실망함.

의사 환자가 병원에서  죽지 않기를 : •

바람.

주제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이기적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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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소리의 빛 참조191 < > 

줄거리

나 는 화가이다 형 친구의 소개로 한때 화실에 나왔던 나 의 애인인 혜인 에게서 청첩‘ ’ . ‘ ’ ‘ ’

장을 받는다 나 는 무기력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림은 진전이 없다 형. ‘ ’ . . 

은 의사인데 전쟁 때 패잔병으로 낙오되었다가 동료를 죽이고 탈출했다는 아픈 , 6 · 25 

과거를 지니고 있다 형은 달포 전 수술을 받던 어린 소녀가 죽자 병원문을 닫고 . 6 · 

전쟁 체험담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나 는 형의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형이 25 . ‘ ’

쓴 소설을 보게 된다 그림에 진전이 없던 나 는 형 대신 소설의 결말을 써 나간다 형. ‘ ’ . 

은 내가 쓴 결말을 읽고는 병신 머저리라고 나 를 욕한다 그런데 혜인 의 결혼식에서 , ‘ ’ . ‘ ’

돌아온 형은 자신의 소설을 태워 버린다 결혼식장에서 오관모를 만났다는 깃이다 그 . . 

일이 있은 후 형은 건강한 생활인으로 돌아가 다시 병원문을 연다, .

이해와 감상

전쟁에 참전한 형과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동생이 소설 이라는 매개 장치를 통6 25 ‘ ’

해 서로 다른 정신적 고통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즉 전쟁, . , 

을 겪으면서 직접적인 상처를 받은 형과 다만 관념으로서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동생 , 

간의 갈등과 대립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그들이 겪은 경, 

험의 차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의 죽음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극복하. 

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소설적으로 변형시키는 형과는 달리 동생은 자신이 지닌 상처, 

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여건이 되는 경험 과 관념 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 ’ ‘ ’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두 형제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한 아픔과 그 극복 과정

제목의 의미

죄책감에 시달려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다가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알고 이를 극복하는 

형을 병신 이라 한다면 자신이 지닌 상처의 근원조차 알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자신을 ‘ ’ , 

포기하며 살고 있는 동생을 병신이자 머저리 로 볼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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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청준 줄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소리의 빛 참조191 < > 

줄거리

서울에서 일상적인 삶을 무력하게 살아가던 나 남 기자 는 승천 한 줄광대 에 대‘ ( )’ ‘ ( ) ’昇天

한 기사를 취재하라는 부장의 지시에 따라 고향인 읍으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나 는 C . ‘ ’

예전에 승천한 줄광대 와 함께 서커스단에서 트럼펫을 불었다는 거의 폐인이 된 사내‘ ’ ‘ ’

로부터 승천한 줄광대 운 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운 은 장인 이 된 아버지 허 ‘ ’ . ‘ ’ ( ) ‘匠人

노인 에게서 줄을 배웠다 허 노인 이 만족할 만큼 운 은 줄타기에 있어 장인의 경지에 ’ . ‘ ’ ‘ ’

올랐지만 함께 줄에 오른 날 밤 허 노인 은 줄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 그런 어느 날, ‘ ’ . , 

사랑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운 은 줄타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 ’ . 

사랑한 것은 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줄 타는 모습이라는 사실에 운 은 마지막으로 ‘ ’ ‘ ’

줄을 탄 뒤 스스로 떨어져 죽는다.

이해와 감상

년 사상계 에 발표된 작품으로 액자식 구성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모색하고 1966 “ ” , 

있다 허 노인 과 아들 운 이라는 대에 걸친 줄광대의 삶에 기자인 나 의 생활을 비추. ‘ ’ ‘ ’ 2 ‘ ’

어 봄으로써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지성적인 방법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 작품이다. 

일생을 오직 줄타기에 바친 허 노인 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줄타기 장인의 경지에 이르‘ ’

지만 결국 운명의 힘 앞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아들 운 그리고 이들의 삶을 취재‘ ’, 

하는 나 의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 작가는 가치가 상실되어 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 ’

주고 있다 년 황홀한 실종 에는 줄광대 로 이름이 바뀌어 수록되었다. 1984 “ ” ‘ ’ .

주제

사라지는 전통적 장인 정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현대인의 가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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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청준 건방진 신문팔이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소리의 빛 참조191 < > 

줄거리

저녁 시 버스로 서대문 정류소를 지날 때면 으레 신문팔이 소년을 만날 수 있다 웃음9 . 

기 머금은 소년은 독특한 억양으로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하는 일 없이 여덟 가지 신문

의 이름을 외운다 녀석은 흔히 보는 신문팔이들과는 달리 신문을 파는 일보다 신문 목. 

록 외우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 우리 는 소년을 가로등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 그런. ‘ ’ . 

데 언젠가부터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신문을 팔지 않게 된 것이다 이유인즉 소년은 민. . 

국일보가 폐간되는 바람에 신문 목록 외우는 대사의 억양과 호흡이 맞지 않아서 신문

을 팔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연습이 끝나면 신문을 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 . 

러나 한참이 지나도 소년은 신문을 팔지 않는다 녀석은 우리 들의 기억 속에 건방진 . ‘ ’

신문팔이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신문팔이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년대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고 언1970

론의 자유를 갈망하는 내용을 우회적 수법으로 표현했다 대개의 경우 불쌍하고 초라한 . 

모습으로 그려지는 신문팔이 소년이 이 작품에서는 여유 있고 웃음기 있는 모습이다, . 

신문 파는 것보다 신문의 이름을 한 번씩 외치는 것을 즐기는 소년의 모습은 독자의 

호기심과 애정을 유발하고 있다 소년의 외침은 당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론의 자. 

유에 대한 외침으로 들렸을 것이다 또한 민국일보의 폐간으로 신문팔이를 그만둔 것은 . 

언론 탄압에 대한 저항의 의미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리들의 갈망을 상징한다고 , 

할 수 있다.

주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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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소리의 빛 참조191 < > 

줄거리

나환자들의 섬 소록도에 군의관 출신의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부임하지만 첫날부, 

터 원생의 탈출 사고가 일어난다 조 원장은 불신과 패배감에 젖어 있는 원생들을 격려. 

하여 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지만 원생들의 반응은 시큰둥, 

하기만 하다 일제 강점기에 주정수를 비롯한 역대 원장들이 명예와 권력욕을 채우느라 . 

원생들을 혹사시켰기 때문이다 원생들은 주 원장의 동상을 세우고 매달 참배하는 가운. 

데 보은 감사일에 주 원장은 나환자의 손에 살해당한다, ( ) .報恩

병원 보건과장 이상욱은 조 원장의 본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환자 대표 황 장로는 조 , 

원장과 사사건건 대립한다 이 와중에 원생들은 조 원장에게서 목숨까지 건 맹세를 받. 

아 내고 나서야 비로소 바다를 매립하여 농토를 만들려는 간척 사업 계획에 동참한다. 

그러던 중도청의 작업 조사반이 간척장을 당국에서 인수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막기 , 

위해 동분서주하던 조 원장은 전임 발령을 받는다 전임 발령을 받고 떠나려 하던 중. , 

황 장로의 진심어린 말을 듣게 되고 황 장로가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 충만한 공간임을 , 

알게 된다.

강제로 섬을 떠난 지 년 만에 조 원장은 한 사람의 일상인으로 소록도에 다시 돌아오5

고 년 뒤 감염되지 않은 원생 자녀의 결혼 주례를 맡는다, 2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소록도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 라는 특수한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곳( ) , 

으로 내몰린 나환자들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원장들에 의한 억압과 착취를 다루면서도, , 

조 원장의 노력과 사랑 나환자들의 조 원장에 대한 협력을 통해 행복한 사회의 건설이 , 

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동상 인데 이러한 동상을 통해 명예와 권력욕을 ‘ ’ , 

앞세운 지배 계층의 허상과 지배 권력욕을 상징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진정한 의미의 , 

동상이란 타인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통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속 동상

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특히 지식인이면서 비판 의식을 지닌 황 장로가 조 원장의 동. , 

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동상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개발 독재의 허상에 대한 비판과 진정한 이상향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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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김정한 산거족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사하촌 참조158 < > 

줄거리

달동네인 마삿등 의 황거칠 씨는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자 직접 산의 물을 끌어다 ‘ ’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 호동팔이 나타나 산에 대한 형 호동수의 소유권을 주. 

장하며 수도 시설의 칠거를 요구하지만 황거칠 씨 등 마을 주민들은 이에 불복한다 호. 

동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진 황거칠 씨는 결국 물 사용권을 빼앗긴다 강제 철. 

거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던 황거칠 씨와 동네 청년들이 경찰에 연행된다 풀. 

려난 황거칠 씨는 새로운 산 수도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유지 산에다 새로운 우물을 따 

수도를 연결하지만 국유지를 불하받았다는 산 주인의 하수인이 나타나 다시 수도 시설

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황거칠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단결력이 강한 촌 사람들과 . T

함께 불하 취소 투쟁을 하면서 이번 일이 끝날 때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독립 유공 감, 

사장을 조상들의 무덤에 묻을 것을 다짐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판자촌인 마삿등 에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인 황거칠 씨가 마을의 식수‘ ’

권을 쟁취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곤란을 겪는 빈민촌. 

에서 황거칠 씨는 앞장서 산에 우물을 파고 수도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나 산 수도는 . 

불법 시설이라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철거될 위기에 처하고 그 과정에서 황거칠 씨를 , 

비롯한 주민들은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의 횡포에 맞서 나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 

작가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민중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 

고 그러한 현실을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소외당한 사람들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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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태준 패강랭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복덕방 참조162 < > 

줄거리

자신의 친구이자 고등보통학교 조선어 교사인 박 으로부터 조선어 시간 축소 정책으로 ‘ ’

인해 학교에서 설 자리를 잃어 간다는 편지를 받고 십여 년 만에 평양에 오게 된 작가 

현 은 슬퍼 보이는 자연 풍경을 보며 쓸쓸함을 느낀다 현 은 몰라보게 달라진 평양 시‘ ’ . ‘ ’

가지의 모습과 아름다워 보이던 풍속인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사라진 현실을 보며 서글, 

픔을 느낀다 그는 동일관에서 친구 박 과 또 다른 친구 김 을 만나고 오래전에 인연이 . ‘ ’ ‘ ’

있던 기생 영월 도 만나게 된다 실업가인 김 은 여인들의 머릿수건에 대한 금지령을 ‘ ’ . ‘ ’

내리고 한 부회의 의원으로 있는 친구이다 현 과 김 은 평양 여인들의 머릿수건에 대. ‘ ’ ‘ ’

해 언쟁을 벌이고 박 은 영월 의 노래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어받아 부른다 김 은 기생, ‘ ’ ‘ ’ . ‘ ’

들과 서양 댄스를 추고 현 은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본다 실속을 차리라는 김 의 충고‘ ’ . ‘ ’

에 현 은 컵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싸움을 말리‘ ’ , 

는 박 에게 현 은 김 이 미워서 그렇게 화를 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차고 고요한 대‘ ’ ‘ ’ ‘ ’ . 

동강의 밤 강물을 바라보던 현 은 이상견빙지 라는 말을 되뇌면서 비감에 젖는다‘ ’ ‘ ’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의 내용은 년 중일 전쟁을 계기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전시 체제로의 질서 1937

재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일 전쟁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 사회의 전 부문을 전시 . 

동원 체제로 정비해 나가던 일제는 한반도를 일본화하여 내선일체를 구현하는 것을 통

치의 최고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문제시하고자 한 것은 조선 고유의 문화. 

와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조선인들의 저항 의지를 말살시키려 했던 부분이다 민족혼의 . 

정수라 할 수 있는 조선어 시간의 축소와 평양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여인

들의 머릿수건의 상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상당히 . 

암시적인 수준에서이긴 하지만 당시에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당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담고 있는 소설이다.

주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느끼는 비감( )悲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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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태준 달밤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복덕방 참조162 < > 

줄거리

나 는 성북동으로 이사를 와 황수건 을 만난다 그는 못난이지만 천진하고 순박한 사람‘ ’ ‘ ’ . 

이다 아내와 함께 형님 집에 얹혀살면서 학교 급사로 일하던 중 쫓겨나 신문 배달 보. 

조원 일을 한다 그의 희망은 정식 배달원이 되는 것이나 못난이라는 이유로 그 꿈은 . 

번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나 는 그가 배달원 자리마저 잃자 그가 급사로 있었던 삼산 . ‘ ’ , 

학교 앞에서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돈 삼 원을 준다 그러나 참외 장사마저 실패하. 

고 아내는 달아난다 달포 만에 찾아온 황수건은 포도를 대여섯 송이 사왔다며 나 에게 . ‘ ’

주지만 곧 사람이 쫓아와 그 포도는 훔쳐온 것임이 들통난다 나 는 포돗값을 물어주, . ‘ ’

고 그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느 날 밤 서툰 노래를 부르며 황수, . , 

건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만 나 는 그가 무안해할까 봐 나무 그늘에 얼른 몸을 숨긴다‘ ’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성북동으로 이사 온 후 처음 만난 황수건이라는 못난이의 아둔한 세상살이

를 서술자 나 가 곁에서 지켜보는 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작가 이태준은 우둔하지만 순‘ ’ 1 . 

박한 품성을 지닌 황수건이 세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담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 가는 각박한 세태를 넌지시 꼬집고 있다 년대 . 1930

어느 여름철의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직접적 행동이나 이념적 진술, 

보다는 관찰자의 주관성에 의해 해설되고 있다 황수건의 좀 모자라는 행동이나 생각은 . 

관찰자가 갖고 있는 동정적 해설에 의해 순수한 것으로 또는 인간미로 바뀌며 연민을 

자아낸다 인물의 비극적인 삶과 희극적인 일화를 달밤의 정취 속에 응축하여 표현하였. 

다.

주제

순박한 주인공의 안타까운 삶에 대한 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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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채만식 태평천하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영웅 모집 참조208 < > 

줄거리

일제 시대의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 직원 영감은 일본인이 들어와 불한당을 막아 

주고 천하태평 을 보장해 주었다고 믿고 진심으로 일본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출처가 ‘ ’ . 

불확실한 돈을 모았던 그의 아버지가 구한말 시절에 화적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돈을 벌고 지키기 위해 경찰서 . 

무도장을 짓는 데 아낌없이 기부도 한다 또 양반 족보를 사서 도금도 한다 그는 손자 . . 

종수와 종학이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을 빛낼 것을 기대하지만 아들 창식은 집, 

을 돌보지 않고 노름으로 밤을 새며 가산만 탕진하고 있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종수, 

는 아버지의 첩 옥화와 정을 통하는 불륜을 저지른다 며느리나 손자며느리도 고분고분. 

하지가 않고 딸마저 시댁에서 소박맞고 와서 함께 살고 있다 이에 윤 직원 영감은 고. 

압적으로 집안 분위기를 억누르고 있던 차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손자 종학, 

이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충격을 받는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인 년대를 배경으로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 직원 영감1930

을 통해 사회의 모순과 중산 계층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하

고 있다 서술자는 반어적 수법으로 부정적인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으며 독특한 어투를 . , 

사용하여 독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부정적 인물을 조롱하고 있다 제목인 태평천하 는 . ‘ ’

윤 직원 영감이 일제 강점기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그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단적으로 , 

보여 준다 이야기를 구연하는 듯한 문체가 특징적이다. .

주제

일제 강점기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 갈등과 가족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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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채만식 치숙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영웅 모집 참조208 < > 

줄거리

나 는 대학교까지 나와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폐병에 걸려서 지금‘ ’

은 앓아누워 있는 오촌 고모부인 아저씨가 못마땅하다 나 는 한심한 아저씨를 아주머. ‘ ’

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수발하고 있다는 것과 나 가 어떻게 해서 아주머니와 인연을 맺‘ ’

게 되었는지를 밝힌다 나 는 일본인 상점의 종업원인데 곧 자립하여 일본 여자와 결혼. ‘ ’

하고 일본에 가서 살기를 바라는 꿈이 있다 그런데 아저씨 같은 사회주의 운동가들로 . 

인해 세상이 망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자신의 꿈이 깨어진다고 생각하여 아저씨 같은 

사회주의자들을 못마땅해 한다 또한 나 는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며 아저씨를 대놓고 . ‘ ’

비난하면서 아저씨와 갈등을 일으키는데 나 와 아저씨는 서로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 ‘ ’

말다툼을 벌인다 나 는 아저씨에게 아주머니에게 은공을 갚으라고 말하고 아저씨는 그. ‘ ’

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는데 이런 아저씨를 보며 나 는 아저씨가 어서 죽, ‘ ’

어야 하는데 자꾸 살아나 걱정이라고 생각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년대의 시대상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당대를 인식하는 작가의 시각이 높1930

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점과 문체의 영역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고 평가받는다 이 작품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나온 아저씨의 좌절. 

을 어리석은 나 조카 의 눈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소설은 정교한 묘사나 치밀한 구성 ‘ ’( ) . 

대신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문체는 대체로 풍자적이고 반어적인 특징을 드, 

러내고 있다 작가는 나 의 시선을 통해 아저씨의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비난하고 있. ‘ ’

는데 이는 나 의 생활 방식을 은근히 비판하면서 오히려 아저씨를 긍정적으로 인식하, ‘ ’

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칭찬과 비난을 서로 역전시키는 방법에 의해 식민 통치. 

에 협력하는 현실 순응형 인물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인 . 

아저씨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지는 않음으로써 아저씨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식민 통치에 순응하려는 어리석은 나 와 당대 지식인인 아저씨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 ’

통한 사회 현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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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채만식 논 이야기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영웅 모집 참조208 < > 

줄거리

광복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토지와 재산을 두고 쫓겨 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 생원은 일

본인에게 판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뜬다 그것은 자신이 땅을 팔면서 큰소. 

리쳤던 일이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는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하여 무고하게 옥살이를 . 

하고 논 열세 마지기를 빼앗겼다 한 생원은 그나마 남은 논과 땅도 술과 노름으로 빚. 

이 늘어나자 일본인들에게 팔아넘겼다 그러나 해방 후 발표된 정부의 토지 정책은 그. 

가 땅을 되찾을 수 없는 정책이었다 분노에 찬 한 생원은 해방이 되던 날 만세를 부르. 

지 않기를 잘 했다며 자조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년 해방 문학 선집 에 실린 단편 소설로 광복 직후 과도기적 사회 모습1946 『 』

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광복 전이나 광복 후나 가난한 소작농의 삶은 크게 달라진 . 

게 없다는 한 생원의 말을 통해 나라의 정책을 은근히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 

열심히 일을 해서 살림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툭하면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한 생원도 풍자의 대상으로 이중 풍자의 묘미를 주고 있다 일본에 나. 

라를 빼앗기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지함과 해방이 된 후 개인적 이익에 집착하

는 한 생원의 소아 적 사고를 풍자함으로써 역사적 전환기에 선 우리 민족의 삶의 ( )小我

자세를 돌아보게 한다.

주제

광복 직후 농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소아 적 인물에 대한 비판( )小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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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채만식 탁류_ < > 간접연계( ) _ 수능특강 쪽 영웅 모집 참조208 < > 

줄거리

고향에서 군산으로 이사를 한 정 주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살림이 줄어 집마저 팔게 된 

후 미두장의 하바꾼 밑천 없이 투기하는 이 으로 전락한다 정 주사에게는 두 딸 초봉과 ( ) . (

계봉 이 있는데 초봉은 아버지 친구인 제호의 약방에서 점원으로 일한다 그녀는 미모) , . 

와 다소곳한 행동으로 제호와 승재 태수의 마음을 끈다 초봉은 승재와의 사랑을 이루, . 

지 못하고 부자인 태수의 청혼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결정을 따른다 한편 형보는 태수, . 

를 죽게 하고 자신이 초봉을 차지하려 한다 형보에게 추행당한 초봉은 살림을 부모에. 

게 맡기고 제호를 찾아가서 그의 여자가 되지만 마음속에 늘 승재를 품고 있다 형보는 , . 

돈을 번 후 제호에게서 초봉을 데려간다 초봉은 지옥 같은 형보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 

위해 형보를 죽이고 자결할 결심까지 한다 승재는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계봉과 사랑. 

하리라 생각하고 계봉에게 청혼하나 계봉은 확답을 피하고 초봉의 이야기를 꺼낸다 승, . 

재는 계봉으로부터 초봉의 기구한 사정을 전해 듣는다 승재는 초봉을 형보의 굴레에서 . 

빼내려고 초봉을 찾아 나서지만 초봉은 이미 형보를 죽인 후였다 계봉은 초봉에게 자, . 

수를 권하고 초봉은 승재에게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말을 한다. 

이해와 감상

년부터 이듬해까지 조선일보 에 연재된 채만식의 풍자적인 장편 소설이다 금강을 1937 ‘ ’ . 

서사의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탁류 란 이것을 일차적으로 연상하게 하지만 사실‘ ’

상 좁게는 개인의 일생을 넓게는 당대 식민지의 역사의 흐름을 빗댄 것이다 이 작품은 , . 

국가의 주권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린 채 혼탁한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던 

식민지하의 우리 민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정 주사와 딸들 그리고 주변 .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사의 중심을 이루지만 이를 확대해 보면 당대의 시대상과 우리 

민족의 삶을 담아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혼탁한 식민지하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군상과 비극적인 개인의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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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김승옥 무진기행, < > 간접연계( ) _ 수능완성 유형편 역사 참조< > 

줄거리[ ]

나 는 처가에서 운영하는 제약 회사의 주주 총회에서 전무로 선철되기 전에 잠시 머‘ ’

리를 식히려고 고향인 무진으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나 는 조 와 박 을 만나고 밤에 . ‘ ’ ‘ ’ ‘ ’ , 

박 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하 선생까지 해서 넷이 함께 술자리를 가진다 술자리를 ‘ ’ . 

끝내고 나오는 길에 박 은 하 선생을 좋아하고 하 선생은 출세한 세무서장인 조 를 좇‘ ’ ‘ ’

아한다는 점을 감지한다 하 선생과 단둘이 귀가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나 에게 자신을 . , ‘ ’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다음날 나 는 하 선생과 약속한 바닷가 방죽으로 나가 옛날 살던 방에서 그녀와 관계‘ ’ , 

를 맺는다 그녀난 다시 한번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고 나 는 그러겠다고 약속한. ‘ ’

다 이튿날 아침 나 는 급상경 바람 이라는 아내의 전보를 받는다 나 는 하 선생에게 . ‘ ’ ‘ ’ . ‘ ’

남기는 편지를 썼다가 찢어 버리고 무진을 떠나 서울로 돌아간다. 

이해와 감상[ ]

이 작품은 이후 우리 문학이 년대의 전후 문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4·19 1950

접어들었음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바람 햇빛 안개 등의 환경적인 요소인 자연물을 . ‘ , , ’ 

인간의 의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하면서 개성 있고 새로운 현대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작가는 년대의 허무와 회의 의식을 주인공인 나 가 서울을 떠나 무진으로 갔다가 1960 ‘ ’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떠남 추억의 공간 복귀 의 순환 구조를 통해 드러낸다 나 는 고‘ - - ’ . ‘ ’

달픈 현실 속에서 재충전을 위해 무진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젊은 시절의 고뇌를 느끼

는 한편 자신의 과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하인숙이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의 감정을 , 

느낀다 그러나 그 의식의 다른 끝에는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현실적인 가치. 

가 놓여 있다 아내의 전보로 이를 깨닫게 된 나 는 안개처럼 축축이 배어드는 감상에. ‘ ’

서 서서히 벗어나 현실과 타협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현실에 복귀하게 된다.

현실 공간

떠남

복귀

추억의 공간

서울( )

현실적 가치가 중심을 이루는 일상적 

세계 세속적( )

무진( )

몽환적이고 비일상적인 세계 방황하

는 주인공의 내면 세계 순수 지향적( )

주인공은 결국 서울로 복귀 현실과의 타협 하는데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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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김승옥 서울 년 겨울, < , 1964 > 간접연계( ) _ 수능완성 유형편 역사 참조< > 

줄거리[ ]

구청 병사계에서 근무하는 나 는 선술집에서 대학원생인 안 과 만나 대화를 나눈다‘ ’ ‘ ’ . 

새까맣게 구운 참새를 입에 넣고 씹으며 날개를 연상했던지 날지 못하고 잡혀서 죽는 , 

파리에 자신들을 비유한다 나 는 이미 삶의 현실에서 좌절을 맛본 후였기 때문에 감. ‘ ’ 

각이 다소 둔해진 상태다 부잣집 아들인 안 역시 밤거리에 나온 이유는 나 와 크게 . ‘ ’ ‘ ’

다를 바가 없다 그저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미소를 짓는 예쁜 여자가 아니면 명멸하는 . 

네온사인들에 도취해보기 위해서이다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섰을 때 기운 없어 보이는 . , 

삼십대 사내가 동행을 간청한다 그는 중국집에 들어가 음식을 사면서 자신은 가난한 . , 

서적 판매원이며 오늘 아내가 죽었다는 것 그 시체를 병원에 해부용으로 팔았다는 것, , 

그리고 아무래도 그 돈을 오늘 안으로 다 써 버려야 하겠는데 같이 있어 줄 수 있겠느

냐는 것이다 셋은 음식점을 나온다 그때 소방차가 지나간다 셋은 택시를 타고 그 뒤. . . 

를 따라 불구경에 나선다 사내는 불길을 보더니 불 속에서 아내가 타고 있는 듯한 환. 

각에 사로잡힌다 갑자기 아내 라고 소리치며 쓰다 남은 돈을 손수건에 싸서 불 속에 . ‘ ’

던져 버린다 나 와 안 은 돌아가려 했지만 사내는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애걸한다 셋. ‘ ’ ‘ ’ . 

은 여관에 들기로 한다 사내는 같은 방에 들자고 했지만 안 의 고집으로 각기 다른 방. ‘ ’

에 투숙한다 다음날 아침 사내는 죽어 있었고 안 과 나 는 서둘러 여관을 나온다 안. , ‘ ’ ‘ ’ . ‘ ’

은 사내가 죽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도리가 없었노라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 그를 혼자 두는 것이라 생각했었다고 말한다 나 와 안 은 우리는 스물다섯 살짜리. ‘ ’ ‘ ’

지만 이제 너무 많이 늙었다 는 말을 나누며 헤어진다 나 는 안 과 헤어져 버스에 오.’ . ‘ ’ ‘ ’

른다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차창 밖으로 보인다. .

이해와 감상[ ]

이 작품은 서로 알지 못하는 세 남자가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발생한 

일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나 와 안 은 자신들의 진심에 대해 , ‘ ’ ‘ ’

말하지 않는다 심각하고 진지한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나 가치 지향적인 것은 아무것. 

도 없다 그런데 삼십 대의 외판원 사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고뇌와 . 

비애를 공유할 것을 간청한다 그러나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힌 나 와 안 에게 그 사. ‘ ’ ‘ ’

내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사내가 화재가 난 곳을 찾아가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을 . 

버리는 행위는 허위적이고 비인간적인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세 사람이 여관으로 와서도 각각 다른 방을 쓰게 되고 안 의 경우 외판원 사. , ‘ ’

내가 자살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 못하는 사실에서 인간적 ( ) 

유대가 없는 현대 사회의 소외는 극대화되고 결국에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나‘ ’
동정적

소통지향

사내
소통지향

냉소적

안‘ ’

자신의 세계에 

틀어박혀 타인을 도울 

겨를이 없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고뇌를 함께 

나눌 것을 간청함

사내의 자살을 

예감하면서도 이를 

외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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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 >  간접연계( ) _ 수능완성 유형편 역사 참조< > 

줄거리[ ]

누이는 이 년 전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갔으나 정착하는 데 실패하여 귀향하게 된다 그 . 

후 누이는 침묵을 지키며 어머니와 나 를 답답하게 한다 오빠인 나 는 그 이유를 알기 ‘ ’ . ‘ ’

위해 도시로 간다 거기서 한 인물을 만나는데 그는 시골을 떠나 작가인 척하는 위선적. , 

인 인물로 도시 속에서 파탄되어 가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나 는 누이가 침묵하는 이, . ‘ ’

유를 이해하게 된다 즉 누이는 도시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군중 속에서 느낀 고독에 의. 

해 침묵하게 된 것이다 얼마 후 누이가 시골 청년과 결혼하고 출산도 했다는 소식을 . , 

듣고 나 는 축전을 띄운다‘ ’ .

이해와 감상[ ]

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서 누이가 도시로 가서 적응하려다 실패한 이유를 나 의 1963 , ‘ ’

입장에서 추적해 가는 독백적 문체의 작품이다 나 가 발겨난 누이의 비밀은 그녀가 도‘ ’ , 

시에 가서 느낀 것이 고독뿐이었으며 침묵하는 방법을 배우고 왔다는 것이다 나 는 그, . ‘ ’

러한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상경하지만 나 가 배운 것은 도시적 개인주의뿐이었다‘ ’ , ‘ ’ . 

도시로 떠난 누이가 배워 온 침묵을 통해 개별화된 도시적 삶과 고독을 표출하고 있다. 

년대 한국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이촌향도 현상을 배경으로 도시적 삶의 문제 시1960 , , 

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겪는 문화적 충격 등을 상세하게 포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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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조세희 뫼비우스의 띠, < > 간접연계( ) _ 수능완성 실전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참조1 < > 

줄거리[ ]

앉은뱅이와 꼽추 몸도 성하지 않고 생활도 어려운 그들의 집이 무너져 버린다 아파, . 

트 재건축으로 인해 그들은 살 집을 빼앗겨 버린 것이다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만 입. , 

주금이 없어 시에서 주는 이주보조금보다 약간 많은 돈을 받고 입주권을 팔고는 자신

들의 집에 세든 사람들의 전세금을 계산해 주고 무일푼이 되버린 채 자신들의 삶의 터, 

전을 잃었다.

동네의 다른 사람들은 집을 잃을 때 쇠망치를 든 사나이들과 한바탕 다툼을 벌였지만, 

꼽추네 식구들은 가만히 있는다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집마저 잃어버린 그들은 . 

복수를 결심한다 기름통까지 준비하고 마음도 굳게 먹는다. .

그러나 앉은뱅이는 적극적임에 반해 꼽추는 겁을 낸다 앉은뱅이는 살이 피둥피둥한 . 

부동산업자를 만나 그와 집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동산업자의 거짓말에 화가 난 . 

앉은뱅이는 그를 차에 태운 후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다.

잔인한 살인을 하게 된 앉은뱅이 그와 함께 복수를 음모한 꼽추이지만 그는 그런 앉. , 

은뱅이가 무서워진다 앉은뱅이는 강냉이 기계를 사서 생활할 계획을 세우고 꼽추는 약. 

장수를 따라가겠다고 나선다 그는 앉은뱅이의 복수심이 무서워 떠나겠다고 한다 둘은 . . 

헤어지고 혼자 남은 앉은뱅이는 눈물을 흘린다.

이해와 감상[ ]

년대 도시 빈민 계층의 삶을 날카롭게 그려 놓은 연작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1970 ‘

린 작은 공 에 수록된 작품으로 산업화 사회의 부정적인 여러 증상들을 다양하게 제시’ , 

하고 있다 안쪽과 바깥쪽이 구별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와 같이 우리가 진실이라 여. ‘ ’

기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이 제시되어 있으며 명확히 흑백이 구분되지 않는 현, 

실에 대한 작가의 세계 인식이 담겨 있다 또한 사물과 세계를 이해하려 할 경우 현실 . 

비판의 안목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앞부분은 수업 상황 속에서 수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우화적 질문과 뫼비우스의 띠라

는 수학적 개념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이어 꼽추와 앉은뱅이를 통해 부동산업자에게 판 , 

입주권의 정당한 대가를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그러지며 마지막으로 다시 수업 상황으, 

로 돌아와 작품을 마무리하는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다.

앞부분은 독자들에 대한 작가의 문제 제기이며 중간 부분은 현실에 적용하는 일화, , 

마지막 부분은 주제 의식의 정리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우화적 기법을 통해 .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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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자미상 상사동기, < > 애정소설( ) _ 수능특강 쪽19

줄거리

성균관 진사이자 풍류랑인 김생은 어느 날 왕자 회산군의 궁녀인 영영을 목격한 뒤 그

녀를 깊이 연모하게 된다 하인 막동의 도움을 받아 영영이 종종 출입하는 이모네 집에. 

서 만나 연정을 고백한 후 후일에 회산군 댁에서 다시 만나 깊은 인연을 맺지만 출입

이 자유롭지 못해 헤어지게 된다 몇 년 후 과거에 급제한 김생은 유가 행차에서 회산. 

군 댁을 지나던 중 꾀를 써서 그 집에 들어가 영영을 만나 변하지 않은 연정을 확인한

다 이후 친구의 도움으로 회산군 댁 부인의 허락을 받아 영영과 인연을 맺고 공명을 . 

버린 채 해로한다.

이해와 감상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일명 영영전 으로도 불리는 작품으로서 조선 후기에 창작된 , 「 」

것으로 추정되는 애정 소설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남자 주인공 김생과 사랑이 금지. 

된 궁녀 영영이 맺는 애정 관계의 곡절을 그려 내고 있다 제목에 있는 상사동 은 김생. ‘ ’

을 돕는 노파이자 영영의 이모인 노파가 사는 집이 위치해 있는 동네의 지명이다 서울 . 

종묘 근처에 있었는데 이 지명은 발정이 난 상사마가 암내를 맡고 날뛰면 이 동네의 ,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붙잡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주제

신부늘 뛰어넘는 남녀의 절절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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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자미상 숙향전, < > 애정소설( ) _ 수능특강 쪽122

줄거리

송나라 때 김전은 명산에 지성을 들여 어렵게 얻은 딸 숙향을 피난길에 잃는다 부모와 . 

헤어진 숙향은 장 승상의 수양딸이 되어 큰 사랑을 받으며 지내지만 이를 시기한 악한 

여종 사향의 모함으로 장 승상 댁에서 쫓겨나게 된다 숙향은 죽으려고 포진강 물에 몸. 

을 던지기도 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초월적 존재, 

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이화정에서 술을 파는 할미를 우연히 만나 그녀와 함께 살게 , 

된다 한편 숙향과 마찬가지로 지상으로 적강한 이선은 천상의 운명에 따라 노력 끝에 . , 

숙향과 만나고 부모 몰래 성례를 치른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선의 아버지 이 상서. 

는 노하여 낙양 수령 김전에게 숙향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김전은 숙향이 자신의 딸인 . 

줄도 모르고 숙향을 문초한다 그러나 이화정 할미와 청삽사리의 도움으로 숙향은 이상. 

서 부부로부터 며느리로 인정받는다 이선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숙향과 재회하여 화. 

목하게 지내게 되고 숙향은 친부모인 김전 부부와 만난다 이후 이선은 선약을 구해 병. 

들어 죽게 된 황태후를 살린 공으로 초나라 왕이 되고 숙향과 행복하게 살다가 천상으

로 돌아간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국문본과 한문본이 모두 전하는 조선 시대의 소설로 이화정기 라‘ ( )’梨花亭記

고도 한다 소설 속 남녀 주인공은 원래 선인들이었지만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해 지상. 

으로 적강 하여 인간으로 환생한 뒤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된다 하지만 위기를 ( ) . 謫降

겪을 때마다 천상계의 도움으로 시련을 모두 극복하고 천생연분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후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상계로 복귀한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애정 소설로 분류. 

할 수 있으나 서사의 구성을 보면 주인공 숙향이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고 고아가 , , 

되어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이를 극복한 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른다는 특징을 지닌다 춘향전 을 비롯한 다른 고전 소설 작품에 숙. 「 」 「

향전 의 인물과 내용이 빈번하게 언급되는데 이를 통해 숙향전 의 인기가 상당하였음, 」 「 」

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제

고난과 시련의 극복을 통한 운명적 사랑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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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자미상 방한림전, < > 영웅소설( ) _ 수능특강 쪽110

줄거리

명나라 태학사 충렬공 효유의 후예인 방씨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가 노년에 일몽을 얻

고 관주가 태어난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를 보였던 방관주는 스스로 남복하기를 청. 

하고 이에 방씨 부부는 딸이 바라는 대로 남장을 하게 하여 기른다 일찍 부모를 여읜 , . 

뒤 방관주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영 공 영혜빙의 아버지 의 강권으로 영. ( )

혜빙과 혼인하게 되는데 영혜빙이 영민하여 방관주가 여성임을 먼저 알고 평생지기(平

가 되어 함께 지내기로 한다 이후 형주 안찰사가 된 방관주는 우연히 낙성을 ) . 生知己

얻어 양자로 삼는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 적에게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 

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와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된다 방관주가 마흔이 될 . 

무렵 도인이 나타나 그의 죽음을 예언하고 예언대로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자 방, 

관주는 자신이 여성임을 천자에게 밝히고 생을 마감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여성인 주인공 방관주가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가문의 원수에게 복수를 하기도 하는 등 여성 영웅 소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 여성끼리 혼인을 한다는 모티프가 삽입되어 다른 작품들과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방관주는 자신이 여성임을 감추기 위해 영혜빙은 여성에게 억압적인 당시의 남녀 부부 , 

관계에 대한 거부감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데 특히 영혜빙의 , 

내면 의식을 통해 당대 남녀 관계의 불합리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주제

남성으로 살았던 여성 영웅 방관주의 일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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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성기 창선감의록, < > 가정소설( ) _ 수능특강 쪽131

줄거리

화욱은 심 씨 요 씨 정 씨 세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심 씨는 아들 화춘을 낳고 요 씨, , , , 

는 딸 화빙선을 낳고 일찍 죽으며 정 씨는 아들 화진을 낳는다 화욱은 맏아들인 화춘, . 

이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화진을 편애하는데 이러한 화욱의 처사로 인해 심 씨와 , 

화춘은 불만을 갖고 화진을 미워한다 화욱이 죽자 심 씨와 화춘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 

여 화진과 그의 아내들을 학대한다 화진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지만 화춘. 

의 무고로 인해 귀양을 가게 되고 화진의 아내들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된, 

다 귀양을 간 화진은 병법을 배운 후 백의종군하여 해적을 토벌하고 남쪽 지방의 어지. , 

러움도 모두 평정한다 이에 황제가 화진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심 씨와 화춘은 개과. , 

천선하게 된다 이후 쫓겨났던 화진의 아내들도 돌아와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

이해와 감상

작품의 제목인 창선감의록 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의로운 일에 감동받는 이‘ ’ ‘

야기 라는 뜻으로 이 작품은 조선 시대에 널리 읽혔던 가문 소설이다 사대부 가문에서 ’ , . 

일어나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을 드

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현명한 사람. , 

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며 이들이 겪는 갈등은 유교적 이념인 효 와 , ‘ ’

열 의 실천을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한편 이 글에서는 진채‘ ’ . 

경이 겪는 고난과 극복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진채경과 혼인을 약속한 윤여옥은 훗날 , 

화진의 부인이 되는 윤 소저의 동생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화진과 관련. 

된 인물이 겪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해서도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권선징악과 충효 사상의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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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세태 김영철전, < > 전쟁소설( ) _ 수능특강 쪽136

줄거리

광해군 때 명나라의 요청으로 후금과의 싸움에 동원된 김영철은 후금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때 후금 장수 아라나가 영철을 살려 자신의 집이 있는 건. 

주로 데려간다 영철은 아라나의 주선으로 혼인도 하고 두 아들도 얻게 된다 고향을 그. . 

리워하던 영철은 전유년 등 명나라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등주를 향하게 되는데, 

다시 이곳에서 전유년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자식 둘을 얻는다 이후 조선의 외교 사절. 

의 일원을 만나 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된다 고향의 가족들과 재회한 김영철은 조14 . 

선의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 넷을 두고 살아가지만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과의 전쟁에 

세 번이나 참전하게 된다 영철은 네 아들과 함께 산성을 지키며 살다가 세의 나이로 . 84

세상을 떠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의 인물인 김영철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드러내며 전쟁 속에

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제시한 한문 소설이다 세기 동아시아 삼국 즉 조선 . 17 , - 

명나라 후금 훗날의 청나라 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전쟁 속에서 하층민이 - ( )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루고 있다

주제

전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민중의 고초와 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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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지원 광문자전, < > 풍자소설( ) _ 수능특강 쪽141

줄거리

광문은 종루 저잣거리의 거지이다 그는 거지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추대되지만 모두 구. 

걸하러 나간 사이 소굴을 지키다가 병든 아이가 죽은 일로 의심을 받아 소굴에서 쫓겨

난다 광문은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도둑으로 오해받아 집주인에게 붙잡히는데 집주. 

인이 도적이 아님을 알고 새벽에 광문을 풀어 주자 그는 곧장 거지들이 버린 죽은 아

이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 준다 이를 목격한 집주인은 그를 의롭게 여겨 후하. 

게 대우하다가 부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할 수 있게 추천한다 그러던 중 약국에서 . 

돈이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자 광문은 또 의심을 받게 된다.

광문의 결백이 밝혀지자 부자는 광문의 정직함을 널리 알리고 이 일로 광문은 서울 안, 

에서 유명해진다 광문이 빚보증을 서 주면 담보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광문. 

은 사람들로부터 신의를 얻었으며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았고 가진 재산도 없, 

었지만 욕심 없이 살았다 그럼에도 사대부들에게는 도도하기만 한 기생 운심을 춤추게 , . 

할 만큼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기에 사대부들마저 광문과 벗을 맺었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연암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로 연암집 방경각외전 에 ‘ ’『 』 

실려 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광문은 비천한 거지이지만 순수하고 인정이 있으며 정직하. , 

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물로 그려진다 연암은 광문을 통해 당시 세속적인 욕망에 사. 

로잡혀 권모술수를 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양반 사회를 은근히 풍자하고 있는데 이는 , 

새로운 시대에는 신분이나 지위보다는 인간적이면서 성실하고 신의 있는 사람이 필요

하다는 작가의 의식을 부각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조선 후기, . 

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 소설은 사실주의적 면모가 강한 작품으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주제

하층민 광문의 인품을 통해 바라본 조선 후기의 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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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자미상 토끼전, < > 판소리계소설( ) _ 수능특강 쪽145

줄거리

병이 든 동해 용왕은 토끼의 생간이 신효하다는 고명한 세 의원의 말을 듣고 자라에게 

토끼의 간을 구해 오라고 명한다 육지에서 토끼를 만난 자라는 온갖 감언이설로 토끼. 

를 속여 용궁으로 데려온다 용왕이 토끼를 죽이라고 명령하자 토끼는 꾀를 내어 간을 . ,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후 자라와 함께 육지에 도착. 

한 토끼는 용왕의 미련함을 지적하고 자라는 하릴없이 돌아간다 한참 살아 돌아온 기. 

쁨을 누리던 토끼는 독수리에게 잡혀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토끼는 다시 . 

한번 꾀를 내어 독수리로부터 벗어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삼국사기 의 구토지설 등을 근원 설화로 삼아 판소리 사설로 연행되다 『 』 「 」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토공전 토생전 별주부전 등 여 종의 이. , , 120「 」 「 」 「 」 

본이 존재하는 이 작품은 동물들을 내세워 당대 사회를 우의적 기법으로 풍자한 우화 

소설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 토끼의 희생을 강요하다가 토끼의 . 

꾀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용왕의 모습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층을 용왕의 인정을 , 

받기 위해 토끼를 속이는 자라의 모습을 통해 그릇된 충성심을 지닌 관리를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허욕으로 인해 위기를 겪다가 꾀로 이를 극복해 내는 토끼를 통해 . 

허욕에 대한 경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배층의 횡포를 극복, 

해 내는 서민층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다. 

양한 주제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위기와 이. 

를 극복해 내는 기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 한자어와 비속어 고사성어와 속담 과장된 , , , 

표현과 비유적 표현 등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 허욕에 대한 경계 , 

무능하고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풍자 

임금에 대한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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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자미상 심청가, < > 판소리계사설( ) _ 수능특강 쪽149

줄거리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읜 심청은 맹인 아버지 심학규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자

라난다 어려서부터 동냥을 하며 아버지를 모시던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 

눈을 뜰 수 있다는 스님의 말에 시주를 약속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몸을 , 

팔아 공양미를 바치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사해용왕은 출천대. 

효 심청을 용궁으로 모셔 가 정성스럽게 대접한다 옥황은 심청을 꽃봉오리에 태워 현. 

실 세계로 돌려보내고 남경 선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꽃봉오리를 송 천자에게 바친다, . 

송 천자는 꽃봉오리 속에서 나온 심청을 황후로 삼고 황후가 된 심청은 맹인 잔치를 , 

열어 심 봉사를 황궁으로 초청한다 심봉사는 황궁에서 심청을 만난 후 두 눈을 뜨게 . 

되며 행복한 결말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하나로 효녀 심청이 맹인 아버, 

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가 돌아와 황후가 되어 아버

지를 다시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청의 탄생과 성장 과정 심 봉사의 사고와 시주 . ,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경 선인들에게 팔려 가는 심청의 이야기 인당수, , 

에 빠져 용궁에 간 이야기 황후가 되고 맹인 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이야, 

기 등으로 구성된다 효녀 지은 설화 등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심청전 이라는 고. ‘ ’ , 「 」

전소설로도 변용된다.

주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심청의 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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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균 홍길동전, < > 영웅소설( ) _ 수능특강 쪽239

줄거리

조선 세종 때 홍 판서와 그의 시비 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총명하면서 

도술을 익혀 장부로서의 남다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천생 이기에 호부호형. ( ) (賤生 呼父

하지 못하는 것을 한으로 품고 살아가다가 가출한 후 도적 무리의 두목으로 추대)呼兄

된다 길동은 기발한 계책과 도술로써 팔도의 탐관오리들이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탈취. 

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임금이 전국에 길동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 

길동은 뛰어난 도술로 신출귀몰하며 조정을 농락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 

길동의 소원대로 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제수한다 소원을 이룬 길동은 임금에게 하직 . 

인사를 하고 조선을 떠난다 길동은 산수 경관이 매우 수려한 율도국을 발견하고 그곳. 

에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에 허균이 쓴 것으로 알려진 한글소설이다 적서 차별과 같은 . 

사회의 제도적 결함이나 탐관오리의 부패와 같은 권력층의 부정에 대한 비판 등 사회·

정치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이 소설은 당대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여실. 

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적서 차별 등의 신분적 불평, 

등을 비롯한 사회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는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가

지고 율도국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소설로서 문학사적인 의의가 매

우 큰 작품이다.

주제

불합리한 사회 제도에 저항하는 홍길동의 영웅적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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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자미상 운영전, < > 애정소설( ) _ 수능특강 쪽259

줄거리

폐허가 된 수성궁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유영 은 깨어나면서 운영 과 김 ‘ ’ ‘ ’ ‘

진사 를 만나고 두 사람에게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수성궁의 ’ , . 

궁녀인 운영은 안평 대군을 찾아온 김 진사라는 선비를 보고 연정을 느끼고 두 사람은 , 

시를 전하며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김 진사의 하인인 특과 운영의 . 

동료인 궁녀들의 도움을 받아 위태롭게 이어지고 그들의 사랑은 깊어진다 하지만 안평 . 

대군이 운영과 김 진사의 시에서 연정의 마음을 알아채고 특이 김 진사를 배신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탄로가 난다 이에 운영은 죽음의 길을 택하고 김 진사 또한 같은 길. 

을 간다 이야기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유. , 

영은 운영과 김 진사의 일을 기록한 책만을 발견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수성궁의 궁녀인 운영과 선비인 김 진사의 비극적 사랑을 형상화한 소설로, 

수성궁 몽유록 으로도 불린다 유영이라는 인물이 수성궁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면서 운‘ ’ . 

영과 김 진사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설정으로 몽유록의 액자식 구성을 취하, 

고 있다 이때 외화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전지적 서술자가 들려주지만 내화는 이야기의 . , 

당사자인 운영과 김 진사가 서술하는 점은 이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이다 학문의 장이면. 

서 억압의 공간인 수성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남녀의 사랑과 비극적 결말을 통해 

제도와 관습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감정을 억압하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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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작자미상 임진록, < > 영웅소설( ) _ 수능특강 쪽319

줄거리

선조 년 임진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한다 왜란을 25 (1592, ), . 

경고한 우의정 최일경의 진언을 무시한 조선 조정은 아무런 방비 없이 왜군을 맞아 속, 

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만다 부산을 시작으로 삽시간에 도성까지 쳐들어오는 왜군에 위. 

기를 느낀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도성을 버리고 평양성을 거쳐 의주까지 달아난다 다. 

행히 이순신과 곽재우 김덕령 김응서 등의 활약으로 왜장을 물리치고 조선 땅을 서서, , 

히 되찾아 간다 그리고 좌의정 유성룡의 구원 요청에 의해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이 조. 

선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세는 역전된다 조선군은 명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탈환하고 . 

왜군을 남쪽 끝까지 몰아낸다 그사이 히데요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왜군은 일본 땅. 

으로 돌아가려 하고 이러한 왜군을 이순신이 크게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전쟁은 끝난다, . 

그 뒤 이여송은 왜군을 물리친 조선이 혹여 명나라를 넘볼까 걱정하여 조선의 혈맥을 

끊으려 조선 산천을 돌아다니지만 도리어 혼쭐이 나서 명나라로 돌아간다 전쟁이 끝난 . 

후 김응서와 강홍립이 군사 수만을 이끌고 일본으로 쳐들어가지만 강홍립의 고집으로 , , 

인해 일본 정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두 장수는 항복한다 그 후 김응서는 왜왕에 . 

대한 복수를 꿈꾸지만 실패한 후 자결한다 일본 정벌 실패 후 서산 대사의 제자 사명. , 

당이 일본에 사신으로 건너가 왜왕을 혼쭐낸 후 항복 문서를 받아 돌아온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임진왜란 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웅 군담 소설로 임진왜란을 전‘ ’ , 

후하여 이루어진 설화가 여러 담당층을 거쳐 전승되다가 후일 소설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다른 고전 소설처럼 특정 인물의 생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성을 . 

취하지 않고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뼈대로 하면서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많은 , 

인물의 활약상을 파노라마처럼 전개하고 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인물과 인물 간. 

의 관련성이 적은 편이며 인물의 활약상에 허구적인 내용이 많기도 해서 설화적 측면, 

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 일. 

제 강점기에는 금서로 지목받아 불태워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가치가 , 

더 높아져 은밀히 전파되어 현전하는 이본이 종이 넘는다, 100

주제

임진왜란에 대한 정신적 위안 및 민족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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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자미상 백학선전, < > 애정소설( ) _ 수능완성 유형편

줄거리

명나라 홍무 연간에 남경에 사는 유태종은 벼슬이 삼공이고 충효의 가문 사람이다 조, . 

정의 간신이 해하려 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한가히 지내는데 자식이 없어 , 

부인 진 씨와 후원에 단을 모으고 기도하던 중 부인 꿈에 선동이 나타나 천상에서 죄, ‘

를 지어 당신의 자식이 되고자 한다 는 말을 듣고 잉태 이 아이의 배필은 서남에 있다’ , ‘ ’

는 선녀의 말을 들으며 아들을 순산한다 이름은 유백로로 용기 있고 풍채가 좋았다 유. . 

백로는 자라서 성남의 운수 선생에게 배우고자 길을 떠난다 한편 이부상서 조경노와 . 

순 씨 사이에도 자식이 없어 절에 빌어 천상의 시녀 가 딸로 태어나게 되니 이름을 은‘ ’ , 

하라 하였다 운수 선생에게 가던 백로는 길가에서 열 살의 은하를 만나 집안 대대의 . , 

보물인 백학선에 요조숙녀 군자호구 라는 글귀를 써서 주고는 훗날을 기약한다 병부상‘ ’ . 

서 문 상서가 유백로를 사위로 청혼하나 벼슬을 얻은 뒤에 하자고 거절하자 앙심을 품, 

는다 최국양도 은하를 며느리로 맞고자 하나 백로를 생각하여 거절하자 앙심을 품는. , 

다 유백로가 과거에 급제하여 남방 순무어사로 부임하며 은하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 

병이 들어 벼슬을 버린다 이때 오랑캐 가달이 쳐들어오자 최국양이 입궐하여 출전하며 . , 

백로의 외숙 전홍뢰에게 은하를 죽이도록 한다 은하의 신세가 딱함을 알고 전홍뢰는 . 

은하를 놓아 준다 방황하는 은하에게서 유태종이 백학선을 뺏으려고 옥에 가두나 실패. 

하자 일 년 만에 풀어 준다 유백로가 최국양에게 원하여 대원수가 되어 가달을 막으려 . 

하나 최국양이 군수를 해 주지 않아 군사들은 몰살당하고 백로는 가달에게 잡히고 만, 

다 방황하던 은하가 주막에서 점괘를 보고 백로가 위험함을 알고는 임금에게 자원한다. . 

이때는 최국양의 모함으로 백로의 가족이 옥에 갇힌 때다 병법과 무술에 신통력이 있. 

음을 본 임금은 조은하가 원수 가달을 치게 허락한다 조은하는 선녀의 도움으로 오랑. 

캐를 물리치고 가달을 잡으며 백로를 구해 돌아온다 최국양은 처벌을 받고 유백로 조. , , 

은하는 연왕 연왕비가 되며 팔순에 하늘로 올라간다, .

이해와 감상

봉이 작품은 애정 소설이자 영웅 소설로서 천상 세계에서 죄를 지은 두 남녀 선관 선( , 

녀 가 지상의 인간계로 쫓겨와 역경을 겪은 다음에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는 내용이다) . 

서사 구성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혼사 장애를 겪고 있는데 이를 병립적인 구조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특히 남자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이 구출해 오는 등 남자보다. 

는 여자 주인공의 적극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주제

남녀 간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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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지원 허생전, < > 풍자소설( ) _ 수능완성 유형편

줄거리

서울 남산 밑 묵적골에 사는 가난한 선비 허생은 글공부에만 매진하던 중 아내의 질책, 

을 받고 십 년을 작정했던 공부를포기하고 집을 나선다 허생은 장안에서 제일 부자라. 

는 변 씨를 찾아가 만 냥을 꾸어 과일과 말총을 매점하여 배의 이익을 취한다 그 뒤 10 . 

허생은 도적 떼의 소굴로 들어가 도적들을 설득하여 각기 여자와 소 한 마리씩을 데리

고 오게 하여 그들을 무인도에서 정착시켜 농사를 짓게 한다 얼마 후 일본의 속주인 . 

장기도에 흉년이 들자 비축해 놓은 곡식을 팔아 은 백만 냥을 번다 빈 섬에서 자신의 . 

시험을 끝낸 허생은 백만 냥이란 돈이 너무 많아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하며 오십만 냥

을 바닷속에 버린 후 섬을 떠난다 육지로 돌아온 허생은 나머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을 구제한 뒤 십만 냥을 변 씨에게 갚는다 변 씨에게서 허생의 이야기를 들은 이완 대, . 

장이 허생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자 허생은 북벌을 위한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한다 그. 

러나 이완은 모두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허생은 이완을 크게 꾸짖은 후 자취를 감, 

추고 사라진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시대를 앞서 가는 주인공 허생을 통해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현실을 비

판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매점매석이라는 허생의 상행위를 통해 당시 조선의 .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한편 도둑과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배 계층, 

의 무능함과 그로 인해 피폐해진 사회 현실을 그리고 있다 또한 위정자를 대표하는 이. 

완 대장과 허생의 대담을 통해 지배층의 허위의식과 모순적 행동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주제

부정적 사회 상황에 대한 비판과 이상 세계의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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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작자미상 김원전, < > 영웅소설( ) _ 수능완성 실전편 1

줄거리

김원은 둥근 원 으로 태어나 년 만에 원을 깨고 아름다운 남자로 변신한다 이때 ( ) 10 . 圓

머리 아홉 달린 아귀가 세 공주를 납치해가자 대원수가 되어 공주를 구하러 간다 철마. 

산에 이르러 둥우리를 타고 동굴을 통해 아귀가 사는 지하국으로 내려간다 김원은 수. 

박으로 변신하여 아귀를 죽이고 납치되어 온 세 공주와 부녀자들을 구한다 그러나 김. 

원의 공을 시기한 부하 강문추는 동굴을 막아 김원을 지하국에 가둔다 김원은 지하국. 

에서 용왕의 아들을 구해 준 보답으로 용궁에서 용왕의 딸과 결혼한다 그 후 고향으로 . 

돌아와 공주와 결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늘로 승천한다.

이해와 감상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를 근간으로 세기 말경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설‘ ’ 17

로 주인공 김원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흥미 위주의 괴담 소설이다 수박 형상의 , ( ) . 怪談

기이한 모습으로 태어난 출생담 구두 아귀의 등장과 그 퇴치 과정에서의 비현실, ( ) 九頭

적인 전기성을 발견할 수 있다 탈각 설화 재생설화 등 여러 가지 화소 가 . ‘ ( ) ’, ‘ ’ ( )脫殼 話素

섞여 있고 영우이 거쳐야 할 통과 의례적 공간으로 지하세계 를 설정하여 사건을 극적‘ ’

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원전 은 금령전 과 함께 전기소설 의 유형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중국의 전기 가 < > < > ' ' . ' '

비현실적이요 비인간적이며 괴기하고도 몽환적인 내용과 신선의 세계 천상의 세계 용, , 

궁 세계 등을 그리고 있는데 김원전 역시 이런 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김원< > .  <

전 은 또한 영웅의 일대기를 충실히 그리면서 김원 이라는 인물의 영웅성을 부각시키> ' '

는 영웅소설이기도 하다. 

또한 이 작품은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우리 나< >

라의 전래 설화로부터 파생된 작품이 아닌가 추론되기도 한다. 

주제

아귀를 퇴치하고 공주를 구한 김원의 활약상

변신 모티프

변신 모티프

단순히 외형이 바뀔 수도 있고 내면까지 완전히 변신하는 경우도 있음, 

변신 행위의 결정 주체 변신의 지속성 여부 변신 주체의 욕망실현 여부에 따, , ① ② ③ 

라 분류할 수 있다. 

통합형
두 세계의 통합을 이루어 변신한 상태가 지속되는 유형

단군신화 김현감호< >, < >

경쟁형

상대와의 경쟁 과정에서 변신 주체가 힘을 과시하고 일시적 변신을 거쳐 다시 원래의 , 

모습으로 돌아오는 유형

주몽신화 홍길동전< >, < >

좌절형

변신 주체가 욕망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본래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 

유형

나무꾼과 선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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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제 원생몽유록, < > 환몽구조( ) _ 수능완성 실전편 2

줄거리

강직한 선비 원자허는 고금의 흥망에 관한 책들을 읽다 비분강개하는 경우가 많다 어. 

느 날 책을 읽다 잠이 들어 꿈속에서 긴 강 언덕을 배회하다 복건자의 안내로 정자에, 

서 왕과 다섯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부당하게 권력을 찬탈당한 인물들이, 

다 원자허는 이들과 함께 고금 국가의 흥망을 논하다 각기 원통한 마음을 시로 표현한. 

다 마지막으로 한 무인이 뛰어들어 자신의 비분강개한 마음을 시로 토로한다 갑자기 . . 

벼락 치는 소리에 꿈에서 깨어나고 원자허는 벗인 해월 거사에게 이 일을 이야기한다, . 

해월 거사가 원자허의 꿈에 대해 논평하고 시를 읊는다.

이해와 감상

조선 중기 임제의 작품으로 알려진 한문 소설로 원자허전 이라고도 한다 원자허라는 ‘ ’ . 

인물이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 비분한 마음을 드러내며 흥망의 도를 토로한다

는 내용이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소재로 정치권력의 모순을 폭로한 작품으로 구성인 . 

현실 꿈 현실 의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몽유록 소설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 .－ －

주제

모순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부조리한 인간사에 대한 회의, 

등장인물의 특징

원자허

생육신의 한 사람인 원호를 의미하며 현실계에서 몽중 세계를 다녀오, 

는 몽유자

강개한 선비로 기개가 씩씩하고 도량이 큼

꿈속에서 임금 다섯 신하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대 현실에 대해 한탄, 

함.

복건 쓴 호남아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

요순탕무 네 임금이 만고의 죄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가 사과함.

임금
단종

다섯 신하들과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함.

다섯 신하
사육신 중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등, , , , 

원자허와 함께 현실에 대한 울분과 한탄을 답은 시를 읊음.

범 같은 한 선비
사육신 중 유응부

문실들의 실천력 없는 행태를 비판함.

해월거사
원자허의 벗으로 원자허가 꿈속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부조리한 , 

세태에 대해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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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권필 주생전, < > 애정소설( ) _ 수능완성 실전편 3

줄거리

명나라 때 촉 땅에 살고 있던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기가 있어 열여덟에 태학생이 되었

으나 번번이 과거에 떨어지자 작은 배를 타고 장사를 하며 강호 유람으로 살아간다 술, . 

에 취해 옛 고향 전당에서 노닐던 중 옛 여자 친구 비도를 만난다 기생이 된 비도에게 , . 

호감을 느낀 주생은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동거하게 된다 어느 날 노 승상 댁에 갔다. 

가 딸 선화를 본 주생은 선화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녀의 남동생 국영에게 글을 가르친, 

다는 핑계로 노 승상 댁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선화와 정을 통하게 된다 주생이 선화, . 

와 주고받은 시를 본 비도는 질투를 하고 승상 부인 또한 주생과 선화의 관계를 알게 , 

된다 이에 선화는 병이 나고 약한 국영이 병으로 죽으며 비도도 병들어 자신을 주생. , , 

이 다니는 길가에 묻어 달라며 죽는다 실의에 빠진 주생은 비도를 묻고 정처 없이 배. 

로 방랑하다가 친척의 도움으로 선화와 결혼한다 이때 조선에 왜적이 쳐들어와 원군으. 

로 참전하였다가 병이 나서 누워 있던 중 나 는 송경의 역관에서 그를 만나 이러한 이, ‘ ’

야기를 들었다.

주생

몰락한 양반 장사꾼, 

사랑

사랑
배신

사랑

선화 질투 배도

노 승상 댁의 딸 주생의 어릴적 친구 기생,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주인공 주생과 비도 선화라는 두 여인 간의 삼각관계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 

남성의 애욕과 이기주의 여성의 질투와 자기희생적 인고 그리고 애정 성취를 위한 주, 

변 인물의 이해와 협조 등의 세부 정황을 비교적 실감 있게 그리고 있는 고전 소설이

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중세 체제의 모순과 소외 양반. , 

층 및 하층민의 억압된 의지를 비판적 지식인의 시각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심층적 의미 또한 아울러 지니고 있기도 하다.

주제

운명에 대한 인간의 나약성과 비극적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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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작자미상 까치전, < > 우화소설( ) _ 수능완성 실전편 4

줄거리

까치가 나무 끝에 높이 보금자리를 짓고 낙성연을 베풀어 즐길 적에 두루미 까마귀 꾀, , 

꼬리 등 온갖 우족들을 초청한다 그런데 초청을 받지 못한 비둘기가 불만을 품고 까치. , 

를 찾아가 다투다가 까치를 죽이게 된다 이에 과부가 된 암까치가 군수에게 고변하여 . 

낙성연에 모였던 날짐승들의 증언을 듣게 되나 비둘기가 두려워 아무도 올바른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에 마을의 원로인 두꺼비가 관가로 소환되나 비둘기의 뇌물을 받은 두. , 

꺼비는 까치가 다투다가 저절로 떨어져 죽었다고 위증을 하여 비둘기는 혐의가 풀려 , 

석방된다 까치의 장례를 치르고 삼년상을 지낸 뒤 할미새가 키운 난춘 닭과 비슷한 상. , (

상의 새 이 암행어사가 되어 이 사실을 바로잡아 뇌물을 먹고 거짓 증언한 두꺼비를 ) , 

정배시키고 암까치로 하여금 살해자인 비둘기에게 보복을 하게 한다 그 뒤 암까치는 , . 

남편의 영혼과 교접하여 남 녀를 얻고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며 부귀를 누리고 살게 1 1 , 

된다.

이해와 감상

비명횡사한 까치의 억울한 죽음을 중심으로 뇌물과 청탁으로 부정부패한 송사가 이루

어지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비둘기는 까치의 집들이 잔치에 가서 횡포를 . 

부리고 결국 까치를 비명횡사하게 만든다 비둘기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뇌물로 .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부정적 행위를 일삼는다 이러한 비둘기는 서민을 괴롭혔던 지. 

배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비둘기의 부정 행위는 결국 단죄 받고 있. 

는데 이는 서민의 관점에서 뇌물이 성행했던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보, 

여 주는 것이다.

주제

무능한 관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상 비판

등장인물의 특징

등장인물 특징

비둘기
낙성연에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까치를 죽이고 이후 뇌물을 써서 사, 

건을 해결하려 함

암까치
억울하게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사에서 패배했다가 어사의 

도움으로 비둘기에게 원수를 갚음

할미새
어사 난춘에게 암까치에 관한 사연을 이야기하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

를 제시함

어사 난춘
도량이 넓고 군자의 품성을 갖고 있으며 암행어사를 자청하여 민정, 

을 살피다가 암까치의 억울함을 풀어줌

두꺼비 동네의 우두머리이면서도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함

책방구진 기생 앵무새, 뇌물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하여 국정을 흐리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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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를 통한 사건 해결

차 송사1  차 송사2

비둘기가 까치를 죽여 날짐슬들에게 

붙잡혀 고발당함



비둘기가 미리 뇌물을 써서 거짓 진

술을 유도함



군수가 잘못된 판결을 내림

어사 

난춘의

개입

어사 난춘이 까치의 죽음에 대해 재

조사를 함



진범 뇌물을 받고 거짓을 고한 , 

증인들을 벌함



암까치의 억울함이 해소됨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는 세력과 

무능한 관리로 인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드러냄

정의로운 인물이 부정부패한 세력을 

몰아내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열망이 

반영됨

송사소설의 유형

송사의 원인과 갈등 유형에 따른 분류

송사의 원인 갈등유형, 작품

신분 갈등 양반전< >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장화홍련전 옹고집전< >, < >

향촌 사회의 계층 갈등 까치전 황새결송 서대주전< >, < >, < >

권력의 횡포로 인한 갈등 유연전< >

결말에 따른 분류

결말 유형 작품

원억형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패소하는 유

형

황새결송 서대주전< >, < >

신원형

피해자가 처음에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는 유형

까치전 장화홍련전< >, < >

화해형

윤리적 타락의 상태를 올바로 일깨우기 위해 화해로 끝이 나는 

유형

옹고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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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작자미상 적성의전, < > 영웅소설( ) _ 수능완성 실전편 5

줄거리

강남 안평국 왕의 맏아들 항의는 괘씸하고 엉큼한 마음을 가졌고 둘째 아들 성의는 남, 

다른 기풍이 있으며 재덕을 겸비하여 사랑을 받았다 왕비가 병이 들어 수많은 약이 효. 

험이 없자 도사의 말에 따라 성의는 격군 여 명을 데리고 일영주 를 구하러 10 ( )日映珠

서역으로 떠난다 선관의 도움으로 서역에 이른 성의는 천성금불보탑존사 금강경천불도. (

사 를 만나 일영주를 얻어 동방삭의 도움으로 파초선을 타고 약수 신선이 살았다) , ( : 弱水

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를 건너온다 한편 항의는 사공과 무사 여 명을 데리고 ) . , 10

나가 일영주를 빼앗고 성의의 두 눈을 칼로 찔러 바다에 빠뜨린 뒤 돌아와 일영주로 , 

어머니의 병을 고친다 맹인이 되어 표류하던 성의는 안남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던 호 . 

승상에게 구출되어 천자의 후원에 머물게 되고 채란 공주와 만난다 어머니가 기러기 , . 

발에 매어 보낸 편지를 공주가 읽는 순간 성의는 두 눈이 뜨이고 장원급제하여 공주와 , 

가약을 맺는다 성의를 죽이려던 항의는 죽임을 당하고 성의는 안평국 왕이 되어 요순. 

의 정치를 한다( ) .堯舜

이해와 감상

적성의전 다음 세 가지의 서사적 구조가 함께 아우러져 있다 우선 서천 서역으로 < > . , 

가서 약을 구해 오는 구약 여행 모티프가 나타나 있다 이는 주인공이 집을 떠나 ( ) . 求藥

모험과 고난 끝에 무엇인가를 찾고 돌아와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찾는다는 점에서 

탐색적 서사 구조라 칭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소설은 바리데기 설화와 닮아 있다. . 「 」

또 성의 가 개안 하는 장면은 많은 점에서 심청전 과 닮아 있다 주인공이 희생 ‘ ’ ( ) . 開眼 「 」

을 감내하고 시련을 극복한 연후에 인연이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되어 결국 결혼에 이르

게 된다는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이 그렇다 물론 개안 모티프 가 나타나는 점도 두 작. ‘ ’

품의 유사성 가운데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대립 구조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성의 와 항. ‘ ’ ‘

의 로 대변되는 선 과 악 의 대결 구도이다 선악 대립을 통해 이 이야기는 악의 패배라’ ‘ ’ ‘ ’ . 

는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효도와 우애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성취해 내고 있다.

주제

부모에 대한 효성과 고난 극복의 의지 불교적인 인과응보, ( ) 因果應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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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여성영웅 작자미상 박씨전_ , < > 간접연계( ) 

줄거리

한양의 이득춘은 홍명하고 비범한 그의 아들 이시백을 금강산의 도사 박 처사의 딸과 

결혼시키나 시백은 신부의 얼굴이 박색임에 실망하여 부인을 돌보지 않아 박 시는 후

원에 피화정 을 짓고 홀로 지낸다 박 씨는 부덕 과 신묘한 도술의 힘으로 ( ) . ( )避禍亭 婦德

가정을 풍족하게 하고 남편을 장원 급제하게 한다 어느 날 박 처사가 와서 액운이 끝. 

났다며 딸의 허물을 벗겨 주니 박 씨는 절세미인으로 변하고 시백을 비롯한 가족들이 

박 씨를 사랑하게 된다 시백은 병조 판서가 되어 남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임경업과 함. 

께 가달의 난을 평정하고 귀국한다 호왕이 조선 침공에 앞서 시백과 경업을 죽이려고 . 

첩자를 보내지만 박 씨가 이 첩자를 쫓아 버리고 시백을 통해 호왕의 침입에 대비하도, 

록 조정에 청한다 그러나 김자점의 반대로 청은 거절되고 이후 호국이 침입하자 왕은 . , 

남한산성으로 피란했다가 항복하고 많은 사람이 화를 당한다 적장 용골대의 아우가 피. 

화당에 침입했다가 박 씨에게 죽음을 당하고 복수하러 온 용골대 역시 박 씨의 도술에 , 

혼이 난다 용골대가 인질들을 데리고 회군하다가 의중에서 임경업에게 대패하고 왕은 . , 

박 씨를 절충 부인에 봉한다. 

이해와 감상

병자호란은 배경으로 한 작자 연대 미상의 역사 군담 영웅 소설이다 여타의 영웅 소설, . 

과는 달리 여성을 영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영성 영웅 소설이라 할 만하며 변

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는 우부현녀 설화와 전쟁 이야기를 적절히 조합하여 ( ) 愚夫賢女

흥미롭게 구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청나라에 대한 치욕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영웅의 . 

활약상을 부각함으로써 훼손된 민족의 자존심을 위로하고 있으며 여성 영웅의 등장을 , 

통해 남성들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가부장적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박 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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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성영웅 작자미상 홍계월전_ , < > 간접연계( ) 

줄거리

중국 명나라 형주 지방의 홍 시랑과 양씨 부인 사이에 무남독녀로 태어난 계월은 다섯 

살 때 난리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수적 맹길에 의해 물에 던져진다 물에 빠진 계월은 . 

여공에게 구조되어 그의 집에서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곽 도사에게 맡겨져 글과 무

예 술법을 배운다 과거에서 계월은 장원으로 보국은 부장원으로 급제하고 서관과 철, . , , 

통골 등이 연합하여 중원을 침범하자 계월은 원수 보국은 중군장이 되어 출정한다 전, . 

쟁에서 계월은 적을 섬멸하고 잃었던 부모와 상봉한다 이후 병이 난 계월을 위해 천자. 

가 어의를 보내는데 진맥하는 과정에서 계월이 여자임이 탄로 난다 계월은 천자에게 .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천자는 계월이 벼슬을 유지하고 보국과 혼인하도록 주선한다 혼. 

인 후 계월이 보국의 애첩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

서 오랑캐의 침범으로 인해 둘은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계월은 천자와 보국의 

목숨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후 계월은 대사마 대장군의 작위를 받게 되. 

며 보국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오 초의 태자가 되고 세상이 태평해진다, ,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남장을 한 주인공인 홍계월의 고행과 무용담을 그린 여성 영웅 소설이자 군

담 소설이다 남장을 한 여성 주인공의 신분이 밝혀진 후에는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으. 

로 돌아가는 것이 여성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줄거리인데 이 작품은 여성임이 밝혀진 , 

이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오히려 남성을 압도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

인다.

주제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과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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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성영웅 작자미상 금방울전_ , < > 간접연계( )

줄거리

동해 용왕의 아들 용자와 남해 용왕의 딸 용녀는 혼인 후 신행길에서 요괴의 공격을 

받는다 용녀는 죽고 용자는 장원 부인 몸속으로 숨었다 이후 용자는 장원의 아들 해룡. . 

이 용녀는 과부 막씨의 금방울이 되어 태어난다 금방울은 재주가 뛰어나 장원 부인의 , .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장원 부부와 막씨가 연을 맺고 금방울은 사랑을 받, 

는다 한편 해룡 역시 금방울의 도움으로 여러 고비를 넘기는데 지하국 요괴에게서 금. , 

선 공주를 구할 때도 도움을 받아 해룡은 황제의 사위 자리에 오른다 그 뒤 금방울은 . 

절세미인으로 허물을 벗고 황제는 금방울을 해룡과 결혼하게 하여 해룡은 두 부인과 , , 

더불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자 연대 미상의 전기 소설이다 금방울의 탈을 쓴 용녀가 남자 주인공· . (主人

을 도와 괴수를 퇴치하고 액운을 다한 뒤 탈을 벗고 둘이 부부가 된다는 설화적인 ) , 公

요소가 짙은 전기 소설이다 남녀 주인공은 전생에 동해 용왕의 아들인 장해룡. ( )張海龍

과 하늘에서 죄를 지어 금방울의 탈을 쓰고 태어난 용녀 이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 ) . 龍女

초지일관 금방울은 해룡을 도와 큰 공을 세우게 하고 해룡을 마침내 국왕의 사위가 되, 

게 한다 그 후 금방울은 인간의 액운이 다하여 탈을 벗고 절세미인이 되는데 이에 국. 

왕이 주선하여 금방울은 장해룡과 인연을 맺게 된다 해룡은 공주와 금방울을 거느리고 .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공주는 인간의 수명이 다하여 죽고 해룡과 금방울은 하늘로 올라, 

가 신선이 된다 중국을 무대로 하였으며 줄거리가 복잡하면서도 비교적 짜임새 있게 . , 

전개되는 낭만적 소설이다.

주제

금방울이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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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정소설 김만중 사씨남정기_ , < > 간접연계( )

줄거리

명나라의 명신 유희의 아들 유연수는 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 받는다15 . 

유 한림은 재덕을 갖춘 사 씨와 결혼하지만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한다 결국 사 씨. 

는 유 한림에게 교 씨를 후실로 들이도록 권하여 교 씨를 첩으로 들인다 교 씨는 아들. 

을 낳게 되고 이후 사 씨도 아들을 낳게 된다 교 씨는 사 씨의 자리를 탐내어 사 씨를 , . 

모함하고 유 한림은 교 씨의 간계에 속아 사 씨를 내쫓고 이후 교 씨와 간통한 동청에, , 

게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간다 조정에서는 동청의 참소로 유 한림이 귀양 가게 되었음을 . 

알게 되어 유 한림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인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한림은 교 씨. 

를 처형하고 사 씨를 찾아 다시 정실로 받아들인다 또 사 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 . 

씨를 도와주고 사 씨의 아들을 길러준 임 씨를 첩으로 들인다.

이해와 감상

사대부가의 처첩 갈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당쟁과 같은 정치적 갈등도 함께 문제 삼고 

있는 소설이다 치밀한 구성과 섬세한 심리 묘사로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 

고 있으며 사대부들로부터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처첩 갈등형 가정 소설이라는 하나, . 

의 유형을 형성시키는 바탕이 된 작품이기도 하다.

주제

처첩 갈등으로 인한 사 씨의 고난과 현모양처 로서의 삶( )賢母良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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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정소설 작자미상 소현성록_ , < > 간접연계( )

줄거리

이 작품은 송나라 태종 시절 대 독자였던 처사 소광이 등장한 후 그의 자식인 월영과 8 , 

교영 그리고 소현성을 시작으로 하여 대에 걸친 소씨 가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편 3

가문 소설이다 월영 교영 소현성 등의 제 대를 시작으로 하여 운경 운성 운명 수빙. , , 1 , , , , , 

소황후 등의 제 대 세명 세광 등의 제 대로 이어지게 된다 대에 걸친 이야기 중 두 2 , , 3 . 3

번째 세대의 이야기가 양적 질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등장인물도 가장 많, ․
다.

방대한 분량의 이 작품을 대표적 인물과 주요 사건을 통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이 작품의 제 대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소현성은 화 소저 석 소저 여 소저와 차례로 1 , , 

혼인하고 많은 자식을 두게 된다 이들 부부는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도 하는데 작품에 그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

제 대 인물들 중에서는 운경 운성 운명 수빙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 운경과 관련된 부2 , , , . 

분에서는 위 소저와의 혼인 이후에 야기되는 고난과 그것의 극복 과정이 운성과 관련, 

된 부분에서는 형 소저 명현 공주 소영 등과의 혼인 과정에서 겪는 고난 및 혼인 이후, , 

의 부인 간 갈등이 주로 제시된다 그리고 임 소저 이 소저를 비롯한 많은 부인을 둔 . , 

운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혼인 과정에서 겪는 고난 및 혼인 이후의 부인 간 갈등이 

주로 제시된다 수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혼인 이후의 시련이 등장한다 이러한 혼인 . . 

과정에서의 문제 혼인 이후의 문제 등은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 가문 간의 문제와도 연, 

관되며 이를 통해 이야기가 확장된다 작품은 제 대 인물들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마무, . 3

리된다.

이해와 감상

세기에 창작되어 조선 후기에 널리 읽힌 작품으로 한 가문의 대에 걸친 이야기가 17 , 3

서술되어 있다 주요 등장인물은 제 대인 현성 월영 제 대인 운경 운성 운명 수빙. 1 , , 2 , , , , 

소황후 제 대인 세명 세광 등이다 장편 가문 소설은 가문 간 혹은 가문 내의 사건들, 3 , . 

을 누대에 걸쳐 전개시키는 고전 소설 작품을 지칭하는데 소현성록 은 이러한 장편 가, ‘ ’

문 소설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작품이다.

주제

가문의 명예와 부모에 대한 효도 부부의 예절 등을 중시하는 가문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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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정소설 작자미상 장화홍련전_ , < > 간접연계( )

줄거리

철산 땅에 사는 좌수 배무룡은 후사가 없어 걱정하던 차에 부인 장 씨가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꿈을 꾸고 큰딸 장화를 얻고 이태 뒤 작은딸 홍련까지 얻게 된다 그러, . 

나 홍련이 세 때 부인 장 씨가 세상을 떠나자 후처로 허 씨를 맞아들인다 허 씨는 용5 . 

모도 흉악하지만 마음씨마저 간악하여 두 딸을 학대하였다 이러한 계모의 구박과 모해. 

로 인해 큰딸 장화가 연못에 빠져 죽게 되고 홍련 역시 죽은 언니를 그리다 못해 같은 , 

연못에 빠져 죽는다 원혼이 된 장화와 홍련은 고을 부사를 찾아가나 부임하는 부사마. 

다 겁에 질려 죽고 만다 그러던 중 정동우라는 사람이 부사로 부임하여 장화와 홍련의 . , 

억울한 사연을 듣고 계모를 처형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연못에서 두 자매의 시신을 건. 

져 내어 무덤을 만들어 주고 배 좌수는 다시 장가들어 두 딸의 현신인 쌍둥이를 낳는, 

다 이들은 자라서 평양의 거부 이연호의 쌍둥이 윤필. ․ 윤석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로 한 가정이 파멸되는 비극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전처의 자식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다 효종 대 전동흘. (全東

이 평안도 철산 부사로 재직할 당시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콩) , 屹 「

쥐팥쥐전 과 함께 대표적인 계모형 소설로 손꼽힌다( ) .繼母型」

주제

가족 간의 갈등과 권선징악( )勸善懲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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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애정소설 작자미상 채봉감별곡_ , < > 간접연계( )

줄거리

평양에 사는 김 진사가 과천 현감 자리를 구하려고 서울에 간 사이 그의 딸 채봉은 장

필성을 만나 결혼을 약속한다 김 진사는 벼슬자리를 사는 도중 채봉에 대한 욕심을 드. 

러낸 허 판서에게 자신의 딸을 첩으로 주기로 약속한다 김 진사 일가가 평양의 재산을 . 

처분하고 서울로 가던 도중 장필성과의 약속을 잊지 못한 채봉은 도망을 가고 김 진사, 

는 도둑을 만나 전 재산을 털린다 허 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김 진사를 가두고 부. 

인에게 채봉을 찾아올 것을 요구한다 채봉은 자신의 몸을 팔아 허 판서에게 약속한 돈. 

을 만들어 어미에게 주고 송이 라는 기생으로 살기로 한다 이때 새로 온 평안 감사는 ‘ ’ . 

송이의 서화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몸값을 지불하여 비서로 삼는다 장필성은 채봉의 . 

소문을 듣고 송이를 만나려 이방을 자원한다 두 사람의 사연을 알게 된 평안 감사는 . 

둘을 결혼시키기로 결정하고 허 판서도 파국을 맞이하면서 채봉의 가족은 재회하게 된, 

다.

이해와 감상

작자 미상 연대 미상의 애정 소설로 주인공 채봉과 장필성이 주어진 역경에 굴하지 않, 

고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제재와 배경이 모두 현실적 . 

성격이 강해서 고전 소설의 우연성을 탈피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조선 말기의 타락한 세. 

태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사건의 구성이나 전개에 있어서도 인과 관계를 중시, 

하고 필연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소설에 근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 

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주인공 채봉을 통해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여성

상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세속적 욕망이나 가부장적 질서에 굴하지 않는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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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애정소설 작자미상 옥단춘전_ , < > 간접연계( )

줄거리

김진희와 이혈룡이 한 글방에서 공부하였는데 모두 총명한 재주로서 옛사람들을 능가

하였다 두 사람은 부모님들의 남다른 우의를 생각하여 출세하면 서로 도와주기로 맹세. 

한다 과거에 급제한 진희는 평양 감사가 되었으나 혈룡은 곤궁한 처지가 되었다 어느 . . 

날 혈룡은 진희를 찾아갔으나 진희는 혈룡을 외면하고 그를 죽이려 한다 이때 기생 옥. 

단춘이 혈룡의 비범함을 보고 그를 구출한 다음 가연을 맺고 행복하게 지낸다 이어 혈. 

룡은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걸인 행색으로 옥단춘을 찾아갔는데 그녀는 변, 

함없이 혈룡을 반긴다 혈룡은 연광정에서 잔치를 벌이고 놀던 진희를 다시 찾아간다. . 

김진희는 이혈룡이 나타나자 그를 다시 죽이려 하지만 혈룡은 어사출두를 알린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친구 간의 우정과 배신 선비에 대한 기녀의 애정과 신의를 다루고 있다 순, . 

정과 절개 의리를 지닌 사람이라면 신분의 해방은 물론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지, 

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당대 민중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춘향전 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춘향전. . 「 」 「 」

과 옥단춘전 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신분 관계가 같은 점이나 어사 출도나 봉고파직 등 「 」

결말 부분의 줄거리도 유사하며 두 작품 모두가 판소리계 소설로 율문체이다 옥단춘, . 「

전 은 의기 설화의 구조와 춘향전 의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 「 」

된다.

주제

신의를 저버린 삶에 대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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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애정소설 작자미상 춘향전_ , < > 간접연계( )

줄거리

춘향은 과거 기생이었던 월매의 외동딸이다 남원부사 의 아들 이몽룡과 사랑. ( )南原府使

에 빠지지만 이 도령의 아버지가 임기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 이때 새로 부임한 남원 부사 변학도는 수청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춘. 

향을 옥에 가두고 고초를 받게 하여 사경에 빠뜨린다 서울로 간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 

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변학도의 생일 잔칫날 각 읍의 수령들이 모인 자리에. 

서 통쾌하게 어사출또 하여 부사를 파직시키고 춘향을 구해 내어 백년해로한다.

이해와 감상

봉건 사회에서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로 이본이 무려 여 종에 이를 정도로 조선 후기에 인기를 누렸던 작, 120

품이다 표면적 주제는 이몽룡과 퇴기의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지만 그 이. , 

면적 주제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인간 해방과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항

거이다 춘향과 몽룡의 신분적 격차는 두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 

로를 강인하게 만들기도 한다 변학도의 수청 강요에도 자신의 정절을 지켜 가는 춘향. 

이 이몽룡과 극적으로 재회하여 독자에게 쾌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해학적 표현 토속적 . , 

어조 등이 흥미를 더해 준다.

주제

춘향의 굳은 절개와 신분을 넘어선 사랑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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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판소리계 작자미상 적벽가_ , < > 간접연계( )

줄거리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제갈공명을 참모로 초빙하는 데 성공한다 조조는 강남을 평정하. 

기 위해 백만 대군을 이끌고 남정길에 오르고 조조의 군사들이 제각기 설움을 늘어놓, 

는다 조조의 선봉 부대가 신야에 이르자 공명은 불과 삼천 명의 군사로 하후돈이 거느. 

린 십만 대군을 크게 무찔러 패주시킨다 뒤이어 벌어진 장판교 싸움에서 조자룡이 유. 

비의 장자 아두를 품에 안고 조조의 백만 대군 속을 뚫고 나왔으며 장비는 장판교에서 , 

홀로 버티고 서서 천둥 같은 호령 소리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다 한편 공명은 오나라. 

로 건너가 손권과 주유의 마음을 움직이고 드디어 벌어진 적벽 대전에서 주유는 공명

이 동남풍을 빌어 준 덕택에 조조의 백만 대군을 거의 전멸시키는 전과를 올린다 백만 . 

대군을 한꺼번에 잃고 불과 몇천의 군사로 도망하던 조조는 화용도로 가는 길에 군사 

점고를 하여 뭇 군사들의 원성을 듣는다 조조는 화용도에서 관우를 만나 목숨을 구걸. 

한 끝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간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중국의 소설 삼국지연의 에 바탕을 두고 적벽 대전 사건을 중심으로 재창조 ‘ ’

한 판소리 사설이다 원작을 새롭게 해석하고 변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독특하게 형상화. 

하고 있다 원작의 영웅 조조를 소심하고 비겁한 인물로 그리는가 하면 원작에는 없던 . , 

무명의 군사들을 등장시켜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설움 삶의 애환을 절절하게 표현함으, 

로써 기존의 영웅 서사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

전쟁으로 인한 병사들의 애환과 조조에 대한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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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환몽구조 김만중 구운몽_ , < > 간접연계( )

줄거리[ ]

중국 당나라 때 연화봉에는 서역 천축국에서 온 육관 대사가 법당을 짓고 설법하고 

있었다 하루는 성진이 스승인 육관 대사의 명을 받아 용왕에게 사례하고 돌아오다가 . 

석교 위에서 팔 선녀를 만나 서로 희롱한다 성진은 선방에 돌아와 불도의 적막함에 회. 

의를 느끼고 속세의 부귀공명을 바라게 된다 이로 인하여 성진은 육관대사에 의해 인. 

간 세계로 쫓겨나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나고 팔선녀도 인간으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 . 

과거에 급제하고 입신양명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난 여덟 낭자와 차례로 인연을 맺어 2

처 첩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양소유는 6 . 

갑자기 나타난 호승에 의해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의 성진으로 되돌아온다 성진은 . 

급히 육관 대사에게 나아가 잘못을 빌고 팔 선녀도 모두 불도에 귀의하게 된다 성진은 . 

육관 대사의 정법을 물려받고 팔 선녀와 함께 큰 도를 얻게 된다.

이해와 감상[ ]

구운몽 은 흔히 인생무상 일장춘몽 혹은 참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진리< > ‘ , ’ ‘ ․
의 추구 와 같은 주제로 설명이 되는데 이렇듯 주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작품’ , 

의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대목이 이본마다 상이한 데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구운. <

몽 의 주제를 단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나 김만중의 원작에 가까운 이> , 

본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참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진리의 추구 와 같은 주제‘ ’․
를 담고 있다 구운몽 은 환몽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현실의 주인공 성진은 불가의 . < > , 

삶에 회의를 느끼고 꿈속 속세 에서 양소유가 되어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꿈속 속세 의 ( ) , ( )

부귀공명이 덧없음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와 불도에 정진할 것을 맹세한다 그런데 육관 . 

대사는 성진의 이러한 깨달음에 대하여 장자의 호접지몽을 예로 들며 옳고 그름에 의, 

한 이분법적 판단은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준다 구운몽 은 오랫동안 인기를 누린 것. < >

으로 보인다 작품의 이본이 많고 그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 , 

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운몽 은 조선을 넘어 중국이나 일본에도 건너가 향유되었. < >

다 이를 통해 구운몽 이 소설로서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공감을 얻었음을 확인할 . < >

수 있다.

현실 꿈 현실 

초월적 천상의 세계 세속적 지상의 세계 초월적 천상의 세계

회의 하는 성진( )懷疑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려는 양소유

깨달음을 얻어 불도에 

정진하는 성진

불교적 사상 유교적 사상 불교적 사상

비현실적 형이상학적, 현실적 형이하학적 , 비현실적 형이상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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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환몽구조 남영로 옥루몽_ , < > 간접연계( )

줄거리

천상계에서 문창성이 취중에 지상계를 그리워하는 시를 읊고 선녀들을 희롱한다 이를 . 

안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문창성은 양창곡 선녀들은 각각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 , , 

벽성선 일지련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 인간 세상으로 하강한 양창곡은 과거를 , . 

보러 가던 중 기생 강남홍과 가연을 맺고 강남홍의 천거로 윤 소저와도 인연을 맺는다, . 

이 무렵 소주 자사 황 공이 강남홍을 탐하자 강남홍은 강물에 투신하지만 윤 소저에 , 

의해 구출되어 남쪽 탈탈국의 절에 몸을 의탁한다 양창곡은 장원 급제하여 대원수가 . 

되어 남만을 치는데 만국의 원수가 되어 있던 강남홍은 명의 원수가 양창곡임을 알고 , 

그에게 온다 연왕으로 책봉된 양창곡은 처첩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상계로 . 

돌아가 다시 선관이 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몽자 소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 양창곡을 주인공으로 한 군담. 

계의 영웅 소설이면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 소설 양창곡과 여러 여인의 사랑을 , 

다룬 애정 소설 등의 다채로운 성격을 갖는다 구성이 치밀하고 대중적 재미와 문학적 . 

완성도가 높아 고전 소설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으며 뛰어난 능력과 개성적 면모를 지, 

닌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주제

양창곡의 영웅적 일생과 현실 비판



수능특강 수능완성 더나은 국어 EBS & _ 219

31 환몽구조 심의 대관재몽유록_ , < > 간접연계( )

줄거리[ ]

현실 세계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문인 심의가 꿈속 세계에 들어가 천자 최치원의 

총애를 받고 관직을 제수받는다 천자는 최치원 수상은 을지문덕 좌우상은 이규보와 . , , 

이제현 국가의 요직은 이인로 정몽주 등이 맡고 있으며 이색은 대제학을 맡고 있다, , . 

심의는 자신의 시론을 인정받고 김시습의 난을 격퇴하는 등 공을 세워 높은 지위에 오, 

르지만 탄핵을 받아 결국 인간 세계로 돌아온다, .

이해와 감상[ ]

이 작품은 조선 중종 때 심의가 지은 한문 소설로 대관재기몽 또는 몽기 라고도 불, ‘ ’ ‘ ’

린다 희필 장난삼아 지은 시문 의 성격이 강한 몽유록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작. ( , ) , 戱筆

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 심의가 주인공 심 아무개 로 등장하며. ‘ ’ , 

꿈속 세계에 들어가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탄핵을 받아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려

진다 최치원 이색 이규보 김시습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문인이 주. , , , 

도하는 왕국의 모습을 보여 준다 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을 형상화하여 현실을 초월하. 

려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